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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報告畵는 圍土總i院 73年慶 下半期

學術ffl&에 關한 훌훌終報告書로 提出합니 다 

轉日問題新究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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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.~ ::It ij!핸은 오랜 {핍 핏에 있 어 서 협.1i~(퍼 文化的으로 하냐의 共|핀l 休 

블 이 푸어 왔다 . l~)淡떠 으로 는 Jt J곽 ， 펴폐 , 짧쫓 irJ1 Mi~ , 뀔j8 ， H설 Jf5 드O
 

어 l 있어서 ~t~딘·豪古·댄의 찌i; l따的 'i~ r파을 가지고 있 으l놔 , 핀해어l 。 l
.M. 

어 서 는 딸 다이 댐淡어 /f，즙 파그L ， 쉽 i십 어 l 있 어 서 -는 北 Jj iHI ~1 1I i!1i 의 닙츄 l\: 族

과 共 1벽되는 것이 많 이 있다. 

위 꽉 찬이 l썩패 l료，)j삿은 깜: IL~t的 文↑ ~U낀 CJ 호- jk ;5 iUli| i! 퍼ii￡ 이 王流 판 

이 루- 였 다 • 이 밖에 ~-þ l파| 協子江 l씨 I춰 짜 p섭 쉰ji MJj 꾀 어| 갤 진 아 픈 터 

~j Jj 파 의 -맞· 素가 약깐· 있 o 며 , 노 ).~~ ~ 히 {jf{ 상?? 하냐 。 l 뛰-으| 「」LP L 

、

꾀
 民‘

j동.9- 1 쐐·素도 섞 역 있 다 ， 그 러 니 렌 타01 )j짜으l 싸’(1' 펴 :xttEJ싱 꽉 lt( 

이 호 i ~i니 B'-] 요쇼 씌어 다- 콘 판펀들갚 쐐 fj‘따 ci i펠합 }j상 으갚-서 으I 1터l 

밭fEl~ X lt 괄 形I꿇하였다. 

民따이냐 i띤처 B얀안 피‘i -」 i￡ /Ejl‘ ι l 러- -는 。“ L 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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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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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근
 

이
 샤
 

끼一 없 으 냐， 

다-까 l( h짜어 l l:t 하 ι~! i;l|1 i꾀1 i~ 1Ø~ 갚- ';,: _ -;"_1 L CL 
t?_ ν1 2. 

~:1 r: 그 
ú 고-'- ↓치l j상 • i’‘j: I파 。 I J~l'i f띤 하 

다 • 이 라 띤1'1‘i一 j파 jj￡의 꽉-상 이 |듭l ’파떠안 文化괄 形I~ 파는더뎌제 

강1- Sj、 으다i) ~ 文化의 말 델-어픔 ~- ~잔·이 고;i 였 띤 것 이 다 . 。 -~=- 냐-'-- 仁. ι; 

잖은 나라-어l 있아서 l~ jj자 ~; I ' I~: r파이 씨-체l~ 하고 l 쉰 iji까오+ :X>ít 가 多센 多

ifj5 i }o4 rι ↑ i 9[~ii 어 l 11 J- 0 一'~ t;‘ ,- ，~，ι -닝-
l..ô -c- .;ι !ζCI‘ 2. 맏-고 o l ....t二

까아 '-
7~1 -2;
/'、 1二.

1.::1 "' __ 
t눈 -r 있 다. 

우 다l 냐 E|-는 )1.( !iJ.. ~)、 後 I파1 :J: 으l 상 Wf 으로 1~;1 Jt Jjl때 o一 로 갈 ιl 고 ) 짜 i깜 

;;i 씬IJ -둡 l;t El 하- 」5J」 」;λ| -;C 1 f: [!'J 드걷一 묘느 ~~ :;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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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받 것노 선으냐， 統一어l 이 르 지까지의 j꽤 üi 어 l 있어서도 文 1 t Et:J즈L 

로 씻 l따↑ C 펙는 것읍 차푸 티!-삐 믹아야 펠 켓이다. 다시 l꽉차년 

r꿰~t i純이 ωj삿터낀 x ↑ t l:l인-뜨-~ 하냐이 라는 펀 채윤 Jl.Z ~핏 하는 젓 이 統

i머l 의 도 움 이 띈 껏 이 다 • 

I폐北 l;!파의 交피i어| 있어서는 우선 )I~ 政 ì꾀 EY~ 안 分띠f 부터 시 ;삭 감}는 

것이 바팡직함은 더 1판딴 나 우l 가 없으여， 우리 D-xJft 에서도 이라 한 

方 !ü] 으로 나가교 。 l 스 
λι L 것으확 고

 
이
 근 

있다. 우리가 i꽃j IL、 날 가 지 고 

있는 又化交테T， 껴| 있이서 서
 나
 

。T 가상 델 ji ;쉰誠 J ~JJÄ ~W 1:ljI읍 옥돋는 더l 

Jι갚공한 ! it섣 Etl I추 ( ;i3- 핀字핀‘ 홉 ) J 관「 샘띔으l 分딸부더 시작하는 것이 바 

땀적 깐 말이라고 생각하 고， 값 떠f ?fE 어| 있어서늠 이 分필f 어| 처한 

펴北 |ii핸으 l:hl 간E까 지 으| 바f 갖닙 jt성 {터]고F 成핑끌 :굉-쩔하고， 폐北꽤의 
. , 
-
-
、

k 
j 
‘ / ·

법
 

펴 , h'닌 :페 딴 씁 f체 出 하 9 폐 ~t 덴 르F￥즘 쓸 01 X iJG~ ö}f :A~ 할 方 잔잔 씁 jiE; 하 

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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本 슴ι:、 

n/머 

1. B샅 웠 /字

~t 때어| 있 어서 !후:術 t딱짚는 兌 (~파b兌 ) 으l i光 츠전下r:i I 있는것 은 나 

아는 바 와 같다 • 그리 따 C게 I"i&史 字갚 민1 1슷科字}힘으엎Jf~ G짜갖EI바어 l 

l篇해 있고， 考-古字은 같은 i此숫츠科 f주 l&C으! 갖5-古字 oj 
:x L￡↑짝 字wf 갖EI팎 어| 

‘혈체 있다 • 

. ↓ij史한 ( 펀古추:젠‘ 씁 ) 은 다릎 字l씌어| 있 어 서 와 깜이 요로 지 唯物

論 3:.. 는 」쉰 fj'-]Ii댈 物 lil;5 -윤 1)느 겨ζ nfi 최섣효 파 고 있 으 뇌 J jX (쉰 l퍼 。 I 더 l 올j슴 지 

어 l i한 ，i土 하늠 
J 
-E 견

 
< ik& i{펴의 는l ↑;j: 로 섬-고 있 다. 。-L 띈

 
써
 않
 

/꽉
 

그으l 싸者
 

í fjJ 피j 폐 더 l해 {갚; i싸 값 J ( iH，土 쓸 科字!￡ tij /i덧 社 1966 年 +11 J 더 訊 「 古 f-t i뼈 日

i핑 t;; 핏 J ( 펙] 편 쉰주 훨 1 967 年: lU ) 셔 | 서 

「 이 仍쇄j 팎JEL처 i쉰 |i겁 넓어 l 있 어 서 도 티 후의 E판끼’F 어 | iEi [삶하 는 참가 

|피폐어l 있다고 따는 Hï ι;.::; 0 
~j+* τ: j돼 1 :낸 된 일이 다. 그춤 츄이|는 字{해 

을 l얹 ÌÉì 호부터 3패 S.L 한 젓으로 생 각하고 B 후 A 字띔·늘의 。
-
「
L

V 

폐
 

그내로 되솥이따고 01 스 
.J.J.. L -참도 있다. 이라 하딱 

0 
-L 뇨

 
己그

 
ú;X 11읍 j료 」츄 

며
 이
 
, }핵立딴 二l 불쌍한 추|버스느포서 쑤i잔 h괴 궐 더채; I폐主談폼가 챔~파l 

요l 당슬 죄다 빼앗으려고 하는 11:5\治어 l ;f펀 4土 하그l 있는 것이다· J 

( 티렀후느로부터 |펙 김R 하였음) 

라고 하역 字다'd 이 政 j台로부터 1~~ Sl 하는 것갈 랴핏![하였다. 그l:-1 하 

역 그는 또 그 冊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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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우리 j;씨 !!￥勞 llifJ兌 第 U뎌 ëA 太쓸 어| 있어 서， 갓 EII~ 
‘ D L 
경-. τ: 우리 

펴~ Îi\ X 化 렐· 소 11’li 的으jE I댄;承 :쩔 J:J갖 시 키는 것 어| t써 단 I i상 h꾀 -찰 tJ과 저; 

강} 였 다 • J 

긍긍 하 C게 ↓i펀 핏字01 순티 成의 )쉰 :w셰 π} 라이- 꽉 것 을 'Jffi í‘}, tj 삼 았 다- ‘ 

우 l 과 찬은 꽉 ;t써 향으l ;쪽 판으| 단 I J- H 에 서 도 쉽 게 
, ， ι ，， 1 '-
’핀 - í -;λ L. IJ ~파 

간 。| 1 1펀 짖] r~쥔:이 ~'~{ ì't-; B '~ I'~ 떠윤 j표섣 J~x. ó.~ 기 뛰한 手녔으로 시. c격 ').1 고 

。까vA l 느 c 젓 이 다 . 

」i C ti핸 으l ::: 3 ’ ~ ” ; ’규:i: (써-채 는 上떼하 닝].와 7} 01 ’ ~H:꺼!션 l 1‘y “ ‘’ j 샤 îL /~ì : ( 

”‘-:. ‘-
ε , "I H: 1.~1J ~ r:x ~끼 - - ' ‘’ . ‘- , • 

있 다 . 그 l서 으로 
r.:_ 0 rr섣 5t 찰 1)냄 눴 i ff~ 댄l 으l "、 ;; ~4 1 파고 봐 r~: 핏c:~ 1 

그 흔τ , 1 t:, ::>-- _'i'_ jl , i IJ ’: ;7::" ‘ 1 : 

。Aλ 0-1 .J.‘ ! l 으1 2...-는 J}L 1Al 꽉 그러한 公式야 | !갖수 2.1 고 삼 다 . 。 l 사 :i} :.Lï 
‘'~J 、 ‘二L

t “ ‘ 

어 | 있0-1 서 우리 (헤 !;lfA 으l }↑깥 갚[字파 다-판것 이 았 다 。- ’'1 _느 - 1 L. i>! ‘? iLik o l 

느
 

L 라
 

것 노 L타 폈 으l j fi: 필 EE ii11- 에 서 나 타냐는 것 이 ;껴 , 소 VF i iL 서 으l L、‘: t;i 

f싼 {立 어 | c l 上L
ιιι \.- 것 5~S’」 느

 
」보

 
것 이 다 . 묘누 } i펌 월3 36 B( ú 1 찌 찌 니 /ri /J王

강l;머 l 1값 r仔과 늠 i :l)- 가 판 것 은 판콧 01 7 1 t간 그것 이 
/ \ L _ 

:쉰 î.'ill τ: 。 F 늬l 것 

이 다 . 다시 ;납 차 단l } ;j끽 핏 -는 l낌 ’떼- Li? 선드 };fi 과 fJi- 1 ~ll þ fJ ’J 카
시
 

r 
、

l
L 
i 

? 

샤
 

、l 

ι
 

{ ‘니 ，，，，' j 서 

係어| 서 말전 i;L는 것 이 다 ” 또- ‘1 스::..t-+ 
-'-- 근 근 iri 핑 t 깅1_ 은 j바 (t 너 J {4~하: ~) 괴」 λ-! 

/풋 침EO낀안 Jj 法석l 따르고 ， 따라서 0.1 마 까지 냐 ;tiä 쐐 Fi니 ~/j바 터 L‘〈간녁 이; 

할 것이 다 . 그러 요로- l;필 필따감J 핏숭숭 0-1 t넌 Jiil‘ ;띤‘ rI? 公 J:\: 으! -‘ :_ " ..1 1 
t ~ - 11 

l ’ ), ~ι 
까': í一

려 고 하역 서-는 안 펠 젓 이 고 , ['i.. i:‘j .i료 그러찬 i값 삿[ [ i 〕 ?」 1· 쉰 」5L 거!.. sl ~l " j j 'í ,i ' J 

EIJ 으로 어 떤 ~':t:: ' :J.、 r J I 
”’仁l 니nu ~1 1 펄Ij if 섬- 9 01= 듀 1 

- ::1 

‘- 젓 이 다 . 1 ;깐꾀3 늬낀으| lLff Ll1닌 가 U‘; 

rE; 티낀 는1 0성에 l i'<. 하 C'~ í샅바l 되이 서 는 안칩 것이고 ， 디-안 니 lij인누:: 1 싸 

」’E」 ?ilf 까t 가 l~갖 i'뎌的 「! 떠 어 l ,ì'IJ } rJ ù i-는 것 은 - -, 
L 사 lJ-r l l ‘ j 떠 난 

l r 
L 니

 
• / 

'. 6 -



다. 우리 는 }iiFj건꽁의 {싸f 갖넌어| 있어서 오늘날 필IJ ;Ì펼한 i폈 qijr 츄다성의 

成 ;E+: 플 j캉 }셔 t~ 0:j L낀J1: s인 파~ ~qζ두어| 서 

것이 다. 

!첼笑-윤- ~L 1_

^ τr 찢겨-읍 하펴는 

~t ’꾀은 냄 다3 센: S~에 처하 
‘-

꾀j ; ii i때j흉 -으」료 1 :8 1 :까 ε게 ” “i‘ IE: j ， ι h r 규ιι~ b'~ τ Lr ‘] 上」 』c;}
--'- 끈 

-벤·싸으| 字tJlj í0l J't 71- 호|jtiE 한 !lX, -~권순 JG 分히 짜IJ JTJ 파 지 꽉강1- 고 있어 

건lμ|li1 의 
냥~!ií IK t판이 투| 밀 어 /(\고 

Jλ • 
그러하딱 !}IFJX f강 ;Ik thI|t 으l j ! i§ 또字 

ItJT J~t 는 느L l팍 선 _U_ 파 71 공까고 Uλ L- 것으후 알고 있다. L ι 근 λ L 

J5 f최 字 itrf );t 늠 많 은 jt ;木 工 III 」R二 l'lsl 판 jii j;갚 의 L갈 낀 o 로 i관 빚 딴 쉰 料

괄이 ‘갚-녁 졌다 . 그감| 냐 :펀古추 l녁 시 이 J二 t-l
...L ce |止 k년의 3j 古- 字밤f ?E 가 

꾀j펀 딴 디X:J;R를 JG 샀 -6] 4、Ij j lJ 하 }.\ 

평한 :흉料 ·날 올바르거l 씨젠전치하 ;;z j 

-뜯'-- .~ -， ^ or JL 

풋하고 

。 | 스二」 
λ;..， L 

이 」二
」‘J... L 

/、 파며， ‘+라서 111. 

J띤도 있다. 

하역늪 北，~체어|서 얄 ;션판 사{후i‘'-션-古추BJ 찰;싸둡펀'-춰 l;l덴의 Jt 3: 

文 ’it어다찮-베으로 i판|굉도l 는 것 이 으흑 우리 으l 천라넣:빠젠에 ir퍼처 U얀 

으로 ι、밟·만 것이마. 그펴나 싸tE와 같은 테 ~Gx tit 가 剛泌관 ltk 

f편 l- 어 l 서 늠 이 과 딴 ~t 뺨의 캉古’추H얀 1씁.1q 플 入조; 할 수 j~ í없 

어 l 있다 . 묘二 ~t 減으| ;강퍼字빠 3’~.s느 tfj韓으 l 사1 5-- 딸견관 홉料뜰이 

i띤 :X1s성으로 必핑j 한 것이다. 그것은 l판찰것도 쳐이 우리 냐라의 

X1t:는 ]~.æ. H젠.f t .i갚부터 l춰 ::It 01 하냐으l 又化 i촬l 윤 이팎었 지 UH 운이다. 

위외· 7l-으-
1三 L 

1쉴젠플 

펀 ’|‘파으로 

l렌~1것 B성 으로 

삽)-~ !.t는 *섭介판 l흡料이l 

L상플 성 도이다. 

l꾀하역 
[1-, 1 L-
-rι-L 北|파으l j:섣 ..æ 추 (~ 古 득Ftjl‘ 홈 ) 

入춘하지 풋하고 있는비， 다만 더本에서 CVl~ 

i衣하역 北힘웬으| l삶.æ~字~'~의 파，VJ r버 도늠 ~ 

끽i 6ft 갖닙에 있어서도 이와 겉은 l펴接的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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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料어 IR 하여 北|陣의 }應 5윈字( ~종古字包含 ) 의 생~ðC‘을 얄펴 본 것 

이다. 그 죽에서도 후챔에서는 패北때|셈에 共|쉰l 冊젠 ￡는 共|다l 쾌 

팝.헬 必냈가 있는 폈 i끼만을 괄어서 詞하였마. 

] • 따 u섬 士 王!찾 꽤. 겠I피l 쐐 :끓으I I 폐 셉 

우l 에 서 본 닙 1- 파 걷-이 北，;!랜파 i취따은 lf셀￡字昭짧의 4L ;本 젠화싶 

파 뎌 젠싹 7j-i去。| 다- 르t:+ • 그퍼 묘로폐北陣이 共 l폐으~ 빠짧 Eε 

는 폐 j텐딴 처 i~치 은 짜f 승! |씬定되어 

t많· 쉰J E잔 으 힐 i j 신 士 王;쏘 씩는 H펴句 상챔- 으 -^-j 울 이 었 던 당l EES| 1ij펴 안|、파 꽃 

R‘쏘 j떤 i핸어! 있다. L I'H L 
'1 i"'f-;::- 과G 쉰iJ g낱 l iF 史上 不世 l괴의 英王 JL: I체=1: 

王으l bt휴 싫 -윤 ↓암§상녔짜 지 워하역 王으! 갖U後 二年 , 속 il회 l랩 414 :年어| 

서l 운 것 이 따 6 rn í1소의 펀:大한 딩 然石의 때 며j 어 I ;쉰꽉j한 꽃눴休로 

1 , 802 字끌 사{ 긴 것 이 다. ?t .~섣J )냥뀔가 7 t만紀 中 펄어| 滅亡판 f￡ 

이 샘는 아무도 돌보늠 사관 었이 麗쏠훌에 서있어서 오핏 ;5-- 안 f캉 

l낀 A 으l 쉰디 tir학 o 로부더 忘:t[J 되 어 있었다. 맘.감닫時代에 쓰역 진 三텔Ui: 

듬디냐 三[!객|펴판어 l 도 이 파石어| 칩디싫된 짧·句헬으| 뀐料플 황料로서 

f낀f펠하각 핫하 았 다. 이 쐐어l 는 아래서 자서l 히 論할 것파 찰。| 

i홉쉰J 월원 의 I-:& .æ 뿐 아니 랴， 찮써이짧와 新總， 8 협， 지IJ 1써 및 段 와으1 I최 

땀도 칩디~않도l 어 있어 서 三패바 {-t의 j{ l딛史어l 는 r~ 단히 ;할떻;한 i슐料안 

것이 다. 이 러 한 파핍찬 핏料가 三 I패핏記냐 三 |패li벌짧에 소혀 採錄

되지 않은 것은 이 빠가 집鎭IJ;lj 代어l 숲혀 알려지지 않았년 까닭 

n 
서
 」



일 것이다. 다음 추꽤빠代의 又戰에는 이 輔의 存t:E가 참&..되어 

있으냐， 그 햄가 끊句隨 따|해土王의 b쐐石디l 라는 것은 꼴랐띤 모양 

이다. 

그련더 1880 年 I파後에 淸代의 字헬둡어I (R 하역 이 牌가 注퇴 

되어 拍겨~ ô1 fî 하역쳤다. 또 1884 年헤 이곳에 密댐으로 派週되 

었 년 뭘 IJ땐 더 本 |켈핍參품;좌쉰1) r펙 句젠(관 中짜가 f石 끼i 一테5 를 자ti냥 하 

역 티짜어l 가져오묘로서 이 웹가 더기ζ에 처읍 얄려지거1 되앤다. 

이 함늠 上記한 바싹 갇이 오랫-5- 안 l따.l I펜에 씻겨 꼴이 {합꽤되 

고 , 글 자 가 빨 1
0

Ft뇌 어 보 이 지 않 는 끌 자 가 있 게 되 었 다 • 그 위 에 

1880 年 代어l t센 Jj tË B(‘어죠하역 처음 말견되었을 따1 ，썩·石어l t:--l 
.lI. 

역 。 I r:.-l 
Jλ 1ι 

급
 一급 

효
口
 

뿔
 

R 

디
 

{徐去하지 두l 하역 ~~ 1主;편하게 도 혈쫓날 石뼈에 바르 

고 마콘 투l 에 불로 태눴 i 므로 石찔에 늪이 가고 -날조각이 떨어 

져냐간 도
 

고
 
λ
 

있게 되였다. 01 리 하 9 石 l버에 8 맨가 생 끼고， 文字

가 劉缺된 곳이 있어 핍;씬:01 어 쉽고， 不퍼金하 7li 되었다. 이려한 

셋￠펴을 7f협 iE 하 지 워 하 역 。-L 或 石 I버의 l띄폐에 石iJj}(를 바르고， 

或은 3又숲성加뚫에 {衣하역 字훨l 을 浮 ~IJ되게 하였다 • 

우l 와 같은 拍 X 으| 維펴으로 l최하역 1880 年代 以 沙에 行한 招

本에 훨 l쉰l 이 생 가게 되 었 다. 그것은 위 와 같은 紙本 l하으l 補完에 

에어서 或응 핵훌첼 ii파티성으로 샤꽉릅찢플 犯하고， 或은 :센;g패따으로 뀔j필찰 

可能性이 있게 펀 까닭이 겠다. 

Jt;.해土王|찾빼는 뼈文內짝. 0 로 보아 太休로 三段으로 냐눌 수 있 

다. 前段은 끊句빼 始뾰 椰후王의 ~說이 듭E錄되였고， 中段윤 Jt;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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꿰土王.으l {fi뿔， 主혹 파i 士孤張을 위 힌- 때춤記값이 교， 後段은 王으| 

l漢幕의 守 괜A에 관 깐 쇄 댐을 쉰낀 j;;k 하였 다. 그런 데 이 짧에 있 

어서 j펌않입되는 것은 마1 쐐의 t때콸 li디 눴 안 너I , ~ij 허 優에 i최 1系된 듭디 

1훤이 다 • l뀌 」꽃으! 돼!文에 있어서 慶이l i꽤 f짜득l 쉰디 -펄가 너l 빈 이 L 
Aλ '-

cl\ , 그 글자가 H:ï 4ç: 셔 | 不 l꺼힌- 것이 있갈 뿐 아니라， 싫 心되 는 곳 

도 있 다 • 이 써 한 4l] 폐에 ￡、t콰 역 北 i꽤으 ， .흐씌청 풋에 는 김:J t 핍 -윤 

從ïjíj 파 딴 t::. j ù-~ c~ 다·관 에펀 ;펌 갈 王 jti 한 λ} 란 01 있 고，3::.. J행 j단 폐 

fj강 11쉰 푼、의 i꾀 JJ넌字젠 갖- 어| 이 꼽~5c을 떠져(A.뜰이 j필 1'F파녔마‘는- 꼬 

띤i윤 :찰표한 일이 있다. jj íj 흙으| 빠짚는- 꾀、 1J.j팎의 r a:. 11[ 1 土 王 |핫햄 」

( } i ií 쉰 村팎 버 Wi社 J 1966 ) 와 金첨판의 「 떼쇄j !패 닙 i쇄 i패빠?‘.t: J ( 上셈 ) 

이 고 , 값 꾀 늠 ;깎 jiE FF펜 r It IAJ :J: :E I핏 淑l V (iJf 갖t: J ( 日 本 , 펀 j‘HYt,X 節

1973 ) 이다. 

이 갇 Ii 文 어 | 있 어 서 擾에 l줬 U깝 폭1 ~펀편는 다음과 갇 다. 

가 ) 띄· 찮 i꺼 純 성 r쌀 l협 l\. • E섬커￡폐1 뒀‘ • !-며候以辛씨]年썼냈海 • 1i않 펀 殘 J LJ 新팬 • 

以 j펠 t핀 ti . 

역 지서 ]곽상이라고 한 것 은 삼쇠J }현 가 면-협촬 끼L 淑무효 c게 거 t+ 

쁜 날 7-~ 쉴- 쓴 것 띤 ν1\ , 강1- 역 판 8濟와 폐f 鐘가 옛부터 과U 쉰J t십·으| 
J 
? 
3 
-

-5 
그
 

「i 
I 
h 7 

i강으로서 由썼s.. 꽤첩·파 았 다늠 것은 諾폈띈 表씨‘이다. 해냐하연 

월 11짜의 三 [펠1 í줬 係뜰 보 [션 %Jr 삶는 i바쉰〕 다웬와 l터l 밟 f쐐 1系에 있였으 ul ， 百

협는 쇄句 j펴의 l훼↑hi 씬jJ 을- 악고， 채에늠 平 .:j~ /SHJlî까지 쳐 둡어갔덴 

好|敬手였 기 때문이 다. 그퍼 1:::1 로 치i 싫가 H쇠 h;l jJ훤의 4볍~이 었 다늠 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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現도 약간 ]諾張펀 것이어니와， 더우지 펀협가 i짧句紹의 A혈 ii이었다 

는 줬꽤은 諾산l~ 을 지 난 不끊한 줬J보이 마 • 이 것 은 물온 i테句웹의 

威향한플 자량하기 위한 줬 JJ~이었윤 것이다. 다음에 기-장 문제되는 

것이 그 아깨 {iJ 때 01 다. 속 「樣가 후·째年어| 바다쓸 깐너 던협， 

〔〕 |그， 新쩌혈필승 쳐서 보': 1칫;으~- 감았다」는 것이다. 퍼즌 E lJ if은 Î?Ii t쉰 391 

年연 c-1 1 J 이 패에 優가 !갚원， 新經등-을 처서 l죄; t￡으j-;- /、 1- 0 1- c..1- 느 거 
r:.r ) . j ‘ L..“ 

은 역시 詢랩득-찮샌이다 r 왜냐하년 이 필 1 1--.;으I f쫓와 짜땀는歌‘ 

x-,j I다~ '!쉰에 있었으나，擾와 f:ï i짝 오1- -는 파l 댐 i처 {系어I 있 ?-1 7l αH 문이 다 . 

따라서 陸가 -따합흔 쳐깨 E느펴서 보 j캉무로 산샀 다-늠 젓 은 JJL 찢 파 

다릎 줬꽤이 다. 

하 ti 판 이 句 Hfj .i료 l최하 C키 티껴ζ 의 1μ'IJ }-U 字겸·늘은- 더不이 古代어l 

[워.따뜰 쪼 rï디하눴 다는 듭iE않L 쉴料로 삼았띤 것 이 며 , li!랜꽤字캅늘은 01 

쇠iJ 111、j 으I r 면않 」 늘효의 줬꽤어 1 ， 1벼徒늪 펴 1찮하게 썼 년 것 이 다 • 그 

려냐 上述한 바파 감이 필따어| 樓는 펀합와 !lj: 1 뽑 l쐐 i쑤어 l 있였으며 ; 

파rr끊는 橋의 ”퍼 *iX으로서 한먼도 候어| 降셔lt 또늠 표H녕 Jtl 잎이 ?li 

었으으로 r é 1\. J -E. ii:. 은 
。

-
근
 

이
 샤
 

-ι
π-

l 
T [ 

어
 싸
 

二L뿐 아니리- 이 
’ 
·i 
r -


[” 
l 

’ 
、” ” 

/ ” 
μ
 

매
 

, l 
j 

/ 
/ 

가지고는 터 本의 태·따호 nc 값tOI J/x.立되 지 않는다. 오H 냐하 Lj 아 E1{ 어| 

서 보는 d~ 와 같이 01 ~쐐x에 는 段가 투l 어 l 역 러 벤 쿄. 폐麗 어l 평 

JlX롤- 펀한 것이 뚜떳히 쉰디淑되야 있지 매운이다. 

그 런 데 이 句 때 에 처 하 역 If{): l때 字깜 늪-은 「 보 굉 J T:. i3: 으갚 어| 지 

나치거 ilil~l 經을 써서 이 句 ji3 을 깊ji심할 빠빼L -를 찾으혀고 애썼다. 

그-리 하 역 北 l때字캅 r:j..l에 늠 이 句첼ii 의 誠法쓸 다르게 하였다. 즉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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朴R휴亨， 金錫펄·윤은 「慶 以￥써年來j많海版핀찮:~jl~ 짜!T ;:싸 以 t펴보 l~ J 으| 句

誌재융 「擾 以辛·꺼u年썼 • 波 r깐 l1&. 띄.짧l그 l그체羅 以셉{화tt， . J 이 라고 말 

리 하였다. 츄 「候가 판깨年에 왔다. i\" G {IJ 1~:"i1 7 } 바마 찰 건너 

f쫓쓸 쳤다. 덤i句濤가 띄‘셨， 딘[그 l 新짧플 쳐서 i二감 L앙 o 료 삼았 다· J 

라고 읽 은 것이 다. 이것은 댐얄것 도 펴 oì 우l 오 1- 간은 ‘l필X y:' l섣; 으l 

討ä去으호서 는 l‘lij꾀 가 있다. j파 l每:破의 ::t M} 쓸 ~~(Í 쉰U J.i감 j능 
]

-L 보
 

것도 

漢x늠삼法上 쉰{n파가 있 다. 

우리 는 上해찬 너}과 찰이 • ïJ llÒ 윤 !i바↓ J밍꽉 읽 고 l 푸. I시j年어 | 樣

의 펠入쓸 읍삼정프하는 J~)폐괄 펴j 한다. 다만 그 댈入이 앞 에서 디L 
:그 

한 바와 같이 터 후으l 파代 I폐 I~ ，‘ i 쉰펀·ti|il 으 1핍젠가 펀 수 건다고 

보는 것 이다 • 

또 北 l렘系 字홈 좁에 는 이 /띠때 이 不 fj 죄싣하고， 쉰文에 있 어서 쭈 

-Yn年으1 í ￥ 」字와 쨌파!파의 t많~f-: 가 不分네J -o~다고 폐까고，~ 上쐐 

한 바와 걷-은 }쉰本은 日 本 A 이 섣石에 2갖싫i 룰 )jlJ딴 것 이 라고 主

i]l~하였다. ( 李進팬 í JÄ 1냄土王|값셉O 땀fj’~ J 吉川弘又銷 197 3 年參때 ) • 

이 짧石을 紀끽ζ파는더1 있 어 서는 或음 산따i 으I ltR뚫한 셈i分에 진흙 

으로 머| 꾸고 , 或은 [띄려의 폐i 分에 石 JR 플 침 하 C게 효자괄 펀 1m 하거l 

õ~는 일 이 있었 마. I 91 3 年에 이 b패를 tJtij 펀한 日 A 字혈 今îL!i

흠JE도 r J.t I해 土 t찮好太王!浚{패 어| 就하역 」 라는 닙디文에 서 마음과 같이 

말한 일이 있다. 

「 原陣 I퍼 대로 指값쓸 만 뜰떤 不ih￥~셔한 것이 렐하고， 字形도 [까j縣 

하지 뭇한 것 이 많은 까닭에 , 빼 I벼이 깊이 缺썩한 第一 l폐으l 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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部 같은 것든 진흙으로 이것을 메우고，또 맨떼에 다 石 l火플 

빌라서 字形 l간같 4 티-내 고， 추外의 쐐[비으| 小러 l브]괄 메 워서 이 것 

o E 팩평이 ('~역 마
 
니
 

다
 

Hï:$: 윷 폐|씨 。| 하 지에 만 쉽 썼다 . 그러으 

-, 
j二 달자 ~l.:j어|늪 Î 혀 ~_A 으! ι‘-、

극느 o 도一 ;Q파ff:"원 것 이 있 고， ---i‘3|〉分

1，쓰꿰j 힌- 것에 이 료서서는 더 「옥ï ;~판깐 것이 있다· J ( 때떼古史 

의 (tFf짧 ) 

우l 와 갇 01 1 9 13 年어| 티 A J 나'- . r" 
子규3 今낀j 폐; oI f녕춘춘 잦풋 t마 。-E 샤

 
” ’ 보

 

례에 도 紀기\，. -뜰 센 !’ I~):J 히 까 지 우l 싸 C'=! 行샤 판 t lF 프-고 ， 펴 fr:깐 파폐、이 

보였 다고 딴나 . 그 i;!.-l 묘j슨 j파 rj iJ 土]~ i ~짜 f! 'i-는 위와 감은 역려가7-1 條

f까;으로 l꾀 하역 ;띤 li;파 H낀 또는 백!C ;따~ f， i i~ U’') -으보 」따 1'F철 !돗r Ht ’tt 01 

그러 므쇼 우리는 이 牌결승 i펴北넣;젠가 jji-뜸 j건-침듭하연 티·다」字협들 

파 함께 iJ,t í따 어| 가서 EfE P장 j륙 꽉 !ij i ij ，년 j갚 할 것 을 f싫화i하고 λl 。
~"t -c 켜 

/、

이 다. 더우가 01 썩가 
K 

江 r1"-1 共으 l i폐 j二인 어
 

! 
” 
ν
 

滿 있지 따|문에 

우리 폐 l꽉 字캄~서늠 핏 J바 iDr’~j핏헬 i않 {각:어 l 있 지 「농찬는 바이 냐， 

Jt합으보서 는 그 펴l!J 콰으y.沙어l 있어 우리 보다 침-제한 (찮{午어 l 。|
λA 

다. 이 ‘띤에 있 어 서 도 이 짧의 테北 I펙 共 l딘l 쾌짚빠3’E늠 바 1간직 한 

것 이 다. 도 이러한 겠 i테폐 3갚비f갚는 l썩 l패의 사좀 J뀐플 H 겨~A들의 표 

HH 에서 바후잡는 겠jJJl펀 tiU￡따 i핏命이묘쑥 ! i'.Ì:I-한 켓制플 떠 찰 

수 있는 i패넓라고 하겠 다. 

냐 } fL年己홍 ~닥쐐치전렐- • #if갖和〕떠 • 王;잔下zp構 • '1M 新짧遺센白王효 • 

俊 Ai펴共~X1폐 • 鷹fili[城池 • 以t;J..客섭民 • 歸玉請命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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九年 己갖는 I피 紀 400 年띤 너I J 이 매 「 핀. 쩍가 r~C ~ ]J J핍 에 체한 닝잖 

젤;춘승 어 지어 候 와 f!] -.l띠 하였으 」코호 iE 이 군사플 이끌고 ιp ~짧 까지 

l템下얀였 다 . 그 ζl 파 C게 처Ir 짧 가 ↑퍼 ê갈 보 l-~어 王에 게 아 5-1 가 플 援

A이 그 l헨| 성‘i어 | 가 꽉헤-녀 JjJ，U띠 플 ij파 Mt. ~)~ 고 !J.Y. 깥 ( 新펀 ) 을 l~ ~로 

/십- ,:> • - 으 나 救}강 -살 닙i간파았 다 -는 젓 이 다 . /uj irll 요 分{떠허 핀 i접 가 

없으l 군사 단 --핏- 늠I{i ;꽉 c게 찌i jki쉰 -설 쳐̂̂ 더 '-!. 
-ι/시 -년- 것이 다 . 이 태 | EL ’~ V I L 

는
 

짜
 

|닙j /w-) ~펀 에 *k j;강 -운 :핏: 닙펴 aL ? { 숫긍 l ~ 1- ’ 이것 -은 01 t매 으l ' 1팎셀로 보아 

‘섭 
'. ':' 디 

_l L 

펴 τ ; 파 Eil 닌낀 팎쫓j는- 녀
 날
 

I 니-! - 어 l E1 다 • 다안 /쫓 가 j치 성삶 의 

친X ?t5 쉰- 섣i fi!k 파 고 싫rr ~:할 쉰「 r 1꾀으피L 싱-갔 다 」 j 효 안 커 우 !::\ .{; I ，; ， :ζ 이 ~1 ~ “ ;, . ~ l l ‘ "':::- 1 

kil ’l 라과 ~f~ 1，파감 얻 기 쑤l 한 편선갚fil 갚펴 익어| -드- ;;.1 
i프 디 :간 다 • ψ1 마:낚 X 

어| 삽 하 c~ :I t 덴 추:-i!J' rþ 어 l 는 「 擾 Å t따i :쉰~ ~11펴 」 와 골자 가 招~에 서 分

lV~ 7-1 」
一
L 사

녁
 

1• 
-r‘ 

<U
L r?;' 1..1 () 1 

. '-'.;、 ../ u - I 있 마 . 01 J덴 도 핏 t바jL h핸품 li맙â :i훈 ε 1- 지 

않고시는 우리부서 는 」뉴엔、 이 바 띠- ú 1-
‘二· 근-

수 았 다 . 파 C카 든- 마음 ' [:1) 페 

에 서 ;뉴L 소는 티} 와 같 이 S핑~ ~ -~ι11 íL치 '~~IJ 짧 가 少센i 5 다Jj 갚 보 내 어 체i j:섣 

딩
 갇
 

J핏한{ 
0 
--껏

 
TIí파 이 다 . 

다 ) -十年 1차‘ ~f- . 效j필 少l펀쉰 五 l녀’j • fE ;沈 ~fr ~센 • iiG써 h난 시I~V.， • 펴스;펴 f h싫 펴 • ~찾 Y‘qJJ IJ 냐=1 

lrr ii j j 팔， • 後!파펴 ( 不 I-yj )( 첸: 쐐 ) • t:-1 펴 {王 치 ;~ )JIJ ii、센: 0t폈 減 • 때 HjJ 파1) J-J li • 

끄: i7t A E§ 」i 」友훼 ffE패 . ( 下 1 1In ) 
- 1 - 뚜 )차 f 는 따1 #닙 40 1 ~f:. .:~쑤 서 |펴 iI차의 티니 진l 에 계 속도l 는 것 이 다 

츄 ljíj I~ 으| j;ff Ai’섣 으l 파-닙ìlJ 어 l l마 파 r i\쇠 句 lJ.li 7 t 
b a 
깨
 

“ u 
‘ 

、 • 

* 
少 5 ~Ä 날 보 나i ó--l 

f쫓 과 lf l. 혜 , jli ArE 으I l[때섭 JII 으 l 쳤다 . i「!j fU )핍 ’jl í. 이 싸}퍼채으포 부-더 j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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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옳城에 이 르나 慶 7}- 그 얀에 가득하였는 바 , 홉句魔盧이 이 흐니 

홉척이 退하였다. 담-쉰」調盧이 따라가서 任처jSJ]{] 維으l 從찮뼈에 이르 

니 城이 곧 歸Jj ii 하였다. 安짧 A 守에H兵이 新純-城을 쳐 했었다」는 

것이다. 

이 양짜춤은 前 fl架어l 계속되늠 것이묘로 뭔j句짧가 像와 펀협의 聯

台 i륨을 샘처로 한 것 이 며 , 도 ifE쉰J 腦가 fE 711S jJ[J績까 지 친 것 을 알 

수 있다. 持히 注넘할 것은 「 任겠1) J 라는 文字가 보이는 것이다. 

{王차I~ 라늠 말은 日本홉웹에는 많이 보이냐， 우리 냐라 史籍이냐 金

石文에서는 三 • 四 곳에서 밖에 냐타냐지 않는다. 日本필없에서는 

{王쳤IS라는 I괄윤 Jl;.뚫와 E훗홍칠의 누가 지로 쓰역 졌는 바 , 파義로는 역 

러 加耶릎 總'.1필하역 썼으며 , 꿨義호는 지금으l 솔 l海 또는 홉讀에 

있던 南加째 또는 大jJU 耶을 뜻힌- 듯 하다· f王체 i펌잃어| 처하역는 

아래 에 서 다시 ;ta하겠 다. 

다 ) 十때年甲辰 • I퍼뚫不뱅L • 쩔入판죄씬 • ( 不 l펴字中略 ) • 王I塵앞·談蠻 

f쫓쫓‘ t펼敗 • 훨『殺~앓~ • 

十버年 l뛰 h훗은 때始 404 年언더1 ， r像 가 ;땀 Jj쇄에 f꽃入하였무므로 王

으l 이끄는 군사가 이둡 넷아쳐서 휩『殺하지플 ?歡없이 하역 홉꿇J7}-

뺨뻐하였다」는 것이다. 아마 왜는 前條으 400 年에 敗退하켰다7}-

그것 을 經 l펙하 지 위하역 魔略로 댐 ~t 隔뭘에 上陸하역 :뿜方故쳐h언 

지급의 훨海j띨 tlliJJ 에서 攻擊하여 온 뚱 하다. 上썩 빼文의 不明

字 中에 r i뽀船」의 글자가 보이는 것운 앓가 r훨랩로 上陸한 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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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優 품 f貴t J& • 바fi강 꾀야 녔 • t춰k 팎에서 있다. -"
끼-관 。

효
 

한
 

」라고 

分f꺼하다. 것이 ↓앙한 크-게 이매 원쫓는 셔
 꺼
 니 

보
 

젓갈 

라 ) 十七 ~f T尤 • 강X :ì띔 깅; l관성 五 i펴 • 口디台했 • 엮~殺}써識 • 

i-Vr 1떳찢폈랜 一 LX i」숨헤 . 'Iti 따 ;?석 1:j‘써 不 덴 웹 l값 • J헬 {않 沙전평域 • 헛-城 。

( 不|띠字九字|때 ) • 

( 不|써字 

下 w쩍 ) • 

4챔文으! ιJ úfJ 어 I -는 |객 *Ll 4 O 7 쇠三 C산 c.l] J 十七年 r싸는 쥔jS 分어| 

유 -감 이 다. 

i끌흉￡:한 

것이 어
 시
 

-"
기一 

ψL 
근 ~{=I 처플 싸운 ~!Ij 句 :찬 가 있어 jfï바↑써 이 

I긴합의 樣-과 또는 섬핫 m처는 보아 )(WI( 으호 사 (J 條 와으l 
1F

1 
-

-
」1 

、

다
 

I땐 J&했읍 404 年의 폐 Ir꽂으| 候늑 }-#빼l된 마 • 것으로 ，패 fji륜이었더 

。{ 
」

니
 견
 이 

r-. 1 -4-L_ ‘-, 므 J.L 太〕갑갈 01 깨 어| 한 찌쉰 (;i!J 쉰-3 年으l 우1 () ~ 딱 폐하 71 

거 으l 싸워 맞아 보내어 五핍을 ~，!원 「 王。l차다 . 드
 人 모 

:-~ . lI.fl L 
11:\, 11안 ""c" 다j (쉴와 되고， 一 if돼 lK~ t천 01 ;섭-꽂이 

, 
비
 

어으
'c. L 띤Lt갚사쿄 ’ 

fil'평 J1;. ljrJ 土 ~E 의 。}마 하녔으묘로 성도였 냐」고 /‘-, 허 i 0 ~ \섣 

~행 i섬 에 서 의 便는 생각된다. 아니었텐 

‘꾀 -융 

l쉰 /j; ij 가 

↑갤|쐐의 5팩 스유.접 어! 요l 
1 

!
」
。

L 

。더 本감:F ￥녀어 l 도 

i파太의 

|꾀힘 얀 /<1 

띤
 

(젖↓&~료 

않는다. 보 이지 記:땅가 

칩디-판￥블 한
 

관
 

(하入어 l 候요l 있어서의 JÄlm 土王 l찾陣태l 우l 어 l 서 보아 

U깜 1， 1j 였 으 H퍼섭IJ r.짧 과| 있어서는 !i갯 i돼야 l λn 벤 의 ↑흉생] 으l 강。1 바와 

있마 • ..-'
기-날 평w였 음을 앉군의 냐줌의 

요
‘-

셔
 
… - 그러으 

EJ 本이 괴디팎 7}-J1;, 너서 土王 i찢뻐~ 9-1 같이 

루벤은 

바와 말한 

챔허 

딴에서도 古tt

|펴 li빼 삼 끽종 닙5t 티 끼i 으l 다
 

어
 씨
 

.-L
T 펠 

- J 6-

託않L 가 3ε {띠하였 다늠 I휘.때음 

‘료 

어| 



은 너짜 01 {f 거 I~ 블- 랴퍼 호셔니하고. {王차j) -룹 빠펴으로 하여 거으| 

20 0 !J . j三꼼 얀 i닥퍼 新純까지도 x Nê 統治 파였다는 主행이다. 이것은 

主로 [1 ;K핍紀으l 감G J] 1-에 (衣한 것 안 더1 J 더 짜뭔펌어| 처한 充分7tlr X 

법，~t.tt ~Ij -;갈 거 치 지 않 고 l 터져ζ 으| 帝 l或l 主義티싱 j려‘ 1꿰어 íR 하역 더 녹 숲 

i샌 諾파펀 것이다. 다음에 이 {王자IH많 평플 폈討하역 보겠 다. 

2 • 任 끼 1 ) U. 1님넓으l 샘|페빠갚에 처하역 

{-I HI~ t삼J ~꾀어 | 처파띄는 jt ?tF 의 즉순 :.ï.;:정관~o l 다응파 찬은 두 著 ikf 어 l 

사 자 서l 송| 폐 파 눴 다 • 

金 ;τ닝 밤 r- 주 폐 i三 I파l 으 l-j 기i 서 칩 !잠 分 |니kl 녁| 편 하 ci 」 H깜 표] 한1 - 강츠 

1963-1 
J 

에
 
내
 村나111주磁 • 젠r~ 懷셔~ ~R r 三 펙三 l或I rD 터 짜 7 1L꾀 l선 分 l파I vC -::J V> τ 」

4 
1 9 64 씌~ 1 1 n 

깊E 파쩌 :ïf r 찌 JYj J;VJ 더 :최 ff: i와 ?’g 」 !n上 씁 14 ~훤한L tJj t~;~ 社 ] 9 δ 6 年

'1써 파 32 6ff j 't '2슷하R r 古 代1폐 H 퍼 (系-낫:: J 싶퍼 j댄-핀; jjj , ] 9δ 9 年

3iE 낀성편 은 우 l 으l 첫 젤 ]5-t. 에 서 더 기; 칫Ij J펴 p~ 어 l 三 l;l때三텔1의 分 It잇|이 0 1 
Jλ 

였 다고 파고， 터 짜띔-펴으 íi니 ~.Jμ1 1 서 候가 {쏘피씌 j:i;}j니파였마고 하는 

新維 J 폐- c1-r, JJll 째등운 ;한은 l::1 끼시 써 십 r~ 어| 있 는 짜사 總 , B l쳐 , )JIJ 등오| 

分 lEXi 읍 f1 ~ ..=.. 1 L-

，프 or -c 것 이 꽉고 主 'Jl{ 파녔 다 • 해-ò- I 티 ;↑ζr꽉 하;l 에서 擾7r 리i 

i퍼 호 H디 파‘샀 다고 하는 任 치 1) 는 터 끼i써 ，삽 깨에 있늠 것이바는 것이마. 

I1꽤文은 쉰itüE OI 영성하고 뎌꾀 f퍼 으| 7얘繼이 많으묘로 터것 字천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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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부터 많은 批깎j 울 받았다. 그러하 C케 그는 그 著·웹플 다시 

찮~m하고 缺펴울 補完하 C매 後꿇.Q.I r 初 j때때더뽑{系빠강1: J 플 刊行하였 

다. 金錫;향은 01 에 관하역 다음과 갇이 딴하였다. 

「 筆홈는 때썩으l 샘i樞 ( 三빼三國의 日 후쉐웹 Pi 分뻐~ c~1 처하여 ) 에서 

任那를 包含한 마 야꺼I ( I힘家 ) 닙강 i펴짧 l패l 을 ltJj蘇에 가 아니라， 딘겨ζ훔 

紀으l 文쫓을 口 l 푸-이 보아 버 거;써島 -때홉jj 에 3.K알 것 이 라는 표따블 

짧起하였다. 年 ít !i~ ~웹플 따로 천 I행하연 日本칩렘의 젠펴짧캄는 太和

껴! 錄휩한 그 0-1 라 냐라가 짧]蘇어| 있었다고 파는 것 , 즉 主로 

그 {立 i웰어눴하 cj 錯폈를 犯하였다교 하겠 다 ...... 講천는 X띔에 

서 이 어| 처 하 역 자 세 히 듬꾀 하 겠 다 • J 

속 金돼亨은 B~ζ펄 i섭어l 서 {王었I~어 B 本의 f릎家(미야꺼I )쓸 두어 

支Hê하였다는 그 !王째는 H 것列島 E다홉1)에 있 었다고 보는 것 이 다. 

f王차/~란 말으l 우리 1떼 섣디錄으로져 가장 오랜 것은 폐 j냥한 바 있 

는 JÄ IJ낀土王l헛챔. 으l 十年)표子(않의 감다핑이마. 지금 그 任 JJ:/S 으I f立 i삼 

룹 밝-당l 지 위하역 마시 그 쉰J 節을 둡겠다. 

十年廣子 。 줬週 강;騎五맙 • 往救新짧 • 從폈局뺑 .별m詩째 • 候i평其 中 • 官

兵;方끊 • 擾 嚴退 ( 不 l펴字 ill션 ) ‘ i원至{王치/~加 1":삶從 ;成城 • 城l:Á!J 넓&i • 安 쉰파 Af호 

」국據新繼;뺏 ( 下|써 ) 

즉 ~UU 土王이 「 步騎五萬을 보내 어 新繼블 救하였는더1 , 흡.句웰兵 

이 新짧城에 이르니 왜척이 j요하였다. 이에 핍i句 i폐훤。}.，멀熾하역 

↑王폐Jm 羅.9.1 從族행에 이르니 뼈아 골 鋼빠하였다」고 하는데， 이 

從찮城운 어느 城인지 比定할 수 없으Lf. {-王꺼씨0繼는 지급의 홉꿇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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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| 있덴 大기n 耶슬 말한 것인지 金빠에 있연 기i加耶를 말한 것인 

지 分 l까j 치 않다. 그 아새 쉰) lñ 의 安鎬는 I~띠繼 ( I찌꺼) ) j10耶， 속 

지금으I }않꽃블 딴하는 것 이 다. 이 것 으로 보아 任쩨加짧는 l웰폐道 

쳐!!方에 있 였 덕 것 은 -슬럼 었다. 

三 l패1 핑 쉽디 내 l 늠 7 i다힘떠으I X~똘求로 춰-名하였띤 ?끊~-가 {王저|비U維 A 

ψ| 었다는 듭니錄。| 있마. 속 |히펄 갓Ij fi: ~퍼 칩'1않에 

「 패 넙· 나:l i.!깐京沙줬 A也 父音 캅ftÎ奈빼ç ( 마.1 Ul션 ) l't 太宗太王벼 f立 l땀{잇흙至 

1i: 듭딘 팔 주C 녀=1 1장핏!t 쉰’'c ~휩 王집!{닙之 tE王때一J! 認행구‘ 꾀찢찮 j팎 王 ;뚫편; 恨

+1:] 見之牌 H과 :J{ 姓名 처 |크 E브 :;1\.{王 차1) j)O !핫 A 名 추 頭 王 되 Y!9쉰U~섭. 필 

ïSI댐이핑휩-光生 」

라고 하였다. r 任자I))JO 녕 AJ 으I I 加파」은 r )JU 維」하늠 l갈으| 演

字 팽. 돼 야 다 • 역 지 서 도 任 켠1) 가 어 느 加羅 플 슷 하 는 것 언 지 分배 치 

않다. 그런 데 다읍에 보늠 바와 갚은 휩.鎬太師펌쐐어| 쓰C1 선 {王

자1)는 分~셔히 金海에 있 덕 ))!I 파뜰 듯하였다. 냥쫓젠太UiIT j;삼輔는 뚫尙 

폐.펴 설 )/~i ↓폐~*극놓 t띠어l 있는더I J 1.갖梁 훤德四年(댐펌 924 年)에 新羅

훨비3 王9.1 命으로 셔l 워 진 것 이 다。 b뿔X어 l 

「 大師證짜#암 |섭따:쐐ffft￡ 某 :Jt{王升1)王앉 펠族념닐핸 첼꼽}遊兵 投於我

때 遠 j뼈興m:大王 」

이라고 하였다. 역지이 r 新近 ~J 라는 것갚 金睡에 있딴 金겹加 

耶가 꿇if 쉰섣 어| t~1웰딴 두|어 l 5k i파 :}1z 1\괄 띨커른 姓~이 며 J r 遠 1댐뱃 

武太王 J 01 바늄 것읍 金l횟(감쓸 말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 역지으| 

「 任체王族 」 ιl 라는 것 은 分배히 金 I悔화II方에 있 년 JJIJ뼈王.族이 라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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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‘이 다. ~훗鎬大 mn 가 fkTl￥ JJIJ뻐 으| 王 .짜이 언 댄 것 갈 ‘갈 수 있 다 • 

이 와 갇 이 이 ûÄl )(으1 r ↑f 끼) J 는 파 ' 1과’ ))U 째인 것 이 分셰j 하다 • 

1f 커 I~ 으| 값줬어l 내 따 C-j 는 약펴 가지 r~~ 01 있나. 點貝 I팡之 jlf-뜬 

r -(f J 字는 「 념 J ( 主 • 士으1 .듯 ) 이 고， 써는 「 야 J ( 나라의 슷 ) 의 

꾀i|}iF라 .JL 강} ?:j 나 • ο l 것 은 大꾀;혹 갖츠꽉 펜· 꾀 1파라고 짜 겠 는 c-l l , 조금T 

補Æ 따연 「 폐 」는 「 째 」 확 :li 티디띈 뿐 아니라， r 책 」 「 폐 」

乃 J r) 1I J 보노 폈꾀드 l 이 「냐 J r 나I J 로 뭔어 ij!j 한‘ 되느늠 t{라 

( 녔I ) 의 갖이 마 • 그퍼」코휴 r {{ 차[) J 늠 「닙나라」 파 핏子꽉꾀였C:1 

젓으보 생 각된다 01 켓은 아마 씨U뻐때쇄j 내 l 있어적늠 것E i !낀 어| 있덴 

加耶가 여꽉 지IJ 耶 죽어|서 5r5 -- ljEE 거간 {立 뭔;에 있였 지 해문;:，11 J 마 

시 말하연 )JD때 니젠 ;f젠 •.* 어 | 있어서 잎쇄도E 요1 1立 ii i ιi I 있였 지 폐뜯어l 

「넘냐라」 I {王처j) J 라고 -한2-] 눴 덴 것 으로 생 각윈다. 그러나 

f옳JGj C서 l 는 jJj :ii 뇨l닙어 | 있꺼 시 l때가 핸파역저서 大))\.1째로 C닐권。.\ 점어l π1-

~+， 01 è[H 익 | 늠 。| 大 tu耶 괄 r {王폐 」 라고 팝렀 ~1 
l二

/、 하 다. :::. l찌 

iL: 갖챙 iE |;끼\;. 1쿄·어 l 는 1f J.녕 二十때 댄I -순어 | Cl /: l맘 끼j 

노
 
「 i셉’ ‘F펀 ￥f) i ~씨의 눴{ 젠가 。 } 닌가 썽 각되고 있다. 「 Ci jJ딴 상ß J 뛰 

「체」는 「 차!~ J 또는 「째 」로 읽으으로 r ~i:써 j펀씨 」는 「마마나」 

ii쳐 ~Î': 펀섭디로 팔 수 있마 i 「 ↑王 차1) J 는 더 기:o.. i갚펀어| 서 는 I 01 마냐 

」로 띤 는다. 이 j쐐 l넙씬i~ I떤 !파|은 지 금Jl iLUiE 어| 괴;hE하는 패0 1 。|
λA 

마. 하역 둔- r {王쐐」 라는 것은 지금의 :iE i f파에 있던 ;;‘~ jJIJ 때 늘- o ~ 
c:l 

‘-

한 따l 가 있 었 o c카 , 後 ~~j 어| 냥~1 뜸갚 에 있 ra )JO째가 太거u빼， 츄 ;념主가 

씌였융 l내 어 l f王싸I~ 라고 불렀윤 것 이 마. 어느 경우냐 {王차1) 가 우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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냐 라 , 즉 j젤 j펴jj파쳐H 方어| 있언년 것 。 1 ý} ~-!셔 하 나 • 

八 1만 l펌에 淵첼핀 Fl χ4 땀 f디에 서는 우|어|서 등승 k 한 바와 겉-이 ff 카ii 

라는 말을 Lζ 훨와 俠製으l 두 가지혹 {파 Jij 되어 펴굵L 01 있 마. 찌 

컨대 l둡1 1꽉 줬 t써센 二十三年條어l 

「 체羅 7t 任거/S 으| 댄家를 滅하였다」 

라고 하고， 그 註에 

「 一필어| 말하지플 二十一年에 任커/)가 減亡하였 [:- 1- • 츄둡-어서는 

{王상1) 라고 파고， 짜로는 )JIJ 滋{쐐 ， 뚱값 I~YI , 폐二 1I바 lljjl ， 多 짧~싸I J 쭈l팬|꽉I , 

古 l陸ll!kl， -f 他 l페I , 散半下 l때， ε;食l퍼， 穩JlI뿔{패1 0 1 라고 한마. 섬하 C'l 十

l냉1 0 1 다. J 

라고 파 였 다 • 웰 IY-j :Æ훨 23 年은 따i 꾀 562 쇄 (j l~즈쇼 , 이 t4J Ù써 亡펜 

↑王처}i 라는 것은 i홉찮 셔 l 있덴 太 )J ll폐 。 l 다. 그러냐 lj ; ;; 편셈늠 그 

註어l 있는 바와 갇 ο| ↑f 채i 라는-

J-B :; ~ 였 덴 것 이 다 • 

Cl ~ --'~_ 
;프 ~ 1 hj i 씨iJ 8섬 안 Ci l!:1 ))11 꽉 어l 도 'Í닷j 

日 꽁찰fi다 딛'- 1 ，(王차j) i처 i示닙디팎호서 세 일 오텐 것 윤 싫 'I:~] 꾀 六효年파 

꿇仁 I펌 二年 ~I 끼디펀낀더I , 01 껏운 玉 ;섭묘느 때참도 -r.피 r~~~ llJ 인 것 01 가 

따{푼뎌| ifl6 할 것이 풋원.마. 나읍.9..1 tl디 」j:i는 떼功紀 I깐ljL年으| 것인 

더1 J ';Ilþ j}j웰 h5느 (~E f立나 A物은 역 사 당 ，파페인 것이지만 J C! I 年代는 

때*ê 369 年( FI 짜 [:ii니으| id年무 -~는 249 年 ι'1 나 二 !l쉰甲 내렌마)으 

로서 01 t，니 판는 太 1本로 l젠 6쉰디늪 j꽉 i짝 떠iJ 듭디 파’kóll !R 한 것 이 으-보 달 

리 적n떤되어야 펠 것이다 이 l내드| Ej-t다玉은 파벼古 =1=안 바 1 이 

도E代에는 i섭i씻어 11X (찬 꽉닙니라는 j싫&가 편잔되었다고 하으혹 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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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렵부터 大#로 l1헐史的認錄으로 볼 수 있다. 하역촌 神덩1꿇l 

때十 tL年(짧의 i펀팡플 우리 멜로 벤역승1- 펜 다음과 같마. 

「 四十九年 春三月 ￥i~æ 폐 J !펌投치u 을 ~i깡/따으로 삼고， 久셀등과 함 

께 군사플 모아 바냐플 건 너 I듭 i딸(색|떠 01 르테 X싼 X뚫괄 ~ 1 라고 

였나. ( 中째) 곧 木팩 JT 홉 ， 沙洙1JY.햄어| 命파역 훼t(.윤 이날고 

沙白듭릎韓와 힘 께 가거l 하였카 . 모두 」흡펠어l 모띄서 짜~r운Hi 운순 혀 

서 i뻐 하연 마 페 하 여 씨 Jt 딩 j켈J !넙 지I1經 , Ra;; lEX| , 安-싫多經 , 팎 淳，

지U 詩‘으l 七 I훨l 윷 平定파였 다. 이 어 군사를 옮겨 때 판으파 츰이-서 

古 쫓 f딴어| 니 li르 렀 다 • rH :t싫 tt 5i‘ ， :J 多 jF댈쓸 무찌르고 써 Efi쳐어 l 거 i 
..;L
T 

였다 . 이어| 그 여굽 혐古 및 王+ j꿇책도 또한 군사플 이을 

고 來갚하았나. ιH ~' ll 比끼~ IJ J 짧1"11. 1fJ :i펴호， 半古9-1 내펀도 차연허 

!準 j났 꾀:~였 다 • J 

위 와 갇은 것 이 터 기서팍 l띔에 서 패따을 f正服파 였 마는 뜰디혹흉옥I ~1 음 

시작 01 다. 그 i건 ~11 이 듭니필에 있어서 어느 정도9-1 J.j쌀史的펄美。 l 

있느냐는 역헤 띠i 으로 械討하녁 보아야 넬 것이다. 

360 年代으| 三 I앉1은 i많句짧는 빼l맺~ I현王， 新짧는 奈셈王 J 크팩는 Jli 

펴古王으I tE {立 H괜代호서 三 l파1 0 ) 다 때l勢가 L설치댄 애이며， 三빠으l 

관계가 딸랩되였년 따 ft이다.쇄쉰]麗는 313-314 年어| 業浪 • 폐方 

을 펴i 한 투|어| 樹樞的으로 펴.進政폈을 썼으며 , 이 ι11 처하역 l때塊율 

孩하게 된 텀 협가 j합句體의 「꾀.下웰力을 막 지에 갖E力올 다하 였냐 • 

新經는 北의 핍句뚫와 |해없 [훨係를 뱃.2， 主로 섣넌쑥으I JJu 耶플 l괴하 

역 뼈i웰를 tJt 鎭하려고 하였‘냐. o} 러한 때際情쌓어| 있어서 百협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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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으로 댐쉰J 깐깐으l 패·下줬力쓸 막2 ， 젠 I펜으 j료 체經의 강~1핏으 j슴 듀~ E:1 

J:J[]耶 관 빼앗아 펀己으l 패::1:슬 넓히펴는 l탓첸을 썼는 vil J 01 러한 닙 

8/9 갚 우| 하 C게 EJ 기i으| 武 力갚 벌 ι1 고 까} 였 다 • 

上쐐의 띄 기; iff 紀 |써l ~h;띔 !!q 十 九쳐 으l 쉰디 I￥L는 그퍼 딴 jj i쳐가 候의 

武力갈플 01 둡 cf ~Jr 섣싫둡 치 려 고 jif Ii쉰 ~Ú치 팎 검슨 01 j又 i決딘 것 이 마 • 

二L 감딘펠i 오l H용 rii 노드어| 
δ • 木紙fT짤는 [;-합의 將다[01 타고 하 것 o 로 

보이-노 ‘)t- 기 .-L一- 있다. 이 이| I ， i! il 끼 i너 꽤 ;jR; 쇠: (保 과 !센1 . L 1Lt-: (;값 껴 | E 

irj. 쉽가 t옳 김‘f- 뜩 c 。|날어 4극 01 71 t.:.. 우! 하약 1파 i효읍 보내어 外交liJ 인 活

괴j)} 윤 한 것이 엿보인다 . !J)) ;~i~Ù 이 닙니펄어l 는 그러 판 Y~XB~ 交涉

0 1 펴 i뇌ifj?1Ljl느 :폈씩풋l 것 은 낀 {니 냐 , 二L 6jlill5 파인 .i디 ~jJ 놔l 누 l 익 | 그 

허 딴 ii 섣 史 U낀관i E턴을 엿 환 수 있 마 • 

그 펴 나 'Iilp J)] i!~녀 U니 :JL年 (녔 으 ïi디 판더 i 시 段 가 j|1 ;:싫 k 때l 둡 4:Fi핀 삼 였 

다·는 것은 펌폈띈 것으로서 핏핏과 마-르까 . 싱ji 냐삭 r나 그 七만| 

쥬의 「펴j )jjJ 폈 는 i ù: rÜ} )JU 셔 b 안 1.1 \ J 김각 l파 씨 니1) 늪 오 링1 jS」 안 .ji}~ SL i~숫l 으 로 。 |
λk 

마가 펴웹 532 年석|야 웬책띤井쉰뇌 었고 l EL 그 七[낸| 품- )J f1 괜 파는 

것은 大)JO 뼈 ( 지금·으l lLlj r값 ) 인 c-1\， ol 것도 562 年:: 6
\1 Jör ;띈어l f￡ ，썼 되 지 

까지 낸|편가 떨쳐 있였 기 l니{문이다. 또 比 ø ~)þ은 「 넷휠 J 2-1 폈 

n디로서 드 h떼.9-': 잔디어 l 늠 꾀; 뎌 火，

}생王 슨;!l;펴 j쓰 a한;꽤어l 는 比子 lX 으l 

다，
-~ L 1t Wi- íJ:; , 三 t찌 파젠어l 는 ~I二 火， 폈. 

i핏 :ç로 íi디챈; 되 었 으 i마 , 지 끌.s.1 
l ::l qj,1' 
터 원l 

어| 있연 加빼이다. 원 i강i 싸‘g는 56 1 쇠으 매| 세워진 것 이으로 比덤 f本도 

무협어l 펴Ir 채효뎌| m=台판 것 뜰 딸 수 있 냐. 

위이l 본 바와 같 이 너 후팝紀 '1'때져] i펀때十九年빼어갓가 젠삶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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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Jl1 Ifß-七 따닝을 ιPXi콰였 냐는 것은 우갑l ↑섭IJ 으l Mt 핏 깐 lilJ ￡tk 어| l衣 파역 IjJ 

突파 나 j츠다는 것-윤 ..:d- ----- 있나 . 나 i간 l沈 JÆ 강 | li ~와 잔이 
‘3 

기- L 

Il칸 ft 으 ! Ilij i쏘데 f( 팩가 너!j 4l] lj ? 으| I-:-J "낫 ?? j] -관 r1l 체 ”이 7 I ’ ! jj !까: 
--!- 그L J ) ) r ... ’, ‘ ~ -',:... I一 [;- n 찌‘ ;J_ 

으 ，'ÎJf i :1:뜰 셋 71 -~-l 까셔 왜 으l 'Jil 낀 L 力 판 01 괄어 늪 tfl ，í JJ펀 은 있 얀 마-

고 엔 각 잔다 • 

니lþ J)J 쑤니 는 。 l 겨 | 속차 cj f f: Jji) i굉 f;; li니 팎 갚 「놔
 

치
 

E 있 요 ;;l , LE ; |4l ，쉰 

l씨 (꽉 도 lJ끼 ;‘7E i i{l jL 」슨 ([ :/j j) I처 까; 다디펀가 u 이 냐 , iJi; ||l% ii」 로 부-서 ;갑 자 가 

많 η F 지 고 , ! ;? lil L; b " 디 j . k -‘:)파 λ-1 으l 도
 

센
 

치-김」 잔 아 끼l 마 . 

그칸 :1ì u ~ :~ 낀; 쑤넌 -는 핍 i ’i; ; 상니 냐 ! 서 쑤 í-I HI) ζ서 l 낸I nj J [J 기~ Jrj: 또
 

L쉰t: 1-는 끼" , : .' 0 1 
' ~-l "’ j' - I 

(.",", t “ " ‘j 
î'X I :.~-~ 두 (11 나는 1.니팎 가 냐 El난 냐 • 。 | 즙l 

i， ;니 ,CjÏ- l ~ 딘 / ↑; 파 f王 사 1 ) 쉰 쉰 11상으l 1j~j싸로 f;1J 써 되 : '-1 e-L 그 러 나 。 l 너 ' 1' 'J I I J ~ 1 )，，~ - 1 

한 l패l 司 ， 도는 [:1 /:~)付 꽉위 }김 il-i~， f핏f' t쉬 l 얀 -블0-1 낀 것 !~ -~ 핀 다# , 
~ 1I: 1 '1._ 

:;::;:.. 5 'Ut 쉰 ζti 셔 | 는 이 L~-\ 젠 01 검-으 | Úi싫。 l 냐 {짧 i녔 01 。 1 _:) 일이 까i l까 
기 λJ.. L 

왜 냐 파 Lrl II 기;으-1 l~~1 친] 과 뇨 liiji iii|j 늠 7 t센넌 LJ 後에 시삭원 것 () i 고 , 

[1 ~ :~c: 1 t:'. j- -는 tIj~d 펴도 7 i 단~-ê 맨 띨 ;太↑C政新 以 [윗 깅-더 쓰 (;'1 셨 지 내운 

01 마 • 그러 으로 필쐐天-렐↑t 머 I {王·카Ij 어 II 강으 띤I ~ ;'J y- l~ :;κl付니 쓸 

듀-였 마는 거 o 
/、 L 

.， 1 ι

‘E 흔 T ?t ‘는 일 이 마. CE- lJ :;• i 쉰쉰니으l • f 차1) i솟j f~~ 

i펀-핍플 jflJ 파 역 보 드1 2- 1-도 더 끼ζ 으l lEi 떳 냐 將파이 {王 차|써| 땀 c살한 끌I 

ζJ-"’ o 
‘ - -/ ; E 

'5. 1- "， L ~깅
ζ " 1 2. 

"L.. -, 얀 마 . 외| 군이 - 11강 {王 /쳐5 어 | i핍>8.한 
0 

-
、
」

일
 

0 1 어더 
λ^ I“ u 

c 파내 ， 내 711 군사는 必、 봐l 한 때어l 그따{ 그각l U5ji3 한 티디벌도 -니-'-
/‘、

얀마 . 또 1:1 本홉 j디에 도 •f j}j써 l 늠 맘언허 고E이 있 었 단1 것 이 릅디 파k 

펴어 있으며 ， 이 판 바 너 껴ζI선; 같 은 [ 1 -;•; 으l 統 r台熾 t풍j 이 ↑E 상i ) 으l l띠 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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늪 i딸 f찮 다스민 쉰디팎는 월혀 :;;i.1- " L.1iL ^ ~r 근 -"--. 었다 . 

以上에 서 본 싸와 같이 더기; 꽉.{ ij:다 .오~ Lζu폐土玉따으| 닙디 판는 왜 으| 

來「강 션~ s떻은 ?f ii;션얀 수 익j 근 젓 이 나， 그러 냐 그것 이 El ~κ ‘으l i팎싸 t3f 

침좋 ;1~G 으l 삼↓ 4짜가 젤 수는 \j 냐 • !?~ 과| iE 필 8성 /않攻는 一H품 fJ::J띤 것 

이었으며 ， 그것이 {[써-|5 어 | ;펜 ，편:U인인 i퍼 j‘쉽 t&;눴 드l /rF [ E」를 되[떼 ;ï~ 는 것 

은 까니 냐 . 01 야 l 치- 파 역 는 펀 11깐으l [1 :;깐 ι| {파d 킹? 오F --
--c 
·
ι
 

y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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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까
 

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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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i I~ l \쳐 J JJu 

돼느l 따|꽉 乃쉰 X化水 tjE 」윤 比 꽉차역 그라판 Ifjl;iiJ호 Lì니가 ï-if íl는斗였 

느냐갚 ;텅쳤 강1- 녁이: 젤 젓 이 c+ . 

4 i끄 jii」 l5 j3 5 - /단 센;l H íJ半까지 노 i二 | ; ;;」은 。 ~ ~
「

E‘;;lC-- !껴l ‘쉰 -;순 01 판 지 

-젠_ -;c-L - , o .!- 0 
/、 'J r JL ’ t-õ 1二- i씬꾀r~ iJ긴인 Jfx ηE; 꽉 fJ 으 」-ι t+ 누|야 C내 O ~ 1: I 

ÀÁ ./- )、 -- I 5lit i니 i~~ 半

우터 닙 l 」; 소 太젠! 패j .깐어값 찬 섬(é~ () 1 이 쑤어 지 지 λl 삭-파샀 으냐 , 아 

식 도 j:lH 75 0}j] 이 패파 있 서 껏 응 *9j，선 0 1 L-J- • 그껏운 527 쑤 극 6 -

tl.t ，.꾀 C1 1 있 어 서 꽉 九 ) .1'1 J!니저; 9.1 ti갖 t(ì 씌)] 0 1 었 얀 않井 ι| 펴L 셔 | 서 노 i파 Iμ 

원 c}- • 기 。 1 :내 싫tJj:: α | 太. :ffJ i:-,íd c) 1 !í;( :냐표꾀 νI1 9-1 t 너 J{ -갈 L'L X~J 콰 까 

ri1 í떠 )1 꺼 l 서 다1 싸꽉 )J 덕 );j 않쓸 늪~ c;.i e:i 섯 。 | 마 • 01 것 은 *lj 一年젤 

어 | 판젠되 (짜으냐 ， 까쉬은 J\. +0 1찌注 GH l"R -qj- ~젠 -- 으| 쇄 i않 0 1 아 직 弱

파였덴 것갚 날 수 있다 . 그라프호 이년한 띄껴~ 9-1 패|꽉찰 iiLh 쫓 

하 역 더 不9-1 훼 l;!fjjE|」니 라는 것 은 어 려 눴 갈 것 는 l써 삼 歸 火.0..1 닐 이 마 

딩 따 13 서 土王 l쌓 시;섞.9-1 쉰니펀-어 l .5!.. 01 는 41과쉽거; ;j첼 乃 j츠 5 I 단 l떠 깨o ;~.젤 타l 

慶라는 」-」;τ‘」: 아 직 ~jè-I~꽤 j긋 以때 ~I 九 )'11 1꾀죄·으| i맞 t쉽첼)] 01 었 날 커〈 

o 료 생 각 한다 . :;.fj 의 l떼半 ，詩 으| ~:'X Tr3 情핑는 1.í 3Æ한 바와 찰 이 

百쉽가 i녔.句隨으l P-i'~j t강 햄 j] 을 막고 J )JU뼈으| L냥을 íJt휴하 지 워 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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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잦 으l :U~~ 1] 율 이쓸어플였다 j끄 IJf:1 土王갖 짧외- 떠 ;x -핍 ß의 관디-t}J.는 바 

호 4 i.!t~;니後 ;평 以 ifi 의 이 와 갇-은 ~î ìjf괄 r+l/L、판 피kli젠 j폈(쥬，춘 RU*한 

젓이 다. 냐시 l갚 관1- \깐 陸으| 념攻요 é 합으l |객. fiíij 니 l (t(깐 1- 젓이며， L', 

내 가l 는 Eî 합요1- 候 으| iiiF f; ifi 이 연 다 • 티 -기;쉰f~ 는 ú 1 i~i 힌- i긴 다T 널 主

f껴;로 한 FI 7';;: 파l 半 j꾀 야 l 과l !|1 ↑lE냈 C환 갚 lj 기\: 01 크드休가 꾀어 j꾀 l폐-읍 

1ïE셰뭉 ëJ 였 t::-j 녀. iJif iiilj LiLJ i:녔 -블 }관 4패iX: :~ ~ 것 이마 • 
0 
-L 거

 
U 

<그
 

/k i!t t니 젠] 

|꽉l 求 rjt] !j :l ji쌓 이| 따라 퍼 거- 낙 ，r κ1 꽉 j 、 10l'1~ ~l~ “ 
i '써 j~섣 힐- ~(~ 어| 그 란놔| 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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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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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
 

’
J ” |패l 

닙{ tJ: iiN ι!l t& 존'~ ζ H 7-• ; 으l i잉);|f/싸 7} 센 I，!때 어| 까 지 디 I :셨 선 슛 0 1 펀 I]l~ 한 

것이 다 . H ;~꽉권의 는
 

팎
 

끼
 

r 

μ
 

日 ;‘κ 이 따i fli〕 369 ，1듀 쑤테 562 깃퓨셔 | 

프는 거의 200 年슴안 /::1 기(01 i패 r;i!객갈 그εli디 파 ‘겼 다1 n강 r값 능' ~ 녔 다 • 

。 l ι1 한 Ij다 갓;j~ 껴 l {￡ i싼파。# H ;?ζ 으l ↑폐 HJ 字쉰- 들은 파 lJi 으l 따(~ I패!x~Tê 블 

f; J닛l fC ;L-는 너| 싸 Ij 셔 l 까 71 위 E;' ~ 녁 퍼·代도l f王 체5 i션E j친‘ 침:ir. 갈 i파 친셔꽉였다1 것 ”、..J.. 

01 냐 • 그 려 t.+ 더 짜 김f*디흐l 디딘 I:F- 오 1- 갚- 01 성 만 EI 값이 200 파 i휴강- 안 
6 

이냐 
u 

갚
 

L ,.Lr 
“ ””
4 

-
이J
 3C 꺼니하 댔 마띤 二L t따域‘ιn 그 윤의 iliil뒀 υl 냐 jLtt {까 01 多

少라도 냥아 있갈 것안떠1 , 오늘-날까지 그려한 쐐ik9:은 숫 혀 찾야 

./-
걱눈 -1'- ;u는 것은 그러한 ，ijlJ 으l 꽁-은 反빠이 젤 젓 이 냐. 더우기 

4 반 紀 f껏걱즈껴 l 서 6 -\펙낀 짝쑤은 I폐-4j〕 ，갚 
• 
체f체 • 꾀-떠 의 三 ~tl 위 文↑ C

는 興 I~뚫 JVJ 에 있었덕 것 이 며 J ))0뻐도 이 들 三 만~I 어 l 견 찰얀한 상 1강한 

文化 -룹 ‘판 년- 시 폈 던 것이 오늘날 J5ï:핀 字퍼 :칠 ;헤 어 l i衣해 서 도 W:~셔되 

.iL 있다. 그러묘후 -π
 

꾀
뻐
 

4 世힘 乃펴 5 받 Itj ;섬어| 候，主로 九써 

으ilX治、 폈[펴 01 꽤半쉽어I t콩入하였 덴 것 은 펄·핏 01 여 , 또 그늘으| 盧

펄力이 상당히 파하였 딴 것 은 집 착딴 수 있으냐，짧句’l펀 와 新純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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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홉참￥力을 1IEJ1뻐할 수 었었고， 百펴.9.1 外交H성 手뼈어| 플펴 加耶플 

{풍 IU션파 였 으 나 , 그것 은 一&j 0성 뚫댈行폐I 어 l 지나 지 낚았마 • 그러 으로 

펀파記 , 百 퍼치rr 웰， Fft섭기〈紀등 E￥합떼 하딘첼、어l 의 강1- 역 R 짜」합 l紀룹 해펴 

짧할 애에 陸으! 電;판 行!fih .) 1 百접ι| 평請에 (友해서가 아니파， 陰의 

主傳!]성 意; 떠 下어| 加耶플 fJF. Jj녕힌- 것 으로 훈뻐 차고， 古꾀地의 一 테5 블 

百 b주에 陽與한 등t> 1 꾸 [녁서 i핑~하였다. 묘느 지n 耶파 리펴。 l 一빠 

n인 짧낀1 行M1 이였음어|도 不폐하고， 거으 200 除年공안 日本이 fi 1f1) 어 l 

합家 도는 日 本rfJ 라늠 統 j슨11찮{첼늘 두고 i셉템날 ;￡더디파였 덴 등 0 ] 

諾핍하셨 다 • 그러 으로 우리 는 北때字참들과 강- 01 Lζi폐士王 l淡꽤文 깐 

걱지로 젠X과l 슷어l 어 긋t+거l 읽 어서 日 ?~ 으 r펴 HiFl 원營폐-날 쉰 i많파 

려는 方法둡 Iμ 렐 必뭔가 없고， 1￡ jt ”!fi 쭈;캄 쉰r 과 같 01 더후관:Fi넌어 l 

t+타냐는 f王 ffl~ 펠 아 νl 라 i탤초於 8rJ:f 新칩갚까지도 티껴ζ 꺼닮內머l 있 

덴 三 !패l의 分|떠l 이 라는 등의 不台 jlJ!딴 主 i}K 쉰- 얄 必、뿔가 얹 ζ+. 

마시 말 콰 cj 우리 는 i엎핏字:.9.1 1E .i펴내 l 서 λI $U셔土 EEi jJib맨文날 Ij냈펀하 

고， 티 7$: t\숭뻐j 2.1 ~휘댄|처 i쉰닙디 3ji-들 tlt 폐짜역 上述찬 배 와 같이 그려한 

r.i다폈플 이 決묘 日원ι 꾀’~(It tlEJ1낭統 h넌괄 츄녕 tl 는 것이 아 닝갈 主폈 

파는 것 이 나 • 느E 펀 U\f의 加껴1) • -(강칩 • 新經으1 X化가 랐으| 파 j] lfJ 

헬u띤은 t닫았 쓸지 연정 흙의 永 Mé riJ 안 統t쉰호 섬니는 파fH삼하 ?I 잖 었 뀔 

것 도 아 울 러 펀~ [1핸 하 역 야 펄 것 01 마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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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 . 평古字으l 共 「페펴찮 

北 |iiGt 은 )씬껴({t 行 쉰- J: 木工팎로~- r)~1 까 c'~ ì 많 은 눴!l-t1 J J파物블이 d~ 
-, 
L. 

견되 였마. 그 츄어|는 l꺼 반응l 파|꾀 하 1- ‘날 견 61 /핀씁되어 있고， 그텍 

한 쉰 料 -꽉 판 평i ， ;;샤 흐l E쯤 古 :츄 tj얀 UJf j ’E 켜 I s.. 매 단 τl 떨 필 (깐 j숍 4;:{ 가 되 

L 
L 것 01 있 니 o 그섯은 맏 이 l 서도 되-r 넉 f 바오1- 같이 l 센 ;l C lil| lt 은1G ~ 

[j{j: í\J료 부， sl 까 냐 으 x • t h~ l 갚 。 I ~l온었 ν1 ' 꺼 운 ; {! ;lr」 lE i |1 어| 서 t날 견 띈 jμ 

‘ 

ttf 낀찌효-는 늪F f-?」 ;!t’i 으! jlj f딘 X '1 낀 ιl hff r/ 5 어 | ”겐 " 1 ’j관 냐. 

그러 냐 꾀 ttE-」-| | 、d :It ' ;! 덴 .0-1 æ{ ìfì r; j 파 (감~~료 i 섹 까 。j r、 -‘'
-'j'- l::"j ‘'- t |K 센 μ l 

: 1:1, 
..--Fj 

古강슨tj낀 ?떠 j、?} 늪 Ifl1X 人 -판 ‘갚 ;f二 낀i _2 , 1::1 >:(어 l 서 ιl 1신딱 또는‘ ’.!.J/，、 닝 
끼‘디 :/j- -{?: 

] JU EF Ej it‘j 짜 [!3 으호」 고
 

1 
L 

「
」-

‘ 
υ
 

i 있 줍 괜1. 0 1 마 • 

:jk lFrit 어| 있어서는 {]?Ek rfi l찌 j 낀 .J t j쉰 Î~:'또 τli강 f퍼 (i함난1 따H띤 :rtt에 서 평~ {J' 셈 U￥ 

代의 펴셈이 l찬-건 교1 였 다고 한나. ( 례훤 j ;1i ， 훼]꽉으| 설石넓iJ강 f t Ä 化

인 1힘 MiX1t ι1 1 i산 꽉 ('1 , 찬 L료델 i 산 1964 - 4 • 폐젠 1펠값 폐 i웰 ‘D 討石겸섣 

I f t , J퍼 iiü X 11:: VC -J v> τ , ; jf t5 LFX파 품 5 0 ~산 3 jiH, 19 64 年 참!패 ) ol 

ill鎭에서는 펀-떠i패샤文化 11펠 ， 채T l~' 체 ~y:.化 l넙 아깨 어|서 453 石김;{가 말견되었 

다고 한다. 갖6 +)}: :꽉연 낀lj ?f i?’i 는 0 1 7~j -:닝 .. 
’ ,/"'<.. t.::. 때 JUJ 펄石까상의 것으노 보고 

있 으-냐 , 냐는 그것 슬 지껏 파 cJ 1쉰 거늬. 끼닙 1?Z ~묘l 으| 것 으로 보는 것니|다. 

新 li 깅삼 U댄 rt의 j따 J뒀으로서 는 원 rl하피 1않버써15 칩J :l홈맨:itl!1괄， 平교~ I섞i ì필싫l 챙 

{tí) 단 111 illii첼 ,ZfS 꽂 겨t :itP원:;n 써15 ~: I Jj 竹필 ii i j줬 , 平꽃 ~t :i파 뺨 川 Ji1i 新념 닝! .ili fl책 , 

I파鎬」 jtj젤찮-減 1rtH짧활I li헤 .r..다趙 등一 ψl 

젤J ;f:흠뽀 .iil헬어|는 세 x 化 h판 0 1 

줌요한 것 관이 마. 

있였다. 제알 아렛 증- 이 jfr 石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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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11:: k(Î 안더1 ， 01 층-어 l 서 幾{可文士쐐와 함께 石깜읍둡。l 出土되었다. 

시
 
이
 

깐 土꾀십깐이| 서 고l 또는 조라고 생각되는 殺*'~ 01 ‘남견되 어 

11. 띤 jir -낙 ('-1 디-
C二 ~ ‘ fi {lq x Tt: ;선 -는 꺼;#}￠과 文 .1첼~i;드 보아 新

G 펴 H긴마거~ JYJ 닫l 것스ì 감 HÉ 定 도l 는 r.-Il쌀찌ι| 바土 j같 01 뭘代셔 찮特 

있 었 너 ::~~ 0 I JiE I 써 도l qt 다 ‘ 그퍼 냐 01 文化야l 는 01 디 l 1j!!X 土원 

x化가 댔 J'J꾀파았던 젓이 츄망 되 lì i .ι 。 l 서-깐1.- i앓 ~)I 文 化는 Yfr ~.감꾀 1 1\]= 代 

; {; 」{ l Ji앉 X 土 ;i 닙 文 • t .i곤 ~슈 F.j li~ t녕 똑l 것 느로 /렌 각펜 다 • 

」
이
 

‘ 

J 
n -폐

 

” 
·
ι， 

l 
? 
} 

ι
 

jij U섭 은r i/~， JN. 니 Ij 껴 l !쉰 선 J난 껏 01 냐 ‘ l펴 /반〔 •? 어 l 마사 t갈참 싸 C:i 

r:d- ù 
ιj; - -ιr JÜ 방~ 01 쉰션져었나 i -;?샤 i f- i- ;:3 , 쉰 끼S ji;녀 가 }샘‘ 3 , 632 ，r핀느 ! 

[] 1- 0 .1 ~l () I 
L강 ττ ,1ft .• ~ I Ul 土뇨q 았다 • j -: ;{닙 ι 11 치 C녁 서 는 [.,.1 누 Lf)잉ι l 고， 彩띤 ~t 패 

도 젠‘ fr i ‘{ 어 있 는 꾀l c) 1 1主 녀 관 나 • 

f푼 꾀J -4닙 U하 代으l iLiL쉰 S:.. 숭 요딴 것 (J 1 ntol 
\.:u l감견되댔 다. i출海 jjJ松林 

꺼j 집 ‘μili ，~It jJLi μ:t r핫 )'1'1 ~ji5 iJ.’‘ 付 -범. 유 척 꾀LlJ -i.i1) ).ijr 써 iH 유 적 , 판 갖 |뀌 :ìti 댄1 和

t;lii￡城파 유석， 江 i폐찌51힐쉰 Ei!. iLi칩 등셔l 서 꾀lCX 士삽~ f)J 헬j 으l 이윤 Lì ~ 

팽 01 그풋士쐐늪 0 1 멜 ;션 도l 있다 . 01 품 유 ;녁갚 ;렘 ii떼 상첩 H깐 í \.0] 시J‘l 으l t섬l 멜 

D성인 土싫와 石쐐둡 -:>1 말건되어 디 I I바↑\)(化쓸 i빠갖E 하는더l 쥬요란 

t칠 ;{;i} 블 f상 까{ 승} 였 나 • 

j꽤 i.& î쏘 ~t 팎의 :펀古字니잉짧 j)‘퍼어 l 있이서 가장 줍 5L 찬 쉴料가 닙L 
E 

견된 것 은 펀￥i1û 채JJl q끼늪 0 1 었 마 • -합 3ii써상 U폼 f-t m 생j 으l 것으파는 J:. 섭디 

으| 파 빠 jJJ )， 1，&\山 섬15 찌f PJ• iiJij 파 댄 ’~ ~tili휩 川 4{!ij싸 삼 !:H 놔| 유 적 01 있다. 

유 적 굽 어l 서 늠 합 11매 단 수와 함; 송Ir~ 刀 子 가 딸 견 뇌 었 냐 • 이 뛰·에 추꽃北 

j압就 )1i ~1~5 5J흔松 i뀔 ~1매題上j폐 유 적 , 1파鎬펴 j쉰永興 j뀌S 永興 툴L 유 척 ψl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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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}-블 두 유척에 서는 古式의 펼鋼 쫓가 注덤된다 • 

1958 年 平젤市貞챔벌.에서 I~J].中에 士孤꼬가 一웰 말견되었는더l 

웹IHB페껏u 뜰 비롯한 폐셈 珠쇄등과 함께 「 夫租·歲쉽 」 이 라는 文字가 새 겨 

진 i:}↓r=D 이 멜견된 것이 가장 注꾀된다. r 夫젠」는 決‘따콸 말하 

는 것 1로 그 펄-않.9.1 [/J 펠과 함께 폐해， 錄짧가 딴견관 젓이다. 

「 꽃 챈談깜 j -은 핏때김!") i파 ;I~쿄 以때과l 、￡‘펴표i패%의 상이 ';:1. 덴 것 ~ii. 해 석 

되며， 大休로 그 年代가 紀元·데r 2 반 ji쉰 L백이언「순 것 0 1 Htt定펀나. 

그씌조Lia c l 와 1￥tH펀 원i5 폐， 잖김;;등2-1 年 ft 둡 날 수 있거| 된 것 

이 판 니文쟁이라 ‘갈 수 있겠 다. 

또 1961 ~'퓨 셔 l 깐 읍 ιF ↓」; Hj- 웰제 띤어| 서 木뺑{‘違가 ‘갈견노l 었 는 더1 J MH 

f8쉰;J 끽1].;등 숫liîj :선 과 함께 「 차租t출 [:1] J 미
 

Z 「 과상따 ’원l:/] J ψ | 라는 ‘)( ~F가 

새겨낀 듀- 개과l 펀너]이 버土되고， 더우지 「永삶三年十二月찬폐ff= J 

0 ] 바는 銘。l 있는- 戀추。1-￥ tt\완 것은 픔 l않줬이라고 -:; ~ 겠 냐 • 

「 슛폐 ri~íJ J 01 하는 것 -윤 쌓겠쇠ij天租l絲:| lii;il 너]이 l그! , 「 jk jfi 三 年 」

-은 섬元덴Î 14 年 (1 1 다. 그러요보 이 파歸으I J~ I~，상 이 펀元때 1 ，~ 

긴듀임 깥 악소 수 있으녀 • o.l 지서 t너 .. t ‘단 j따物을2-1 年{-\: Ht 定.9-1 j굉 t씬쓸 

얻거l ‘관 것 이 마 다1. 바λ'1 01 Jll l1펴갚 펄셔서써 H품 n::， .:?-I 폐年 c~1 있 어 서 

내 단 강 l단 냈 :-il- 흡 ;'1삼} 가 놔-1 는 것 01 다 u 

上섭디 한 :IU펴- 카.(， 1/ j t 센껴l 서 는 7휩매감앉 I딛l: {; 의 츄요판 jιl i1휠끌 01 많 

L갚견되 어 펀폐J4폐文 It 으l 버{ 갖E어 l 고
 
L iEUi ii 가저오기l 파였다 . 

그러냐 이 러 한 파料에 처한 댐첸치야| 있어서늠 우리와 많은- 差파가 

있1 여 , 폐年 댐히 上|싸年代등- 으 HË 定셔| 녔 어 서 우리 의 펴꾀와 差

뿔기 많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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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U • 結 iιi‘ 
jjfffi 

上i!11만 1:1~ 와 걷- 01 ↑ lF 껏 字어| 있어서 北 li!샤그1~ n,:j f ;!(~ 은 바씹으l 되{페 

과 Jj 法 이 많이 나늑다 . 그 둡은 깅:. ~J인 il佳物 i폐으 )j 71~ 이 I:r..~파 cì JIx 

'(쉰 U얀 이 미l 올토 지 으l 〕쿄 f잠늪 우 1 -，엔 Jj{옛 o 료 /생각파고 샀 다 . 그 3f fL 

로 11솥필 字으I t크 E얀고1- 方法혀| 갔어 λ | 는 펴떼과 ~t I~f’jt 흐| 三꽉찬 사 0 1 어 l 

꽂 1쩌펴-순 求파가가 -;51 ~==→ ιL 
I그 1-'. • 그강l 냐 넨 ι서 l 서 lll 

L-
u j- 파 진- 은 1ζ Im :-1二

王|淡꽤 SLF 任차1) I냄 펴 늠 더 不jl /;iT i!싸|포 펴 Lj얀 쏘 [itl 에 i 1 ~) f- c ,i 우 t: l 으찮 

~-릎iJ 1- 로 잔는 운 제 01 으보 !:꾀 北 빙{~ ιu 웬가 --- jt ;찬 ι1- 고 얄 수 있 

다. 더 우- 71 파 i꾀 土 王 i짖!쐐가 샤낀 피i 띤 」끗」으 íìt’ i ::-1: 안 까k; ‘j‘H 에 j노
 

0 
-

더킨 I~ ~lt 과! 字 하 j료 서늠 핏 t낸 ;;|i?j과 r갈 Nil호 플 가 지고 있 지 꽃파 마 • 그 

러 으로 따 |꾀 ± 드E :핏 쐐εl 따 f ’)’간는 |셔 ~t~꽤 이 」§ l띠판 쐐 {.、 꾀- 가 지 고 갔 

71 ‘rlj 운어l 그것 늘 펴 ;j {; lir!’~ 9-1 r::;~:- .:.Jν~드- 、 l 
j一 f그 근 UI 겠 li\ 1 淑 j또까 지 -들- E칸 u싫파고 자 

것 이 나. 

(王 처1) I 돼 패어| 있어 λ-1 늠 任써iS 으l 

Ij-용 [L'패으l j파필헐고} ill ~없 이 ('(~j 샌다어 l 

빠 갖5에 不 4、 IJ 란 {i쏘 i牛어 l 있 마 • 

1'U1 밸 tiJ {lL if페 가 l꾀 II!ft c-~ I 싸 으 너 J JJO 耶

있 지 때 문어| 北 'i!파 추겸 월- 1료서 는 당느찬 

그런 이1 {王 싸IS I해상디어 l 났 어서 |폐 .:i t ${~ 字

줍 사이어| 3îl폐과l 거듭펙 7} 많 이 있으냐 . 上述한 바파 갚 01 님本으l 

1i:~光따인 I패求 ~Ë 혹파!i9 _샌 ij섣뜰 하푸 1~ J-삐 1쯤1E할 i낯{王이 우리윤 lFrj l:치 

:츄:감으| 어 깨 어| 놓 Cl 있으묘로 이 문제 어| 처하역 도 l젠 北 hifl 으| 字캅 

둡아 共 |피1(써·댔갚 必밟가 녔냐. 

Jl;.. 니u 土王 l갖 輔.으l 둡재 늠 따近 더 X에 서 도 힘%’2;H 의 쇄~ 'm체이 일에 냐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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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으여 , 一해 字:겸·둡 츄셔| 는 I~(t- ~ 터 字혈어I fR판 J콧|피I ;V셔짚뜰 f펀議 

딴 일도 있마 • 또 {f 꺼 I~ r! 'J 넓어l 있어서도 더 4ζ 으l ---혜5 字짝는 더 

:;;K.9-j j꾀去의 과'1 t~~1 主렐핑에 j꾀씁 찬 따f J닌어| x-1 까 C개 &쩍도l 1펀 j호를 보 

이고 있나 • 그쉰냐 우l 외- 걷-은 따 |}fJ :k 王 H강햄나 任-거I~ I쉰j ;꾀늠 무엿 보 

다도 l떼|폐 꽉 핏으밟 ;l펴 òj 묘로 |;l채따l 字겸릎 01 누구보다또 !건저 F때決 

짤 펴 lfi 가 있 음은 무 말 할 나 우l 도 안1 마 • 

|띤北 펀十字용 i -.!.차파 !폐 :-it iJl닝 r씨꽂 털쓸어| !값한 i j i :펴가 계속되고 있으며 , 

많은 씻H~ I 평 ól 있파 젓운 누구y- 마 j짧씨j 파 .2 있우나 fïDj 'Î셔Ij파 꾸순 

한 5}}] 어 l 1쌀파 cj i"젠 ~t流一 이l 으l 견 01 ;‘.“ .' J:; çJ 
' 1꽁 낮i'~ 걷 것 으도 밑는마. 二L

라냐 그 러 띤 ljjiF;l얀] 한f’C一 01 f딩 i i 、l!‘ 더 v-q 석| ιl 추어 ~\ 리 라고는 1 1]- 렐 /ι

T 

~는 것 이 펄’펀 01 므로 l 우랴 늠 그 러 딴 沈一어l 으l 努力 으보서 우선 

~~ ~1: ih D낀언 H-J北 x6it 쓸 감i\ l침하는 것 이 \.11- 담직 콰다는 것 도 많윤 {폐 

L녕이 밑고 있는 잎이다. 

우2-\는 그려판 샤J ~t交 꾀으l 문 치l 어 l 있어서 文化交‘/j;C 어처{，、슬 가 

지고 있는 검~ ó I 녁， 그 죽녁|서도 우리과l 專 IJ ~J 안 i!꽉史딩슨과 천‘古·字닫| 

分판f에 있어서의 l페北 交헤E 의 l J굉 }l펴블 ;Jf 察하역 보았다. l ! j쉰E 추파 

考·펴 字은 |E!깅 l꽤퍼]짜파 又化으떨 ilJJ{ f~ J파윤 짧더셔하고， 우리 퍼값이 오 

랜 i;섣씌어 l 있어서 겠|닙h파 éìJ .í후블 이 푸았음블 jj;상減케 하는 것이다. 

F꾀 」느 統--어l 있 어 서 우[:，\ I강 h갚은 (，.~냐 이 라는 렐l 族 意 誠날 엄 파케 

것이 Kðë-어 l 으l 
0 

-「L셨
ι
 

‘
펀
 

북쏟우계 길 。 l 는
 

되
 

것이 냐. 

우리는 그러 한 따 패-감 jjE 成하 71 워 하역 f;맡 핏3 字과 :ry ó' 字어l 있어서 

F、따 ~t 싸이 共|펴l 펴j1tl ii 또는 共|핀l 짧짧 할 수 쳐는 |돼 i펴 플 ;펀줬하였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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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c;~푸 I.! 1-뻐 F협 1t 3ζ 流의 길이 C딘 ~1 고- J 폐北字쉽쉰이 *ft一어l 으 1퍼값U성해↓ 

菜어 l 一 J’셜갈 펴갚3 텔 수 있지-참 念 u;\ú 콰는 바이나. 

1 
J 

[
4 J 



닫침北 4滋걷#術交 jfE으l 段|펄的윷~t챔方案 

- 1=.그 
쉰L 
P rt 팎 -

1 • 序 論 - 1펴펀하샘f究느l 누 개 으l 分 필j;석-

/향 il낀 H성안 l파l 감난해f?E分맞J- .~~l 0함術交沈Eiii띤;方-茶 -

194 5 年 8 月 1 5 터 B 펌로부터의 제￥放파 |릅1 I 탠이} 한 펄一보談안 韓

E」 )族응 i훤北.2.-~ 퍼di윈f 되 어 마-은 l얹治 μ;1ijlj 꽉- 쇄 ft괴하게 되 녔으 νl 이 

L -L 딸한 나우} 노 없이 마-시 없는 j떳폈다C’ (닌 파 lk!j 이 sj、 녀. 더우기 

。 l 패j댄이 단 이 데오로기 으| 헐뜯i갚 까필 1갚‘으-로한 갓 이기 때 윤에 서로 

l따Jt설이 7CJ - - 버리 거1 랬으-므로 7 초듯펀IJ 性.은 fEL-|- 」?‘느J 深횟j 

깐 것이 드l 었 ι1， • 한 겨펴l 가 마간 ~~ -료 감리-치게 되 어 으-
λ.l， 2. 까 REll-

니라 1t디 ]5K 위이| 있으띤서 숲然 f풋 깨Et 파 f#i·썩쥔r 당2.’1 ， .-'-

없 거l , 
띈 것 이 녀. 

그러나 워낙 한 냐라꽉 이부에 오던 파-많族으로서 그 뺨史와 

속든닫 ;J:i 뇨 .;;;-1_ 
口 1lt:1 2 딘 가치료 히-딴서 \1 1玉l 원情헬L 으l 짧!rt S!.... .보 -8훈的으효 i핑通이 

막힌 것이기 때운어1 ，델l 諾에 대 한 {라究에 있어서는 한가지의 *간參 

갈 세f3jtt 하덕 ι]. 만 아무텐 끼:띄互 I벼의 j파 j휩파 ’ i판報으l 交-換없이 1~，~딩 

的으로 }퍼究하게 됐 ι+는 댔 1:덤으.로 내바 났니. 28 年이란 磁 月 동안 

에 i작’}北認으1 l츠I 註H판究는 各己 相필한 業績듬플 이 룩-댔던 것이 흉푹 

핏이 나. 그러 나 , 우러 가 항상 바라오던 바는 , 可能하니-면 한가자 

C깊괄 해 내감에 힘을 놓‘료 가르지 않고 共同冊究活혈IJ 쓸 1:웬였으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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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것 이 었고 또 서 로의 종쥔績에 판한 ’|홉報쓸 交換하여 이 字間

의 짧 d흘에 서로 도움도|게 하었 o 띤 하는 것이 었 ι]- • 

그런 너 28 年 농안의 않rr ïf.연 끝에 이 제 새로눈 l鼠機가 보이 기 시 

작하여 l핀i :t~헬같 가혹 l斗던 굳은 떤훨에 야 느 L간담의 i파ji쉰외 숨 二f 멍 

이 프-딴 득 하고 그 팩펴의 j펄路는 너풍日괄 아라 넓어셔 갇 H훌득펼 

이 보안녀. 이 갚은 1핸通이 字術交流로서 나바난니- 1년 우선 그것 이 

따l 듭찬 떠 f 갖E; 5-j 렘에서 f훤 j퍼헬 디J 더E f生 。| 짙으 i:-] 라고 내니·보늠 」거
 
λ
 

-6 ~ 
L• 

갖 :F삽딛될Êt성안 fa p햄에 지나지는 않을 것이 니. 펴北향찮 fdJj Iffr 의 f설搬 

는 이 퍼|요-후기으l 나-록에 있녀- 고 하겠는데 言급감 文字의 {1ff 究곱~/켠에 

있어서는 이 L-I/ 오 로기 의 f삼j 認가 介入될 餘I也가 
0 
-L 처

「
 

것이나 i꾀;}~韓 

[음다텀交流가 우선 쉽게 j꾀 F님 됩 수 있는 字問分!한가 |펀i 즙닫 wf究의 n-

i땀일 젓이기에 이 녀 . 뿐만 아니 라 l펴갑띔해f 1f: Ijj 합가 「셈 ~t韓字iif交流 

에서 우선-으로 나푸어져 야 첼 必、然性으로 갈하도라도 긍극쉰i그二 
.. -1 rl 디 L E료族 

?솥짧 71~ 成으! ?} /3 값 -각; 的 서l 꽃-책~ 가 되여， 또얀 
은三4 :~ ;--..，~ L 
터 anτ: 又化 bX立으l 

가 는
 

‘ ‘ , 
4 
! ’ 

「
」 것 이 ν' \ 석 l 여 上; 브휴 1，1낀 分 많f 으l 交꺼C 에 잎 시 내 판 것 이 t-:-]- • 

| j j 北週 t츄 ôl간父·rrfj 란 命;펀에 α} 븐 i玉j 슴닫갑다究分펄에 있어서퍼 섯패핏施 

펙섬더 .~~ 효; -갚 사 o~i 이저l 까지 각기 결- 무려~.] 보이려 하 7‘ 1 σ} 더 
L‘ J \.!. 

ι~l- 0 1-
δ l 

。

-
」

노
 
-강
 

, ‘ • ’ ’ 니
 니
 

써F 카‘業 f줬슬 앞으로-는 서 -~ 터놓고 i쉰介 交찢하여서 

各己으l 떠f 강Fj 活 i료}J 어 l 參 f설~꼭 는
 

하
 

것 임에 
, 
녁
 

‘ 

퍼
 없
 

그띠고 그 

상f+맺은 꾸표 E휩하고 과 1’本때앨수독 더쑥 f흥괄 것이 니 • 

드휴 6!;f f;f 流어 I ~핍한 찢勞는 말판 것도 없이 字?‘t;따간 젓이어야 하 

겠나 . 字t해야 란 청짧↑生있는 흉J펴 쓸 i닫 ;>jZ하는 것이냐 쉰，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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훨;캘에 더깐츰 가까운 것 이 字해的안 f뼈 f直괄 決딩E하는 것 이 며 , 거기 

에는 이 네오로기 가 介入할 아무- 렌 餘地가 없니 . ìi ;헨 이 같은 字해 

의 ílftJ 1 i펼￥Ij때에 。 l 데오호기 콸 介入시켜 등꾸(， /Jj 의 짚 i뿔 O~ 援}펀하려고 

한니- 년 ，그것은 스스호 似而非的인 f추격똥임-윤 띄/파 한으효씨 ， 縮 쉰! 까‘ 

스j흐 鏡행에서 續↑五되려는 적한 l견l 밖-에는 아무것 도 아 l닐 것이 ι1- • ~폈 

}짧딴듯딴 이 같은 는
 

펴
 

α
 
-E J

따
 
E 것 은 i펴 北鎬추術交-펴판 

t:L _~ 1 
A Oi J!.. 거기서 

f파랬뜰 견 으려 고 -딴나띤 우선 멘저 이 같은 핏웰의 確立이 가 정· 

요 신 하거l 윗諸 되기 때푼이 ι)- • 이려하여 편北 i첼 으1 I촉n펌젠究의 交 t커E 

方폈이 란， 不엽然 9 不슴理 랬 던 이 제까지의 !訴 If띤괄 까l~느려고 ， 어 E:- I 까지 

냐 字究的〔{l 첼꽉 l生:0 로써 y 共 j변 의 {1차究 目 標 ζ닌 I페 펀의 핍f究플 더욱 

상끼처훗 있게 ~Æ횟시 키 기 위해서 서로 널리 ’|휴 • f 핍 ~~ ;，춘1 交:J핏하는 7/키〈 -

이 밖에 더 方쫓이 란 。 1 .J2_ 
-/L「- 없흔 것 이 니 . ;.),. "2-

냐만 交流와 |좁松交뺏의 텅횟務 더성안 方 i핑을 녁넣 게 能 곽츠的이 고 

쩨쩡:的으로 켈- 것이 냐가 문제거 2-1 가 꾀 겠냐. l;-!음에 二L 方第윤 

간단 하l jiE 示해 보겠나 . 

1 • 解 l파後의 6피剛 以쌓로 :헨北 .~에 서 。 l 룩딴 !펀l 펌· 字에 관한 {i}f 究‘

l파펑; 꽃 Ft:i 읍 I힘北 摩에서 各 己 I ;Ur 침없이 려스-뜨-로 ít 成한나 . 이 괄 

벽行本 ， 論文 ， 非公꾀혐 의 報告냐 따f~" 資뼈등의 ￥G ~풋 j~式 o 로 分젓합 하 

고 ， 똑딴 세f 究分펌 딩IJ , 합꿇 딩IJ , 論-캘名 의 가나 ι1-1뻐 ~IJ 듀으로도 分類할 

것 이 니 . 이 에는 펌麗大추校民族文化鼎究所千Ij의 “ 隱l최禮펠辦짧 1 • 

둡語文字篇~ ， 1972 年 짧行 '" 으I )~式 0 1 參考 가 될 것 이 나. 

7 
/ 

1 
니
 



2 • 위 의 論꿇 目 錄을- ι、웰~ 하는 빠究 {幾|꽁 , 씀大 f순: r-d 
-r. -般 i쓰l펼 

홍단똥에 Viu t할 찰 -'"‘ -, 있 월_ L간 얀 ?찌휩으」같 서 갚 f한}렛딴 μ] -

3 • 판 半 쉰u꾀 ;핀 wj펴 o t료 음H-iì 꿨 닙 눴 다」 어 l ι-] 싸 \ft 必폈I: ~ -01-는 ?은ιi、 

U;;:; 

꿇X i댐，.:을 패互 交 j짝 f드는 ;iji 入할 치二 잊 꺼 l 딴니 . l~t il흡에 J;G 닫 

X갓펴 의 x ~'::U : α | 갖 푸 01 以 7. ] 꽂-꽉 정 우-껴 I -~는 tfj-: 꽉 jf강 , 펀 직 , /3 우 혀l 

r마 라서 늠 f냥 TU 行하l 나| 껴 서 jE 필 도츠순 딴L-I - • 

4. ~션 L지 펀 펙 j談펴; 펴 삼， 펴 nμ d듀}~.젊 jj 千!j f싫告 듀 도 상C3폈 한 니 . 

5 . 곳l 늠힘씌 짝:‘댔 i젓 , l;파 ;렐 εj는핸줬꽉I:"J걷 가 01 L 
}λ -c 大字 ， 파 i따 f댐λ‘무로서 으i ;'t7f 

?F. 쉽- 뜰어 l 판딴 쉰~ 11、 iii 깐 |쉰 ;FIi 괄 서 로 • 
J T ’ 

」

、
」’ -

-“O 
l 

F 
L 

、

” ” ” ” v 
” ” 
찌
 

• 
」

6 • 까편 ~'Íl 칩‘ ~:;Vt 字뜩끼녁 ， 칩춘펀;交 i팽」강 으l 퍼4 印 -f첼 千!J 쉰- F듀i 」 k iiE η l 꽉|퍼 o 로 

1 
r ’ -

-、u-r 끼
 니 ‘ 

γ
 
• | 띠

 山
수-도 01 , -1 

λ).， - , |4j 」 t q펴t첼 i페 L-b !Ui ￥上 판 1.- " ‘→온까 _c_ ) 

íi~q:퍼 날「 수 도 녔 갖:l 」L 1+ j'i'-j ,i l:: 

5;월 이 l λ-] ;3'- 덤 tJj ~~lj 하 E」 낀'r 入 f2; 約 ;숨 ;장'J 北:델에 서 꽉꺼| 빈- .a
t T 있게 

노
 」

l
L


-a 

<
U 젓이 쐐 --;꽉i성 암l 方찌i 니 l 겠 L:-]--. 

7. 1 침 北 편의 i갤L펌제f 갖’낀꿇 뜰 。 1 -서프딴 터 i ‘1 ~ 01- 낀1 1 合ir' 1~ -0- 1- 여 , 편疑 , 討

늬찮 -1덴 5t 交: 1핏 , 태 f'1-r. :.~jJ 폈 으l 해달J 등-둡 ’감 이 니 「 깎직하나， 우선 첫 ，~}l. I~_上나 
Ðζ IJ I‘ ! 

보 λ-1 。 l 샅은 ，1 덤 프 交히C 플 우l 녁f ↑냐J介 i퍼 ‘닌 f찮 l쉰갚 두어 그-날 j떠하여 

ifijj찾的 으로 fi. Cjji il-는 方式부터 }채건Ij 감- 수도 。 1 키 | 니
.f.λ λλ | 

8 • 方줍 j처폈 덤· 듭당헬料 }자꿇 , 핀! 냥삼系統論b자究‘ ’ →설 i1;낙工;추떠 안 떠f 究 ( ‘해 

t펀機 4被 ， E-I- 이 프라- 0 1 터 , 꾀·字字母 ， 테 띄 I E- I- 이 프 1 펀 ↑둡記굉·능승 ) 등으l ij검폈 

과| 써값널- 위 해서 共 |테 ψf 갖if 또는 때i ~t tt米쉰으iJJ 랜 I生￡ 4삿듭t해 

분 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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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. 폐北廳이 各 己 상내 멍-의 댈j 듬삼땅F究의 경환績 , 勳 I리등융 照究 , 輕

밸， 俠討 y 여느iiJf ÿ'f, ~왈뜰의 利}핀을 위한 提따등의 일을 띈아보는 빠 

fE{짧 i꽃l '윤 후
 
「-

노
 

I 
fl 힐것 • ( 高따大 추校附設 파~*IH 1띤 f삼j ~편 6ff究所가 t찢行하 

고 
ι1 L , 

~λ l_ 바-와 같은 。 -i)_
근 E 더 站大 7간 것이겠 ι)， • ) 

以、上 늠 껴 보닌 方꽁은 요두 i후i~~펼으I l꾀|즙담떠f?E 成폈의 交헤E 쓸 더 

;tj커i; 的 o 로 힘-읍 텀 f씬 」즈로 한 것 뜰이 나. f뿜 ~ I~Ï f파감. 관 끔 니} 는 ñ3마감l考 

~ 덤 으I ，~H 究‘ i좁다펴에 1l-~存하는 것 이 묘-로 , 以上의 方菜은 -E자 3걷격짤 씀 -경즘의 

어f장E 어| 걷갔켜승 1닙 資 ;펙쉴- 랬 다ii 하여 

01 L 것 이 냐. ~λτ: 

그렌더| 우씌는 여기서 i최 r""'! 간 의 

퍼f究 i펀 E써서l 도숭-되 고사 하는 데 뜻이 

;퍼씻:에 는 써!WF C추서0' 8' :J .:간 1〕jf-줬 j깃外에 

#H퍼-을 í-! JIJÁE 한 괄 텀폈로 하고 다파서 f셔 -원펜tSLü l Tjf 핫;‘ rüJ i ↑!솔 의 ￥u訊

2필 i활。 l 되는 分뺨가 있음츰 만해 야 하겠 니. 그것 은 쿄- 픔訊;파策 H얀 

C닌 分對이 νl 正훨: {去쉬jl J 定， 싸來 tfjf ￥、; 펴펀 펀iJ XE , 려젠갖= i섣;i t던;:! ， 字샤f 택펀 

좁힐 , l쉰l 냥감註 /% 5jF 껴삭 淑천 , ↑평춰t: [-i t.ï 겼‘핀 핏금:;ljE lh 다l 
^ 그어l 파른 여러 

fi~樞하는 「섭3 fi섣 듬듀이 녀 . 01 '뜰은 그것 이 一센大 꿨 \") 1 日 ?더니권 룹Ff r냈 f닙 어 l 서 

재ι 원니 0 1 란 데서 그러고 l초l 줬 의 fiiX ↑뜸 으로 륜신파公布딴 갓이란 데 서， i춰北認 

의 l펀l 쉰감댄f究 의 交流에서 j팽떤 수 녔이 ι)-추어져냐 되는 것이다 . 

。 l 렉 하여 f~힘北첼으 1 [펴칩암에f 칸. 꽁1) 門의 r츄f，1~Ï 交 쉰E는 크.게 골로 냐누어 

서 콤핸 1 1뚫되어샤 한t---J-는 것플 C날 수 있￡냐 하냐는 「 추術的안 J[퍼誼 

E차究의 分펠요 ， ιj- 관 하냐는 「 꽃셔3的인 J l펀l 語 l펴추 따用에 있어서의 

#!옮낌피!JAE 의 ~} 맞J 이 나 . 앞것의 추術交流方횟은 앞에서 이미 簡略허 

}끓가긍하겠 나 . 그래 시 本굉fj’닫‘으l 王 덤 標는 윗 分野의 字術交流方案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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훨￡索 01 도l 겠나. L폐北혈 l펀la삼떠f究 交· 따에 서 는 뒷 分돼;가 조」료 나 

루어지게 띈 것이 νl 그것은 字폐的인 L1J i값싸갔는 字|쉰j 으l 티 E디어l 

다라 lj거갖[ J파값로서으l 추랩에는 必센 {jU 으~ 찮싫가 있기 마 펜이기 l간， 

꿋셔편이 란 二L 껴ζ 팔-뇨 。… 
근
 

되
 

n -
ι
 

ν
 
f 

시
 

낮분 求하 νI , *체뚫니H인 안 L꾀 디감 파f?:E 分영y 으 l 

브휴 ti건 父: ~it 라 파 r딘 그것 「은 |권北 ‘~꿇껴 l f流一쉰 l파J n쉰 쩌 젠 fC ir 5:r iF늠 

것 o I -~델 것이며 , 그렷나년 沈--감 위한 台뒀쉰- 겁기 우l 바여 잦 cfi 

가 」Fl H1-츠1 
o~ C 도l 어야 

方섬으l 

0 <5 1-
E 것이여 ，일거라도 ;~~ ïì 

l ι) -‘- E갖상파-말 것 이 기 어 | 이 넉 • 

-상 f쭈的 ifl ~ /.갚·示 -뜰 위해서는 그멘저 ~t~L~ 1테 어l 」간한 휩;템을-

우선 알아냐 요 l 것이나 우바는 젝씨;티’J 안 方 j짙을 썼示하기 녕IÎJ 에 

멘- 저 北첼터l 있커서 침ZF jx t핏 ..2-늘달까지의 이 分 討 으i 버f껄 j렐;편 

그려 고 그 I]y:차쉰 니-음에 簡펄히 로
 

기
 보 

」와
 

’ 

신
 

: 하겠나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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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 • ~t韓에 서으1 1퍼錯親範化촬 위 한 힘f究와 成뚫 

字{십]으l 方向 , 1뼈向 , 뚫 l멘을 I二 L 
Tτ: 곳-등은 i攻治 , f土윤 씨폐I J 에 으l 해 三L

Iilj 쐐j 5 -1 ~수; 
l!'Ý' '빡 2 r 

。 1 f -' I 
/λ ~I • 댈j 듭쉰에 관한 &f究어l 있어，北韓은 그 룹듭잠觀 게 

어l 따라 펴 1.1삼으l *차치펀化으l 다꾀의 ，照줬에 f좁力을 기윤여 왔 ι1- • 

이는 폐합it에서 純때b 字術的안 I힘의 ~펀冊究에 萱필해 완음파 차照、 

的이 나. ~t할등에서는，生j쫓技術갈 짧 ilf 시키기 위해서，民族 文 1t플 i챔 

4’E 시 키 71 위해 서 , 삼승 {합成員사이 의 iEg쫓뜰- 긴밀 ~l 까기 뛰해서는 

국어 -둡 그에 맞가l 니- 듬고 沈-練、시 킴이 前월 가 된니는 핫에서 국에 

~ß.詞化릇물業을 감흉極的 ó 효 핏 h힘하였 ι1- • 

~t韓의 승득 뜸참섭쐐 을 {별解해 。 F :lt l젠; 의 l폐 등판2차 3펀 1t 으l 닝}은 。 I λ1 .Q.
나 .., ~ 。-E 어

 드 

수 있나. 껴k韓의 言語:감편 같 L것보기 우l 폐 서 「초선어학， 1 963 년 3 호， 

에 실려 01 L 
Aλ L 「공화국 창선 15 주 L션 과 언어학자뜰의 파연」이단 

論文으l 약간 을 여 기 린|用해 보이 겠나. 

해망후 써로운 사호l 뜰 선실 한에 있어져 얀어의 사회석 기능을 

백 방 Ó i같 높- 이 며 연어의 이L:..미」 섯 υ 욕I二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제 ‘ :.. -1 L 

기 되 었나. 그맺 기 때문에 해 t상 직후부더 <<대숭이 알아 c? t: 。 디-‘-1-L-

。 하 1. 며 때숭이 원하는 .~-%: 쓰여>>， <<대 숭아 요구하는 
二L 。

근 급 근 

쏘며 감괄 하>>기 위한 C닌랜의 대 책을 취하였으녀 조선딴을 전 

체 ‘ 〔난민 의 로
 

유
 

소
 

수
l
 

’
LI 

-

a 
L 010-'1 ,- 1 

M λ.t.. ...... r 

조선야외 띤수화플 위한 투쟁에서 숭요딴 자리렐- 차지하는 것은 

안빈플의 서사 생활에서 한자촬 폐지하고 국문에 의한 유일한 서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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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겨l 블 확럽 -안 것이 ~I- • 

딴자 폐기룹 동하 여 조선어의 가일;승으l 발선윤 쉰」지 시 커| 
’ L:. ’ t!.. 

/
T 

01 
.)-A 

'
τr 가능섞을 가지거l 도l 었~~ , 악{ 푼 일 j] 의 二L_!깅

l一 '- 정신을 완선히 

섣쉰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딸윤 놓 거l 되 r샀오며 팎범딴 C닌 r:tl 을이 

쉽 거l tll ì 우-고 서사꺼쉰 자유곱거l →r-사쉰 
까-r- 。 1'

/λ '- 갚괄 

열 어 놓았나. 

당과 정쑤는 cr- 야으 l 규 t섬꽉관 촉-진시 키기 위단 부갱어l~ 애숭뜰 

을 판껴 。 1 0 ‘기 ·υi 
"2. - >，.λ I • 

1948 년 10 웹 공꽉킥- 나{각에서는 〈죠선커 푼법?과 <ζii선 

필- 사선>>슬 공깐할데 
l •-시

에
 

젤쟁을 채댁하었우l'9 ，이 객 ;~:l ~J 닫'1 .딘
t:. ‘J C L수 I二

위한 투챙 날 J똥하져 〈승:조선 어 랜법 〉을 내 :강 쯤」즈로 써 멘- 어으l 규-

법화어| 기 여 하였으며 아라서 칠자법 y 표기 념 , 되여 쓰기 , 쿠두법 , 표-춘 

딴음 t겁 등윤 제성하여 세양어| ,-H 놓윤~~ 썩 C안 이 샌씌-에서 규 l검윤 

순수하기 Sf.l 쉰 노력 이 폴아졌 νi- . 마- 윤우보 녕- 과 는
 

닝
 
}l 

‘ 

저
니
 

연 켜 ~l 단1 주착콸 위만 투쟁에서 달성단 성파블 일층 낀L고파하연서 

이거윤 
’ /、 = 보냐 -노:.. 0 

-' '- L 단계로 말전시키기 위한 내책을 취 'ö~ 였 ~i- • 

그것은 조선 노농당 제 3 차 대펙에서 까1]시한 <ζ 운체의 간결섯， 

정 착 석 , 영 료 성 을 보 정- .딸 ? 데 대한 과암 살 7건과 섣 부 :과 었 v 며 

0 

-
」

‘ 

것
 

느
 
그
 
} 오

 
안민적 눈풍학립쉰 우l 안 숭요.딴 내 -용쉰- 。 l 관 ) -r.TI. 。 | ‘ 1 /‘̂  ...... r. 

당과 정 부는 한 펀으로는 근로자 들 속에 서 공산수의 교 ‘jL 욕 간 
u t.수 ]

화하기 위하여 그 강력한 수단 i로 돼는 조선야의 역할파 사 효| 

석 기능을 폴이며 근
 -
」

」낙
 

한 끽
}
{
 

。-펠
 

공산주의 교양파 언 어 여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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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 을 결 합시 킬 더| 매 한 현 영 한 조 치 를 취 하 였 나 • 

바로 이 렇게 공화국 정 부에서는 그 창건 첫날부터 초선 노농당의 

현영한 7，]도 l겉에 우려 인맨의 노국어안 조선어의 가일층의 박닥욕 
τ I二

위딴 정확하고 현겸한 시책을 강쿠하였으며 따라서 빛나는 성과플 

거두녔냐. 

l폐핍의 :規範化란 l펀l 템에 대한 字(，1젠 8í 안 표다究成뽕가 뒷만취되어샤 

하므보， 1947 年에 이미 金日成원合大字에 「다펴蘇즘촬文갑다갖」을」뜰· 結成

하고~ ì:핏字 j짧 l上， 맞츄법制定， 가로쓰기閒평등윌- 빠究케 하였냐. 1952 

年에 科字}첸의 겹U 設파 함꺼| 이 (Vf쭉.윤는 파학원 짧下으1 r:죠선엔어 

문학띤쿠소」로 념겨갔고， 以後로는 파학원 엔어문r학연쿠소괄 中心 ò 로 

하고， 各大字의 조선카학( I玉1 語字)詞座슬 받고 있는 햄門求뜰윤 網羅

하여 i초j 띔의 g쳐띔젠化오~ f평 lí짧된 問 t띈-뜰윤 理듬첩的안 面으로 또는 쫓짧 

方法 ò 료서 으화무로- 照究케 되 었 마. 

이 갇 E l꼬l 듭합채파젠 1t 펼흘굉훌월- 벌이는더| 있어 jkti원 의 政治 , 1土육 f本뿜Ij가 

。EL 디 ZL 。/AL C 1lL "λz」 -oa 알아 뀔느 必뿔가 있A니，大해模의 편J 갖월을 7리;j: L o H풍 H 

안에 이출 
./- 있었던 것은 숲↑겨、;王義·的안 뿜Ef!iU 에 의해서 뜸-語照究‘家 기-

드걷-」 E그- 한 자리에 모아서，주어진 프πE4·、i 」틴·lZfjl. 三E긍L ?칠 中的 ó 로 그려고 共同 i랬 

기 ó~ 써 冊究쉐냐가게 한순 있는 休制를 가졌기 때푼이나. 01 또한 

i챔聽에서의 빠究者플이 f固~Ij的A로 그러고 自由로히 鼎究에 專;念할 

수 있는 것괴· 처照、的이냐. 하여튿 北韓에서는 이같이 댐펌띈字외 

~~.전rd 化룹 쑤l 딴 쩌f3펀에 集中하J .Q.로 注 jJ 하여 ..2.-든 言語빠究r者뜰을- 한 

데 쏘아 督 U1)) ~)f 究케 한 結果 오뜰에는 대단히 높은 bX果플 거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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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 il，l 과꽉자닫은 rJ- ;<:1 '711 -9:-
。 ci " \:코 받슬고 땅이 가(1-] 키는 결-운 따라 

전 r산 쉴 매 신에 파펙- 으 <ζ 상이-탑>> 속에 듬어 박혀서 파학의 

〈ζ 꽉·수 성 >> , ζ 신너 l 성 >> 갈 운운하띤서 독선 을- 꿈꾸고 있 녔냐 . 

이 라한- 결파는 /b 1- 긴 Clr 넘어 현실에서는 무엇이 C싣 야 나고 0 .1 0 역 
h ‘ -~I 1 

더우기는 펜싶 이 jl~꽉자 등 에 711 U 엇 -~ 요구하고 o샤1 1-ζ:- 7. ] 」IP- E λλ| · ; r ; 1l- • ---T~~ -~ 

o-J -f 과거l 설정에서 <ζ 천공 과옥 ;ε 윤 운운하 rfi 서 자 .7 1 증:꽉1 0 1 >> 

에 맞게 펀쉰파는 거리 가 멘 운세 씁 C년쿠차노바고 넷히l 농-간 

ιJ 

것도 딴일 없 이 .~ ζ 。노 세궐 -안 사싶 E ‘걸마냐 우섹임한 현상이 T 

!박 우규룹한 현상안가 ! 

이 터한 시- 낌-블은 자기의 익난쿠 파제 쓸 수괜하7.1 풋하고도 아무렌 

당석 '711 úJ 7J--으 " 口 :J ? 느끼지 。-E 끼
”ν
 

t 
“ 아니 라 C냥 심의 가 섹 도 반 7.1 

니
 꺼
 
내
 

l갇 i)~ 수 l 
/、.，<.λ - I • 

3 이 꽉딴 현상은 닝 l 욕 개 인에 게 .도 쇄암 이 있지만 파학- J ’- ~ I 
: • .J.一 -1 

사 Cj 어i fi 일정한 섹 임 이 ~.λ ν • 

과학 사 C녀에 서 집 ~n 석 연주가 가지뇨 익 의는- 자 뒷- 드L 냐 . 우려 

c。L 」L으- 운 제에 거대만 。] 9-1 휴 」손껴 차면서 .. 9- ['.니 전부떠 이라한 -'-1 ;::二‘

첸 상관 경 껴1 까여 심체석 역 링:이 멜 i .l ]- 나 유-픽 한가어| 대하여 하 E 버 , . 기- ~ _ !. 

강-iE 하 7.1 ιL1]」5- 。λA L ; F-‘ 1 • 그커냐 어 [J 하 αl 쿠 사 약j 떼 서 는 접체적 ‘건 iJ-:- "., l' 

~r-가 경시닥었냐 . 그것은 일부- cfl 二lL 성원듬의 소극-성파 보수子의 

가 섬 처i 석 도판 -을· 꺼 댔우며 , 자 71 의 소위 < 견해 >> 괄 <ζ 산 석화? 

하연서 걷1 7] 띤- 과학석 fi판의 기풍윤 따 \:1] 시-겼 냐 . 과학 사염 

에서는 안연성파 해 이 성을 극꼭-파고 긴 갔-펀 전투-석 태 세 쉰- 는
 

” X 
T 간

 
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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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-, 0 1 --'.2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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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νl 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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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「 펀 자 엽 」 쩌 똥 은 「 조 선 어 첼 자 법 , 1954 년 , 파 학원 출 판 사 」

어 | 01 - , 
.1-.λ ...l.L ’ L같닫 9 1 펄- 하쉰‘ 윤 의 젤자법 -EF 「조선어 쉴자뱀 사전， 

1956 년 , 파 펙- ‘선 란- 관 시- J , 「조선어， 소사진~ 1956 띤， 파학원 쏠판 

사- J , r ~선 갚- 사전 6 권， 1 960 년 以찮 파학원 -춤판사」등에서 찾 

0 1- 쇠 .::.'‘ () 1 L:.l-
| 날 l'-.λ I • 

。| 「 설 _7. 1- t넌 」 어 l 대깎 i함 f.J~ .!료싸| r- 정- 섣- f_녕저 9 소선커섣자볍-011 실， 교원 

용 ， 1 958 년- ’ 교육도서할-판사 J -델- 블 수 있냐. 

그뒤 1966 年어l 이 「 철자법 」 월- 너꽉 가냐듭고 合탤的이껴 땐↑헬하 

게 딸 L필 하여서 「조선 필규!섣집 ， 공 파꿈 l꺼각 식속국카시-정위원회 ， p.64 J 
. 

L -- -: ) 

‘ -
나{ 고 , 0 I 짜 더 -판 껴 그때 끼- zl 써오딘L 

” 

?
」
따
 

‘ -”” 
- 「 조선0-1 철자법 」의 JÇ~‘ 

f-E은 안 쓰기 흐 파였 ~l ' • 

여기시 「 규법집 」이란 名젠슨; r 넷-츄법 9 띄어쓰기， 판정-부-호법 9 표 

춘 말음법 」 듬 의 행L 폐쉰- 딴 더| 
0 
-L 노

 
-δ
 

것이란 핏이 까. 「한글맞츄 

템 놓맏 간 」 에 서 는 뜨| 켜 쓰기 , 문 센- 부-포 , 으 l 래 쉬 펴기 t닙 등 에 판힌 j폐쐐 

t-:,‘ 피L 디1- -7_ 닌 -1 
i.:! e. ^직- l :ì L섬주안에 넣었었 ;:1 1 -;J 9 r:조-선 딸규-멤집 」에서는 1[:펼필이 

란 멤주의 下位 t섬푸 j료서 口F i U i E! 어 ,y. 기 도 을 
λ 7ï 님 ’ - I ~..:.. '" C Æ位시겼으므로 

-F 
} 
끼
 

비
 

r <

법 이 란 名때\ -을 안 쓰고 「 조선 말 규 범 집 」 이 라고 名훼、하게 된 것 

。 I t;+ . 

2 ) 쉰i훨햇룹 핑의 分팝에서 

국- 0-1 맞츄법은 )j~ 態主꿇原닙Ij에 立뻐한 것이 어 니와， 形態主義的

(:tl 넷-춤법 이 l 있어 서 눈 환ôè와 행 -탑이 -致하7.1 ‘끊는 경 우가 있기 

띠l 운에 써 놓은 것을 어 떻 게 읽어야 하는가의 規純이 必須的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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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ft P펴꽉 어 샤 찬녁. 이 블 터| 년 , r 낡。 1 J 뜰 〔냐-기 ] 로 읽는7- 1 〔딸기 ]

로 읽 는 7-1 , r 부 엌 간 」 윤 [ 부 야 간 」 이 바 고 읽 괄 7- 1 〔부어 칸 j 이 라고 

읽 을~ 7-] , r 굴 이 」 낳 [ 十 마 ] 로 당| 셔 야 되 는 /:1 (-r-지〕후 쉰어샤 

되는/: 1 , 또근 「이것-은」 쉴- 〔이 거 는〕 으혹 짖감 쉽 .ot늠 사관 노 있늠더| 

이런것 쓸 듭千짝딸 것 tl 지능에 관테l 서 推:핏딴 지kL Ei니괄 세 우 /:1 ‘감 ô 먼 

안 판ï.;..h. 

「한끌맞 춤법 팡일안」에서는 01 런 r ìL순 r쉰응법 」에 」과만 f씌)는이 

없어 사선어l 의거 할 수 빔-어 i 없.나. ~[ ::.느 r니-우 버 o 
...JJ-t!... 2. 0 1::lï:二- 또얀 「 의 , 외 , 

위，예」의 젖낌읍이 라든가 쉽 의 길 (; I , 액 센-드- , 당삼;1J폐 능어| j止란 핑; 」읍 i핑 

의
 

fg 쉰녀도 r!~ 도시 카루어 객 한냐. 

北폐어|서는 「 소선 커 션사법 , 1954 년 , 파학원 」 에 서 노 ι[ 2::. U ~ ...Q_ l:J -1 ~ 
-나-τ:c- -"2. 까그 닙 긍 

jj1 iE 차 고 있 았 ￡ 냐 , 그 투 1966 년 으1 r 호 선 말 규 법 집 」 셔 | 서 는 깐 펠 

우j흐 π} 로 세눠서 그 채 ihi 을 ÁÉ 하였카. 해ì ~침은 「조선껴괄법， 

1960 년 , 파 헥-원 촬-관 시- J r 떤 대 초 선 꺼 (1), 1961 년 p 퍼 등 교 육 노 서 

」줍펀- 사 」 등 의 該 츠넙 감~ 7} 허 | 서 Ji 서 숭 ?il 꺼 ùi 7"l 
/-.λ ...l.L , 의

 
나
 
E 나

 
E 과i t~삽 을으l y • ..lζ 

3-f3 F-i 

法은 「 조선감사건 ， 6 권‘ 과박원 -쿄. ，안사」으l -':L ?- I 걱 ~ 01 
"2. U t:'. - -1 t획 쉽- 췄示등에 

l꾀 示 씌 어 있 i...: ]- 4 

3 ) 外未핍뚫듭己法으l 分 판에|서 

오찬날파 샅이 外 i핀1 파으l 交·流가 빈번해 셔 숱만 I~米듭쉰 가 I 

E 

여와 쏘이고， 싸 i효j 으.f벼名~^名등쓸 석 쓸 必훨가 자수 있게 돼는 

마당에 서 는 카-米 i갚i 폈듭Ci팔의 ，해 ;펌짧Ihξ 으l 必월 1生은 아주 큰 껏 이 나. 

北많어l 서는 「조선어 -악회 J (한갈악 파|의 前身)에서 1940 年에 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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낸 「오l 래야콰기법곰일안」을 쓰냐가 씀너 쫓냈↑~ 있는 規짧을 짓기 

위해 전쉰위원후|호 하여급 한究케 하여 1956 年에 「조선어외래어표 

기법 」 갚 作 h~ 하었L::-I. • 그두l 純金허 表품·主義l첼녕Ij에 따라서 外來듭담쓸 

jli 듭l;; ;야 난1 굉l￥댄꺼월- 고 굿l 고 펠수휴 外i콕j 납닫 으l 홉- 텀:i 과 듀?... 2-1 갈으! i노 ~i:딩 。
E크 터A~ 

x、LtG 하여 샅관 t흘간설쓴 같은 字母효 석는 J51미에서 外커5語 줬記法을 

f!F- f.j~키iC.. 파여 , 1958 年어l 前記 쫓침èd긍윤 i씬正챔1c하-여서 鎬듭꽉 j최 ， 英

쉰삼짧 ， ð.퍼 G'판篇 ， 라틴 iifii짧~~ 橫成펀 「외하l 어쇼기뱀 」 을- 짧表하였녁 . 

4 ) 댐펙?셈i -걷추:2.1 分對에 서 

꽉i ~쉰와 그 첼l핑分펀에 서의 ;i;%- 전낀 H: 뀔파業에 서 커낙란 줬 -義둡 

까지는 것 -은 챙代 섭‘삼 註;하치장￥-」퍼 01 냐. 字生01 나 -원/\.::1 략i 슴담 으l 愈!꺼i 촌춘 

갖 jl 決컬하려 -날 때 우선 찾거| 도].J1. 또 옳잖의 ￥Ij~을 내 럼에 

따싸하늠 것 이 註*치하典。l 기 때 운이 나 • 

北輕어l 서는 1948 年애 「조선발사전」 달 짧刊할 討훨i i 쓸 내각결정이 

f米j치하고 9 I 조선 어 운 (난 f펴 l 가 이 낳J 휴:읍 主￥뜸하여 땀거l 됐냐. 

6.25 t훨짧￡로 이 협i 뿔이 中 썩rr 노l 었ï;-I- 가 그 後 그l~학원연어운학연극L소 

사건 약i -=r-싶이 ùl 짧 菜‘윤 이어서 맏아 1956 年어l 우선 「조선어 

소사전 J ( 핍葉값 4 Jj 닷 ， p.709 ) 갚 젊子Ij하고， 이 어 1960 年부터 

「 조선 괄사전 」 을 짧千Ij하기 시 작파여 1962 年어 6 쏟까지 完成하였 낙. 

( 認葉 約 17 )j , 總 5 ,054 퍼l 이 7‘ 1 ) 

이 i::/f':典 에 대한 간단한 評이 「짧代쐐陣語歸典 萱- 빛f:洛b:I ， 朝蘇字執

45 !↓합 ， 日本天.댈大內」에서 -둡&되거 있나1- • 

1 968 年어l 과학원연야학연쿠소에서 「현대조선말사전 J ( ， ~950 페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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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] ~ 듭츰꽃썼 5 )j 愈 ) 습 나l 갔는 데 , 0 I 사선 으| 4# 띤-윤 「 펌/현딸.땅!으l 

tk파 」 에서 선라바띤 (씻 :훈:lil --i ?↑米 닙산-츰관 싣 ;: ] 않고 {見 tf 쉰까11 혹 

王로 쓰。| 고 있늠 딴 쉰· 필- 바 갚 었 L..:- i 는 깃 01 니 관l 다if i/!}! f C i l 
L u r

-
-、

’• -/ 

마 당 ~~ "s관 (.j￥ 껴나 l) 1 바 야 겠 ï;.1‘ • 

5 ) 쩌 :UX r공 )iü 유，섣 느 | 分 섬’에 서 

*，，~ ，': i젠 - l필 詢 5C :핑 , 그 닌| 끄 字 t5t쪼 ;공 
u 

3써o ' ... \(~ -ζ- ~(~ 합 l'1 1 았어 서 의 

統一펀 ;文 y￡샤처; *父 1‘」Z 으 l 必、팩 'I~초에 서 , 뇨드 모는 시
 키
 

• 

r 
--

? ” 
끼
 

, 1 
·J 

ν
 

” + ’ / 
, 

4 
i ’ ’ 

n 
μ
 

--펴
 

시
 
y n u 

j 

-패
 

씨
 
• 
4 

0 1 tl \- ''i. ì ψ | 
r三 c ~ 

(' 1 • , 1 1_ 
켜1 νl τ: 침에 서 대단히 ￡표 .E)"능 한 

二iι ...:.:.í:. ‘ .. 1 

J덩、 1ξ 걷r 가 진 냐 . 

」b편에 서 는 11949 :한스i l 「조선켜 눈-년十꾀 」걱 名 !침 →5E 「 꽉선 i i tlF 범 」

괄 체갇i :짚파였 고 1960 年어l 는 這핍字협 플 ~l 避↑/LH성안 l셨 jJ~~ μi 

r :조선 ’겨-란 t넙 1 ， 상 꽉-거- 파삭원 얀어쉰 1삭〔난극L소 익.i 껴박 치1 ~r-섣， 과덕-

워
L
 

갚- 판사- - r~11 行 J 01 쫓+IJ 되 ;;i Ll-. 「 조선 어눈입 1 J 은 「 커 츄-판 , 

형 태 -돈 」 ‘윤 」i- 부.ïl.. 상 고 480 페 이 7.1 의 大쉽- 인 이 i , 그 (꾀; 'HÚ斗 :젠;펴는 

~.:f t} B"j 순잦 은 것 ò i쉰. 푼f f!W펀 냐 • 이어 1963 年녁 | 역 시 피-학쉰 연 

어 운학 ι션 」tL 싶 어 l 서 그 玩패펴 ~~ r 조선 어 눈 업 2 ,. ( 눈 싱-펀_. ) ? P.311 J 

-살 쌀꾸IJ 아 있 t;. f- • 

tll-μ ; 
ìî - ;1 「현대 조선어 (2) 햄 타| 판 ， 1962 年.il능교육도.서좁판샤 」 능 

0 1 • . ; 
}:λ ν ，- • 이 뜰 ::t ì보 樹立에 대한 t몇論的 느l 닙l-.，). I:: c.. 71 

,;þ,: ~c .... ö e. 걱→ 7 1 위 1만 여 
‘-

f등은 王로 듭E입-字댈論紙표 「 조선커 연 T J , r 죠션어 눈 J , r 소선 

에학」 듭- 에 썰폈 되고 있가. 

1963 年까 끼l 의 이 뜰 넘語字댈論에 관꾀t 얘f究論권: 던웰;」Ljε서 어느 

댄다￡ 갖·추어 진 것 쓸 r t때f.ú￥랩 r후~ 小숍 j댈 平 」 으| 補하1 : 河對六 H~에 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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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..L ζ느 。 I ， -_L
'2. ,,,^ -, • 

6 ) 漢字燒止에 판해서 

it웹에서는， 펌:친生 y古-듭- 大했化차기 우l 해서는 평字닫 t긴- 써야 

핀 μl 늠 듯어| 서 , 解放 1홍 l헐봐로 日 ’체 • 펄첸生Y핀에 서 (i 품: 띠~ }점융 숲다Ot떠 

。~싫止꽉도녹 파고 1949 年에 이르걱 초般따 ιj tt }i&. 뺑에서 책字 

~ 댐 효7è좌츠 강l l짧止하었카. 그에 α} 은 」펴함혹서 j핏字호 쓰인 년f 

↓Ä!-i!찮逢어 i 대해써는 많광호슬 i벼따여 , 古펴품 f퍼究차기 위해서 협 F‘]젤 

들로 斗여 납 너 욱더 後文-을 샘f究하노꽉」 ↑싸탤하고 古」i요 꽉- 국어 」료 

ì;J~~ 틀)\ 케 하 여 김i 빡 으l 大랬 化 쓸 꾀 단!l 냐 • 

꿇:협의 눈어l 띄닌 폈文;f5JJt↓ l펀i 訊:뿔으l 띤錄윤 t; t -꽉 j!l 석는더I , 그숭 

의 「 박 7. 1 원 작품선집 」 의 通 ;향敎가 27 환으파 드l 어 있음우-로 봐서 

i속l 흡k펠出千ij은 1닙뀔딴 촬값어| 이르교 있펀-이 감 ，삭펀1- ~I- . 

。 고가요-집 , 조선고진픔한-선집 1 ， 1958 l깐 '} P372~ 

o 고대선기설파집 i P550 , 1964 年

。 가사선집 p 1964 年? P603. 

O 력애시선집 9 조선고전운학선접 5 , 1963 , P460 

O 풍-요 선 씹 9 1 963 年 , P460. 

O 리 세 펀 작품선 집 , 1960 年 i P310. 

O 낌 시 즙 식- 푹선 심 , 1 963 年 , p.428. 

o 빅- 7.1 권작뿔선섬 3 , 조선고선운학선집 27 ， 1960 年， P700. 

C ’력 대 꽉 눈 ( 說文 ) -선 • 1963 후 , P300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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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렌데 깐붓쟁: 쓸 j쩔止한-냐는 것은 cd 도 생각하기어i 文때에서 긴설字 

-‘= 없애벼라 l칸 탤써j -안 (낄겉-지난 ， 일단 -=> 1 」좌菜- 으l 안늘 
r二

I프 근 

여 νl 꽉I;2 /년‘、 같A면 거의 안 .!2.. 0 I 게 iL」:5L τ Ur f볍趙들을 간고 01 
，J-.λ 

L ‘() ,.,1. / -
ν1" τ ~ 낱 핀 - r- 있쉰- 것이나 . 

~t파에서 ‘근 우-선 Y획~.f: )짧 11二와 더불어 L상싱-에 싸댈해야 1‘갈 i펴뭔둡 

“
파
 

m {
子

μ’
 
j 
R 

、

. 
“μ
 
V 놔커로 바꿔 는

 
土
|
C 마

근
 

|벼鼠 ( tkWK →가악한-기 9 (바石→부스 

랴기할 따 우1 ) , 日本式鴻字품-둡 놀아내는 l벼합 ( 1土 上工 -μ]~ 무 i: 1 공 9 렐-

캘 -→쉰 기 r다위 ) , 핏字成 r~J .슬 안 /ι 고 그에 내 신 1날 국커의 Jjx /f딘록 

내 산斗‘- 띨 ( 5t :i:잔 維잔-~오도가도 뭇 딴t..:- j ’파위 ) 의 딩썽決속i 시 식-하댔 .. -: I 'J τ 

0 1 짜 ι‘一l- -r::. |갚j jEEi 난 도 t 저~~ x「l- 으 」 r살거 리는 아니 ;: I L산 , 그렷 드라 

-[L」- 그갚 E ι파꽃: E j꽃字 j갚11:라는 크- 手術에 jj:、쉴、터성 (간 x"]" 11f 8낀 r:.:. 
L L-

것 어l 그치는 것 이 i;.l .• f뭔 fi평는 必然、 b성우호 l펀l 듭합으l iER 딸E fC , i꾀 둡감 

t휠 1t J 그리 고 그츰으l 이흔바 「안띤석 
디 .>.! 

파L 쉽 " 우i 딴 J jμ패 -C=- -0 
r:l e 

딴 j핀셀j 으로 까지 헬댐 되 어 냐가지 않읍 수 없었카 . 그L 
c r혐짧딩3 

C난 처 I따 E}는 r상;성}에서 ↑줬엔따딩J~iL l료j 듭삼쓸 êt꽉 되고 아휴맙고 수l 순 

쉽 ;fLt로 쩔止횟시 킨냐는 더 순닫 은 jz Jë 으l 目 1첼로 후| 갑하여 fÄ ::‘E깐 f펴 

월웰 로 파大 시 컸 얀 것 이 냐 • 

r::t:. 
....L.. 이와 이-풍려서 따라 나오는 것이 르휴 i템 f~ 術 t멈 값;L 으i i셈호 i볍평0 1 

까 . 그래 서 녁음에 字f，!되支術써 i삼 j갚동과 01 -관 바 운풍개 펙 운농어l 대 

해서 송더 자서i 히 /얄펴 보기 j슨 한l.:- l- • 

7 ) 字術j갖術用즙fi좁힐에 대하여 

브휴 ~~Í 1.강 f，j낀댐讀가 科字技術文化으I 1*系的인 9흠 R홀과 깊은 |눴聯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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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가짐은 우려가 日 혐 뼈저 2-1 거l 느끼는 얀이 냐. 

-tt韓에 서-는 그 펄별’住어l 너 l 추어， 1 949 年 2 月어 1 r 학쉰-용어 사정 우l 

원페 」 둡 iE녀滅하 여 料 f추격설I , 技 1M者? 쉽‘삼쉰字jg- 등- -을 ù'~떼羅하고，各 ii-jL f역分 

몇f 딩Ij.i료 40 찮 1핸j 과l 分科쫓칩용릎 치닙값싸 싸여 이 -닫 하IHJ tj 딩Ij字짜 ffl 습삼파폈 

쓸 íí= bX: 파여 Eaf꾀한 :蘇誌와 檢討-괄 거 쳐 그 抗-榮윤 차껴l .i슨 짧 

表해 내고 있냐. 

i써다(후 릎ffc훤g:: 小참 J‘{t.:. 平 으l 補註 : 河핑l'六퍼야l 1963 필까지의 字폐 !핀펀값 

X료 느1 nX봤가 一部 삶 줬도1 0-1 있우 1--1 0:1 끼 폐 겨 jι 익i L+. 
O 반-윤 -춤 야 ( 교 ‘육 ←산 ) : 펙- 잔 -섬- 아 사 정 우l 웬 ~I '1 파 젝-띤 펀 쉰-사， 1959 年 , 

|스넌 六 ‘'î섯 , 98 페 이 ~;: 1 

o 한끌-용에 .< .7.1 쉰 밤싸 띈 ) , 1959 年 ， 1 1 6 퍼 1 0 1 71 

O 학-술 용 꺼 ( 71 "，끌 파 혁- 편 ) ~ 1953 年

O 학 닫 -녕- 어 ( 지 EJ 빛 수 -운 펀 ), 1959 年 ) 100 펴1 ü 1 ;:1 

o 악 :술 용 어 ( ;:1 염 놓 일 ) # 1: 959 年 , 220 폐 이 지 

O 딱숭용야 ( 섬유과학쉰 ) , 1959 年 ， 250 퍼 1 0 1 ;: ] 

a: 
~ L.:- I. 음과 같은 參;考資料도 

o 쉰카 해실<갈파 글， 1 96 1 年 1 1 月뜸> 

O 노염닙니 촬야해 섣<:길- 파 같， 1962 年 1 月-등> 。-r낀r 

O 님g- 칙 ] 부 r 디 l!._ 숭어해설< :김 파 -=L 1962 年 2 月블> t • 

A 시\1" 닝 CJ 숨어해설<말파 글， 1962 年 3 月-당> o T l̂.t -r- 긴r 

o 그소 닝 분l’- 숨 거해설<말과 글， 1962 年 5 月융> D -=,-, 

O 기계제작부운 술에해설<말과 二L
J 962 年 6 月융> 2. • 

1 
니
 

c 
J 



O 선설쑤한 4술서 해 설 <괄파 ~L 

근， 1962 年 9 月-씀〉 

o 꽁 어 -sll 섣 ( 농임판계 )< 갚파 - -‘-2. • 1962 年 1 ] 셔펀〉 

이 f르갑I 'J 벼 I값 j요;;iξ 에 있켜서늠 그 統 j홉폐따IJ ÁÊ에 칸 첸 1'-1‘ -{을 둡던 

젓이 이- νl 파 i싶 字셉 그 가운 터|서노 어펴 눈- 녔 字삼합의 大部:상이 이 

」을 경터|낀 }셔 즙암 가 차 지 파역 ， 요 字 -Wj :j支術}쉰핍의 大곰U 分。 1:3 후-필俠字듭담 

i간 J멘에 서 이 펴낸가 않字 j끽止 , l핀J W감섣IH 'ft 과노 갚이 다J 폐됨 갈 생 각 

한l 서 이 뜰습 도l ζ느 _r.':.. 
t으 | 기 Ir쉰 行 Gf} 로. 써 ιt: -"::1 ι) 

...L ., J τ 괄보써 폐Æ파기 호 하고 

여씌 산눈이나 펙E ‘파 , r :관 과 듭~ J 짧응에 서 널리 ~-t ft낀 패 i11:1 의 새로운 

j쉰 어| 대 한 大 섰으i 즙'Jrj찮-관 찮 I처야여 값파에 I2.넌받 쓰‘ 씀카 l or.ïl 。 l
/‘λ 

• 
‘ 

」녁
 

r /、:;/ :1. }ν 댐L 댐 i 떠 씬 ￡‘패까ê. /.J ~쏠 :大村益굿 ， LFir섭버大字 /κ 3ζ 誌폈 7 람 ， 

1970 푸 2 셔 2 日 . l? 195 J 어 | 으 l 하덴， 쉰字꽉으l 字짜합괄 켜떻게 |꾀有 

i쉰} 로 치 닌}꾸느냐 i펴 ~-j든 이 「노농신문 」 퍼上에서 난노 01 미 --日

폈十 i씌허l 갤 까{ l 쉰l談 도l í1. -안냐 . r.λ L.--

디二 r :갑 파 갚 」 의 l λ-1 으| 이런 6벚 l깊플 잠깐 뜰어 요Qi l 년 ....L.. 

「이 렘게 고 ~ l 띤 야 ~넣 듭-니까 ? J <날괴· -2> 

.J.îl.~ 넌 Qr -/「~ 쑤 -란 - ]959 半 5 셔융 ,1/ ...:.r-
。

- 교육- 부문 - 1959 年 6 月 섣 

- 수산 쉬L 운 - 1959 年 7 月능 

- 」tR]- λ 「l 01 휴 - 1959 年 8 月 씀 

- ;: ] 결 속L운 - ]959 年 9 셔능 

- 체육 슈I 운 - 1959 年 ] 2 셔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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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똘관 」츄눈 - 1960 年 1 1 져콤 

- 둡석 ， 음악부운 - 1960 年 1 2 月뜸 

- 기져l 부운 - 1960 半 3 셔람 

u 

}
ι
 

d 

γl
 

소
 
기
 

」디
 

1960 年 4 月쉰 

- .l상산부운 - 1960 年 6 A 쉰· 

니
 τ
 

닝
 
} | 피

 「
」
와
 

1960 半 8 셔 블 

- 경 제부눈 - 1960 年 9 져융 

- 건섣수 2-1 부운 - 1960 年 1 0 셔 됨 

- 주괄부운 - 1961 年 1 A 융 

tJ -. 1 ‘ -1 <.. , 
- 필rι| →「τ' - 19 62 年 3 셔날 

부’
 

수
 

1 9 62 年 5 쳐닫 

- 기 양젠눈부운 - 1961 年 6 꺼링-

하젠히 196 1 年 1 1 月 25 日어l 내각 첼쟁요jL 텍-펜용어 사정우| 원회어l 

판단 해‘ i흔。 I í米펀되어 터 I 깊득칠용 가 c;떡化꾀어서 t:.]적- 펌 3ii잠강]-고 젤 

저하게 Vi=꿇· 괄 進?궁시키기로 하였나. 

8 ) 이 흔 따 r .푼 웅 확 럽 」 에 따 까 여 

우리 가 北훤섣에 서 의 ":' L. ψ -.... -
I二 E 읽 o 연 , 無윗;乾-總파고 딴길 같으연서 , 

그 反 l회- 福.밸터1-:; 이 고 I녕 석하고 쉰 거l |랜解 l션냐는 2-} J
/、 낱 느끼게 띈냐 • 

그러 l딘 ~tG젠의 뀔.9. 1 이 깊-은 !生↑감은 짜:찮크펴↑本해Ij가 가져냐 ;ι 

긴r 염 

A선떠난 j퍼'，j펴안가 ? .i L 2 8 年 l폐 의 곰산-수의 체 제가 .~ t就 으l ;E;」 -5 (1 어 l二

L 더 /시 이 갚‘-은- -iiE ↑션 으l 거~ () ; 컨- 만뜰야 LH 었는 가 ? 이 러한 }휠뼈Ij은 lp츠-

런것 E 아니겠지만 황맺슨의 一쉰I~ 分 -안 을 가 리 컴에 지 냐 .7. 1 아 L - } 
\..õ τ ν 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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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려에거l 이 샅이 녹-늑마게 보이는 날처l 는 ~t파에 서 一호차거| 서l 뉘 

낀 j밟論파 討활1，떠| 따라 그 方|텐으로으l 상딩-딴 f짱 力의 j품채 이 뛰 

낸 A ï'i굉 8 'J 칸 섬곰* 안 것 이 냐 . 그 닫운 이 같은 칼처l 으| L파 Ji 의 ,HiJ þ'‘ 
κ)'L I ~、

己 「 윤풍 」 이 딴 
p 
r } 가

 
E 1. 1 :-J 

.- • .:::... J..L 
‘) I . ; 
p.λ ~I • 

l꾀듭감의 벌 니化 의 여 난| 일 뜰 - 잎 에 서 /얄 ιU iE .관 (~ ~ H I J 1-효 , ~쇼순 야 쉬JijÁ딘 , 

악솔 F폐 l=r{i 쌀 JE 상상 은 ..:L누 이 눈-풍어| '02 '참되 는 - 二L ~녁 노 ! J ‘ -
τ -ε 걷-

우| 깐 펴파 tJ/:.i oJ fr=:옳- 으l 一 iTí~쇼서 i뿔 j;쐐 되 고 있 니 . ;핏똘 j쏘 J上되L 그 

시초에 있어서으 J핏論 oj 샤 어떼 ，냈 녁l 오품어| 는 이 운 풍-이 란 뎌 f침-어| 

Hj 5펀펴 ~S'..:..서 ’U .l . ' , -tr ε 얀-어 l 강션삼꽉티~ ~j같 
/ι 、

f}午뛰 노| 균 것 û ~능 썽각한녁 . 

쉰F 풍이 갚 딴 순 건l i즙 ïii: T {팎 fL 가 아 닌 것이켜 ，그괄 Ol~τ
/-.λ 1_ 바당 

는 공산주의 j파;슴:어| -마 릎 그 뜰 의 사 펴수으l 적 .넓 åí움이 ~ì-. ..".iL 
I二 t;tf 디 「

c. 1 로 ;닫하여 끊어위 i’필 버-갚 뜯산수으l 적 ‘닌 것우로 01 부녀는 칫 이냐. 

이 -윤웅어l 내깐H 서는 , : 1_ 0 
lõ L E패녀찮 가 있우나 여기서늠 「 룹풍에 내딴 6 

이 덤l 씀 더꼭- 심화하기 위하여 : 김수경 ， (소션아 학 ， 1 963 년 3 ..2:.. )란 

=L'‘、 -. ... ~ ‘-, 
각댄 :x‘ 걱슨 훈용꾀해 ~임 으￡ 써 그 쇄t;씁:을 알아보고자 얀 다1- • 

이 論文에서는 갚웅의 끽￡칠 그 ;끊각ζ {전 씁 -같 실- 피는 더| 있어 룹 j담;횟 i합 

에서으jf.씌 ， 짧，템의 ~1죄에서 -만웅달 넷 ò 료 잘라서 i兄 tyj 바고 。 1 , . 1 
/-Å ν1- • 

1 • 엔에 섣 전에서 당적。|며 안맨 적인 입정·같 견 ;;:1 파는 즉-맏 

연꺼으I -완 결 과 기 능에 대깐 입 싱-에 서 운웅확 쉽의 운제와 직 

접 판 i견해서 우선 강소해샤 -텔 것은 n 조선어는 조선 혁영수맹의 

순요얀 분기의 하냐바고 칸정하는 입싱·어| 능갚 6-1 서 야 얀 ν1- . -

언어는 ‘신 빈 대 숭어| 내 과여는 선선 교양의 수단A파 도l 얘 원쑤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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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하여는 강력딴 투쟁의 도군혹 펀냐’하고 이같은 言認짧에 λ4 ...., 
‘-

때 ”당‘건 i~l 언어가 지 νllL 있는 두가 7.' 커냐란 기능- 동신적 

기긍과 펴현적 기긍- 숭 동신석 기긍에 듀L 우l 성을 안정하는 엽징-

에 서 게 펀카 . 

규 l쉰적인 언어로썩 

- 우라 가 -ïL처|적 안 켜 사숍에 서 말기 -":.1 _Q_ D l-
γlτE 근 ’ 

간갤하고 정꽉하고 〔녕갚하게 」ξ현해 야 한냐는 

것 노 바혹 이 엔- 어 의 기 판석 사- 녕 ~~ 쑤 터 나오는 당 연 한 궈 걸 이 카 ” 

고 δ1- 였 'L.;... j- • 

p.: 
-1- 둡늠감 어| 한

 

‘ 

대
 

/\|팩의 |tiO 」L ji 」슈 터 으l +쉰 'bÚi 더낀 안 i짚 EiE化 참i 業 이 可

iiE 하며 또 아Z、핫차L.:-I 하여 ” 일 장l7l 」lL료쇼아 C꺼어팍자듬 사이에서 

는 얀 어 쉴- 하낙으i 유기 처1 ~로 간 ;수강1 - 고 선 ,)-1 에 서 므~든 벤 호]-는 연 

걱 그 자j!l의 자연석 딴달으| 결파이역 π} 라서 긴간은 카 rf」 이에 

나
 τ
 

하
 
「
F 

i 

x 
L 

。

{ 
τ
 

어떠한 간섭노 시도해 서는 t칸-된 L.:- ì - 고 하
 

주 정-이 7. 1 비l 

적이 녔나1 - " 고 짝C 'f-U 하 I건서 ”이 러한 견때뜯은 - 건 에 받단과 사회의 

빌-닫파-갈 분려시커는 입 성-요로서 결국 띤어 규범착으l 가능성과 필 

요 성-뜯 거 부-하는 엽 깎-이 카 ” 고하여 #틴강하끄 ” 우리 는 조선 어 으l 디
 T」

제에 처 그xljL로 고Lλ1-'2- 우며 
-，기-， --~ 上디 ζ !• l 우과 (갚을 조선 혁영 수행에 보까 

;ιL 벼」 니 i;)- .Ç 
E 거 T 딛 T 0' ζ: 츠응」 .... A --L- ...., r날단시키는 망향 ó 로 노력 해 야 한- 녁" 고 

5힘넓혀하였 녁. 이 어 ” 우리 가 날을 쓰거 냐 이 야기 쓸 한 때 우선 

깜찮봐 ß성 안 판 짐 을 기·져 야 한나. 

판계 가 없는 눈제 같이 보안냐. 

이 문제는 일견 언켜와는 식점 

그려냐 우리가 말파 글에서 정확 

성 , 영 료 성 등 슬 요 쿠할 때 그것 운 바로 사 상 에 서 의 정 착 성 , 영 료 성 

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- 오직 맑스-레닌수 ~-I 세계판고로 무성-하고 

7 
/ 

r 3 



우~ c.l 석 댐 으 l 덤 싱-에 서 삼 ifJH'tJ 편 ...< 1 필- 고찰딸 ttll 어|안 。 2.1 ~一 푼제 
~ E. 끼- τ: 

L ! 성 i꽉하게 고칠하j 우 2-1 의 
_ L ’]

xUj -꺼-C1L l녕료하게 
-까-

if 
-ζ-’ ‘ .. 강 ... - l! 건 -r 

O/Aλl J E느 젓 이 ;;+ " 고 야녔낙 · 

그-ιl 고 수 ccl 으 i 꽉 L녕 이 칸띤디{숭 -습 누l 딴 것이역 닌띤 c서숭쉰t..녀 

L.-]-서 우 난 l 의 거떠 얀 사암노 。".1-.λ .:’ 
/ι‘ ‘ ) . ~ L , 디l.. ，~l 

~..lA 끼 나 tJ 커떼깐 그 1-
2. ’ 야 c너 얀 

화-이바노 덴-갚 안빈 ι나 숭- 01 원 ül' 꺼 二L 날 ùl 텐 o t- 슬 -관 수 있게 

돼 껴 야 한} '~I' . -- 낀· 치에 U꺼 (; r 헥 녕 섞 판 선 관 十처l 석 ù 료 년- 커 
。

T 

어|시는 날 과 i녕 이 상쉰~싱-샤노꼭 노럭 파는 데서 냐 너- 난까 . 

속- 젠- rf4- 까텍는斗 /냥 1..1j 8- "슬 가늠판 rtl- 갚기 ;침 거 i 피L 첸 하는 더i 서 

낸다난카”고 텍상 」i- • 

2 • 꽉 댐 수 넨어 | 싣 씬I BJ 니 i ，솥란 선 I갚하는 속-띤 

/1 ...'.~ ι 흐，J-’ 다 「1! -; t츠 .. 위야여는 - 니{ 뜸어 | 서 도 c:.~ 서 기1 'ïf λ~i ‘삭 -
고 δ「 E- 。 ‘:-; , / 11 l:l .. d ''2. 

_tL 성-하 뇨 운， ~ì\ 가 r강 .. fL .(斗 끼 | 처 l 기 옥I 낙 . < 내 피"0 1 C‘~ 01 E능‘ ~ .- 감 > "2 2. r:_ 

< 다1 ~강이 원 하 t; -쿄>이 낸 난순B'J 퍼 이 ‘까 갚 이 냐 -‘:2- 0 으l 己 J ï'') f- ζ 것 。 L!.. 닌~프 

아 ν] 2-]- 내 1:- 0 1 Qt ,7 
L-_ -- 싶꺼 if 며 그 뜰어 | 꺼 l 낄싣-산 ·

스
 

C 

C 
Td 처

 

‘ 
」
τ
 

해실 

짜고 그 뜰‘ ιl 각l 성 딴 꽉소바 갚- 안 성 하는 그렉직t ;갑 과 강날 으|마 한 

까 ” 하 -끄 이 서 n l- -, .1 
딘 J-'"r ~)~ 'ß~에 서 」횟 f;딘 ;1生 과 r략R i5 Rl3 |습r ;깡 -~ 싹 r) 1- 닌 L 

~ 二

천 도1 서 있어 냐 띤-아 야.i!... ， 씌슛‘I生칸 ” 치 째 요 사상 감성 으...1.ξ 년 

꽉~ IJ털; 注어| 으l 까여 _tL 정-되 며 둘 킹Ii -'다L 사 섣- 파으l 티 , .. 1 
I L:J , 그ë-]고 내는 바 

와으l 부 r냐에 으l 하여 .. l ï!.,. 섣-펜샤 ” 고 하고 :웰命 H성 l쉰，한은 ” 꽉 굉승려에 

대한 객·고한 신김， 초곽파 칸민에 다l 안 누 ~j -얀 사 강 , 펀쑤에 4 

아
 
니
 

、

대
 

블다는 승오으l 정신 .Q..-~ 니-타난나. ν1- 시 말하 r건 t셀 111 ..A-I 처 ι뎌 01 따 
(j -, . ð -2 ~ I 

n n ζ
 J 



우려에 거l 이 샅이 녹-추파게 보이 는 갈처l 는 ..tt핀에 서 -Á는斗거| 세워 

진 j뿔論과 討활1，떠| 따라 그 方 l테무혹으- 1 상녕-딴 勞力으~품원 이 둬 

낸
 

A Î.i허 H긴 ‘간 섣핍↓캉 안 깃 이 나 . 
o 

τ
 

그
 

이 겉쓴 뜰처l 요| tjI 」 li 으l 싸;강: 

a 「쉰풍」이단 감호 커L ‘프 lL ,) 1 ,‘ ; 
.f..λ ~I • 

l띄l 늠감 의 훨 ;'꾀 1t 의 여 급i 일 뜰 - 잎 에 서 쉰 ~J 뇨·섣 i:t ~H ih핀 , 」L순 어 tiJ ij Á는 , 

학-술 F섬 iï쉰꿇 x브 똥당 은 y 누 이 눈-캉어| fi 참꽉 는 -.:l ~나i fi ν
 
-E 

J“ 

?
。

니
 
T} 

워 얀 닥까 jj6iJil c:tl 1’ïF 菜 으1 - 삼í~후서 t필 j쐐 되 고 있 냐 . j핏字 j똥 J上 iL 그 

λl 초에 있어서으.k필論이 샤 vl!.더 댔넉l 오늪에는 이 운웅-이 란 뎌 편어l 

Hj 짧/떤 ó .i~서 ’ μ ~-’ 

슨 τ 얀-어l 3검페티낀 o t같 }'.껄 r테도l 논 것우오 생각한팍 . 

j눈풍이 ’간- 딴 순 -61 i츰 i i~-r {펠化가- 아 닌 것 이 며 , 그쉰 받-석 끄 0' _1... 
.f..λ 1_ 바당 

눈 공산-수의 :l~섣 ;순:어| 자 릎 그뜯으l 사폐 수으l 적 ;랜 ðí움 01 i.:-j-. _iL 
t::. 깐 마 

ιl 로 란하여 국커펴 i싸 j꺼갚 -당산주으l 적 C닌 것 Ó t료 0 1 추려는 칫이나 . 

문풍어l 내 r51~ 서는 1: ~ 0 
l..O 1... 論닙찮 7} 있무냐 여기서는 「 룹-풍에 딴

 
대
 

q 

이 김}릅 더욱 십차하기 우1 하여 : 김수경 ， (소션어학 J 1963 년 3 후 )란 

G 
? 
i 

x 
쓰
 

-폐
 

몇·約해 고L 임 Ó i흐 써 그 셉;念을 알아보고자 한카 . 

이 論文에 서 는 {만웅의 겨ζ 젤· 그 끓각ζpt3%준-갈 실-피 는 더l 있 어 룹 j끔촉 i랜 

에서의 lZ 썩 , 깜차，몫의 l떠-에서 운풍달 넷 o 로 갈라서 iVt ljjj 하고 。 I , -1 
.f..λ νr . 

1 • 엔. 어 섣천에서 당적。| 며 스L 녁]석인 01 징- --':..)- 견 ;:1 파는 즉- 1건 너 도: 

연커의 본칠과 기 능어l 대단 입 싱-에서 운웅확립의 운제와 식 

Z님.1 관 L견해서 우선 강소해샤 -날 것은 a 조선어는 조선 혁’녕수행의 

숭요깐 무기의 따 1+라고 ;tl 정 하는 입 상어| 서 JF 깐냐 . 

언어는 ‘tt 빈대 숱어| 내싸여는 선선 교양의 수단￡보 도I c예 원쑤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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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니 바여는 강력딴 투l 」 X 0니 9-1 도쿠보 뭔아 l 하고 이 같은 -릅E암댐J 에 λ-L41-

띠} ” 당언 하l 얀어가 지 νl i L 。 }L 두가지 커냐딴 기능 - 똥-신적 /λ '-

기 j」 과 그t첸석 기 ‘ ~ S。L λ ù 처 Î 가능어l T C1T 시|λ 。-iitL 인정하는 。H| X 。l-oδ-

어l 서 거 l - 우i?.l 가 -ïL 처|석 엔악 사숍에서 일r기 」거T-l 끼 。[- π근L ’ 

-il'임 적 Ltl 엔- 어로 써 간섣하고 정확하고 C녕 료바거l 」ξ헨해 야 한냐는 

것노 더~j유 。|

고 .0 1. 였 녁 . 

‘L」l-; -효 i펴-어| 

엔어의 기판석 λ1. 염우~부-터 나오는 망연만 궈결 이 녁 u 

대 -안 A I듭1 으l !tM 」L ja 쉬L [.1 으! +펴[ '1iÜi 的 안 i쳐 전.îdt 쪽v; 業 01 可

tiE 하며 또 &，똥깐하L.:-I 하여 ”일 까끼 」lL프쇼아 연 어팍자듬 사이 에서 

L- (넌 어 쉽- 따냐의 유기 처1 J료 간 -수 i}- 고 선 -.)-1 에 서 .QI -놔 j느 벤 .(~l.는 연 L L 

0-1 二l 자까1] 위 자연석 t갚닫으! 결파이딱 π} 라서 ’간간 -E 0 1 에 I-r l....!. 

순송할 c J 어 c더 한 간섭 j느 시도채 서는 얀-된 ~i- 고 승l..:= 주장이 지비l 까r I 1_ 

식이 녔까 " 고 삼c "ÞU 하연서 ”이 러한 견때 던운 - ι넌서 받닫고} 사회의 

빌-단파캅 분?-] 시 F l 는 입 성" (즈로서 결국 떤어 규’침파으l 가능성과 펠 

요성-슬 거부-하는 잎첸-이 냐 ” 고하여 #틴治하고 ”우려는 조선어의 μ
 τ
 

제에 .Ã"I 二?-.Ã. l 0 군 
-1 기 기 - - -'- 판심갚 투며 。 그 1 0 1- 。

T 너 E 효 조선 허영 수행에 보나} 

뎌 ;ι 1- _r,L 니 "ti i- / -
~ -~T 딛 T 있도록 r날탈 ̂] 키는 빙-향무로 노력 해 야 한- 냐 ” 고 

5힘파경하았 i샤 . 이 어 ” 우리 가 ~L 。 4 거냐 이 야기 쓸 할 때 우선 근 E 

깜찮뢰 ß성 인 판심을 기-져 야 한카 . 문제는 ‘닐 견 엔켜와뇨 식접 

판계가 없는 눈처l 갚이 표1 C닌 냐 . 그퍼 냐 。 리 71- 말파 글에 서 정확 기-

성 ， 영료성등쉰 요f ‘갈 띠{ 그것운 바로 사상에서의 ;ιU1 흐 *서 ‘:i ,’ 면 u -극~섯U 

E‘J 전제로 "ò ]-는 젓 이 며 - 오직 맑 A - 려l 난 주 .~-1 세 계 판」즈로 무성-하고 

7 
/ 

r ‘ 
J 



완(1，1 썩녕의 웹 싱-에서 쏘}상꾀 819 편싶달 고찰할 띠| 어| 녁f 。 El 1- f윤처 l -r τ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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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Àλ| 」EL 젓 이녁”고 -0 ~ 쳐 i.~~ • 

그~ ë!,] 고 펙념이 라l 띤 디{ ;￡; -닫 우1 "(얀 것이녁 니 l 디 I :;서 -휴 _l!. I L'I ~-
μ. μ o 2. 

，+서 우 쉰 l 의 거떠안 시-암 노 。" ζ」
.r.λ iEl ! }녕는 l간 」닫 껴 C너만 깊 ， 어 c너얀 

닙-이 t:-~ -' 덴- /냥 칸 딘! t:.M 숲- 0 1 원 야-꺼 二L 둡 ùl 띈 Or 
, . 

d 즈「느 

t.::. t.• • 있거 l 

과 c•1 () Þ 한 i..+ • -- 낀- r 이 l 뎌{ 식 「 삿，~ u~ ;-:‘ | 
’ 1 。 기 판 심 -2.-- .: f ~l] 섞 ù 효 컨- 커 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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」 세서 

+타난 카 ” 고 ii- 차 νi- • 

2 • 꽉 념 수 f샌 어 | 싣 씬'(얀 니 i -앙갚 전달하는 숙-띤 

l오 
/1 _란풍 팍년뜸 뉘싹여는 - 낯 파 효으l 니{ 하어|서도 강 /1J ， 기 I -파 섣-같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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ζ
一핀
 

감-> 

다1 ~t ol 원 -ò~는 펴> :)1 낸 넨순 õ-J !핑 。 l 깐 날 이 냐 받-릎- 도I :J J 까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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τ
 

폐섣 

· 고 그 뜰‘ ιl 각 1 정 깐 취」소서 쉰- ’안 성 하는 .:J_ 서딴 갚 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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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)~ 삼 쉬 l 서 i￡ f것는 往과 파 65 R’j |댐l' ;'í} -~- 싹 ') 1- 뉘 L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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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l 에 있 01 냐 안까 . 샤」;L , 1 ￡쉰’I파-읍 ” 치 셰 퍼 사 상 감상 으-1.L L넌 

펀iJ박 i파에 으l 까여 .~ 신- 되 며 둘 져i! J료 사 삼파으l 」F- 남 , .î ë.] ïL 핀- [' 

쑤 t냐이l 으l 하여 i1L- /E [,l- 뇨 Lj·. 」L! ” --」-→- ;팎 iiH낀 l쉰 ，한 E n 사 L녕승래에 

하 끽-고한 λ1수| λ t1| • ’ -」-Fl- 갚L , -고~ 간띤어| 다l 깐 쉬L Lj 딴 사참 , 펀 쑤에 다l 딴 ‘ -

당오의 정 신 .Q. -~ 니-티- 난 νi- • ν| 시 같파 I션 꽉 l 녕 석 정 쉰 이 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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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대의 요든 새혹운 것 , 선전석인 것 , 위대한 것에 대하 

여는 」져 c:i.iL 
。"2. 2. 담고서 걱죠- 품이 서술하여 우리의 원쑤에 대하여는 

jJ -;;ξ늠 격분파 야유-후에 그려내는 투쟁정신을 으l 마딴닥”하였다~ • 

3 • 언어 챙위쓸 (1~개의 쿠체적 정훈J.에 j헬 ffi、시키는 측-연 

푼꼼 확립에서 언어행위쓸 애개의 f체적 정횡에 적응시키는 

즉-연이 강조되는 것은 우려의 연커 행워는 결표 모든 경우에 천 

쉰일촬적무로 표l 여서는 안펀 ~I 는 ε11 그 근거가 있냐.언어는 인 

산딸능으l 모든 분야에서 교제의 수단으로 라용되는만큼- 그 교제의 

운냐， 교저l 의 죠건， 교처l 으I .꼭적， 진술으.1 내용， 대상의 꽉성등등· 매개 

의 군처1 석 정펜-에 따라 그어| 석당한 언어수단듬을 선택 사용하7.1 

앞 i연 간된까 고 한냐. 

4 • 안에 수단의 규범성과 요편성을 보장-하는 측-면 

” 엔- 어 가 가지는 똥신적 기능으l 판점， 민속어의 토。-。Elλ。4 보정-의 

필요성 등에 닝l 추어 우려의 y E I갈파 달이 무엿보냐도 멘저 규 

범파펀 엔- 커~ 되어냐 할 것은 λE-4 u 。j j 는~l-ζ 필요도 없 냐. 규 -,-- -r δ 

멈화된 엔겨 수단을 사용하 7‘l oLδj- 4 EL 띠l 사럼- 등 의 」효상 。 l 해와 호 

λ。F 교제는 관란하게 펠 것이 녁. 

단어 시-용，운법，철자법 그러파 발음상에서의 의무석 규칙의 체 

계 의 슴존재 - 이 것 이 전 맨 속적 언 어 규 멈 의 본 짙 을 이 부여 쿠쳐1 

석으보는 」ξ춘에의 현태로 냐타난카. 이라하여 우리의 말과 글 

에서 야휘，분법，첼자，발능등 모든 분야에 걸쳐 표준어의 규법올 

π
 
y c 

J 



순수바는 것 -은 t순풍꽉섬에적 초~적 이 며 필요-안 소선 o t도 된카 . 

그 러 나 우-네 으 l L선 야 행위는 ~ I 단 규 l검 에 u!- .j "" ‘ .J I i 같 \1: ' L~ 아니라 
i 

τ
 

-5L차고 요첸적 o 보 되어샤 딴냐 . 갈파 -슴이 운- 법 규식에 위 반허-

7.1 않 더라도 누렛 하7. ] 봇싸고 생 꽁삭 l. ] 묘
，'"、

-얄 띠i 떠
 니
 

u T 。 감훈도 

수7. 1 키관펀- -r 0 1 ‘ ! 
λ‘ νr • - 이 려하여 우랴| 의 말파 

0 
-L 

7 -E 
ιL 」L 떤성갈 

보-정-하기 우1 차여 간결성 , 정꽉성 , 녕 ji 성 능 으l 휴칠-참 갖추야냐 띤-나 . 

以上에서 쉰「상의 파딛겨;;: 113 젠을 :i，:빛 1팽하기 우j 긴 1 - 여 너l 가 7‘ l f폐面 o t승 으l 

;컴-쌓쉰 引벼’사녔거 니와 이 여 걱 측-면-을- 終台랴여 ji 풍을 f핀 i횡하노l 

“ 당 걱 이 며 안 띤 석 인 랍 짙-에 서 서 헥 녕 -i二 랭 c~ 1 설 싶 빈t.H 꽁 괄 πH 

/ H 으1 T체적 칭렌·에 딸 L끗- 게 규밤석 이고도 쇼현적안 연어수단뜰로 

전단하는 작풍 ”이 바 ïL 쉰하었 ~I ' • 

이 늠카 운한어| 디!산 끼품펀한 많써필 값 01 늠 ~t誌의 i펀i 쉰담 ;채페 ft 의 

!7쉰 윗선을송 올닙 F로 ;디;l/，;l ut jιt -~- / ‘ 없 무다1 따라서 f띤 北파윌의 l펀i 권 판F :fE 으l 父-r 

t훤으l 方 ν~、· - E Q - 서|우는더|노 ili1c ~펴늠l 이 。J~ 것 이 라 여겨 .:1..ι- 단 i J-8 )-Á t즈 t.1 

ο 끌-켜 고L 덩 ' ':'1‘ • 싱-도l 한 ~~/.:..、[J견iX걷 c~ 펴고 있지난 거기에서 공산주의 - •i.-!.. 6fffl i:ì~ -;딩「 

적 ’칸 」τ서L· 」’X ljj -i 。r ‘徐去해 내연 結 [5J i효l 핍의 純化 J l호j 댐의 처쳐 E j ↑ t J l순Li표 

大했化어| • 」낙
 

아
 μ
 

이 같은 뿔꽁- 이 字者뜰의 kff7E :;:E 패 어l 머 

있어 서 는 이 -루야 졌 ~i- 고 '.g
l-:". 

/ 

T 값고 ， 般大댔의 L쉰 k;: 슨i 5쉰 j띤 

첼!에서 :훤 j랩침 o 츠싹 !JX i찮도l 는 깃이꽉로 ， 운렇 이 란 이 뇌얀 파펀의 

짧 I않 jκ 〕랜에 없는 껏 이 카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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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li • 親就的 ql l족H팎힘fgE介밟f 요| 字術交流쫓施 方뚫 

I 으l 序論‘에서 값示한 Ll~ 字f，j깐的 (:1 i꾀語fff짧分핑f 으 F후j 北韓字(，ij交 

流의 한;짧는 파j~t歸의 l콕j ifff 추격합들이 字m간랬f究 t핀펴b 에 있어 參考하려 

해 」i 딸-수 없 었 년 ，j、디처 ;方으l 菜 j짧파 情報달 널리 jflj m 參考-할 수 

있게 함으~써 i초j 핍↑짝줬으l 結 /표에 도-웅-도1 lij 파려는데 있었 çl- • 그 

렌 데 規J Ei핀 H성안 l펴침하h升究의 f첼 ~t 꿇L字術交流으l 4꿇
 

쇼
 
티
 싸
 

뎌:j 北韓의 l코1 語 

l펀l 字에 l눴]쐐관 i원 f& ￡RG핀쉰 값례섬d하여 ;; l- 둔갚교 j츠 
L!. t:그 nr.:l 끈 스스며 한 겨려!로 

펀 |쉰 .-tt 니씌어싼c.-판 바나의 ￡RfFE을 펴立하려 는 퍼 있카. 

두가지의 뿔찮을 하냐혹 統一하 i겨 띤 좁괄 比 t探檢討하여 그숭에서 

-효 ;;.i 나윤 쑥의 하냐쓸 나~;fJ텃하여 그로써 統一채精으로 삭거 나 또 

는 -눌의 fjJ:，폈플 터전으로 해서 그표L나 r;l 냐은 새 親鎬뜰 만들 

어 내 거 냐띄 두가7.1 주델이 있을 수 있냐. 이 와같은 統-은 끼 

듬倫 lX 方으l 평門차뜰으l 討;議에 의해서 이루어진냐고 하겠는더I , 그 

美 j띠方法어l 있에 서 값r ith 아무런 김볕 11평와 方꿇도 없 이 , 웰훤한 육席 

의 자리에 樞해서야 바로소 I펌짧플 짧，년하고 땅f充 討-議플 시작해 

서는 간될 것은 말한 것도 없카. 녕[J 냐:j 北韓의 댈l 듬펌字者들의 용 

슴의 자렉 가 마련띈카연 그것은 照究와 討·議괄 승].기 위한 자라 가 

아니라 統-펀 껴範을 樹立키 위해서 %方의 冊究돼 온- 바렐 후6 

꼼하고 꾀혜패하는 橫용가 되어야 할 것이까. 

이 랜게 골 때 ￡당範的인 l폐읍관햄究分野의 南北韓字術交流의 쫓뼈方 

~송도 字術B성인 l후l 語冊究에 있야 서 의 그것 파 根本하]으로 나괄 것 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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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 ν1. • 잉 IJ 펌北韓피方의 빠겸 IJX米·와 그에 판한 l템報블 交·폈하고 

그것 읍 씁已의 떠f쩌에 參:;1당 ψIj써하는 것 이 (.;.1. • 냐안 덤 많하는 바가 

위에서 날반 바샤 샅이 k효훨가 있ξLν| 字 f， i낀 i퍼 ‘산 1lJf ~t 의 경우어|는 

i퍼 ?E 검증의 없f 究活패1 에서 섣장강씀」i 서 끔난 깃이지난，채패떠 ‘fl 싸젠의 

는
 

o 
T 

‘ 

경
 

j료分깐 퍼f ’充 f핫討 -팔에 초iJ j춤한 流-쉰 우l 깐 l킹J 6삼체 전i펴化의 

뀔도폈 슬 서로 펴캠꾀퍼 "6~여 i쉰 ~t fï꿇麻-1폐핍j況챈괄 tM立하는 fF꽃이 추|따 

라。F 딴낙는 섯 이 ν1- • .:E안;. I 팎 (ii~j8~ "ü 강ff j'E 으l 경 。 L f바究.;쉽 숙슴 덤 -rτr 

꽉후 a밍디? ‘)J 섭Hjt f핀 fjJb 의 l￠ f펀둡 j핑하\..+ 새 ;t편 H인 itl 써신‘h 이 l λ-j 으l r핀섬퍼 

~態는 여치 섣휴 F닝깡 뜰 도I 共|머索;샤 F:J성안 것으혹 도l 녁냐 한카는 것이 

그련더| 어떤 팔꿇을 발임에는 그 f.ix;쫓으l 可펌性을 口 1 ['-1 淡討해 

봐
 

꾀 는 것 이 냐 , 우리 는 f편 ~t灣에 서 의 統一h섬 안l |곰l 닙곰 으l 親 ;E디 챈、t 

立이 i굉本8'9 ~.i효 可뽑|生이 있는 일.인가에 대해서 삼갚 險討해 봐 

:) Þ 하겠냐. 1 1쉰 北줬사이 의 統-1"1=뚫 」 에 는 이 데 오록 /1 폐으! 그것 파 

샅이 도저히 :美첼이 不可.않딴 것도 있고，없 f台的닌 그것처럼 곱시 

힘든 것￡ 01 ,-1 
)0，λ ‘ -r 그렌데 우래의 경우는， 結듭해쑤터 미 2-] 갈하선데 

本필B션으 j료 可셔듭할 tF 아니라 아우렌 어려움이 값 (.;.1 . 고 본냐. ‘학· 
J一

i해의 írtù Î펀評{때는 字i펴터낀녁1 j;횟댈 Q口{可에 으i 해서 내려 7.] 는 것이어나와 

l펀l 語 (핏댐에 αf 은 여러 規폐들은，님l 옥 親 펴보이 71 는 꽉노I ，字r쉰18성안 

륨￡ i멸에 ↑衣핏하l 서 /jx立 되 는 것 이 므혹 字I웹 HJ 킨 {뼈뼈짧‘ i똥어l 따라 서 

보의 菜·괄 바X 렴하여 鏡-꿇쓸 세올 수 있슬 섯 이 기에 01 냐. 카만 

問!평될 것이 있 (.;.1‘ 벤 추f웹的안 i때 1멜評 l뻐 親準 以外의 뿔素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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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데 ~-화기 과판가 H.: 며i 이 라는가 政治的안 λ땅 l훨라든가 스스로의 i況에 

대 한 王짧페인 고심이 바는가 - 둡 l원c一꿇 1'1= 成으 γF菜過판에 介入

시 키 기 앞도팍 파는 것 파 JY-方의 參끼n者가 추|펴的익l 힐탤곱 바혹 

‘i패 년Ij 일- 수 01 _l!_ ‘J l. -;; L 
.J.A t 1..'. \.~ r추j펴 의 선찌 ft-윤 갖추0-1 있을 것 파으l 튜가 71 -싼 

이 냐 . 싹건 데 이 일에 腦 -얄 JY..方의 字협의 字5~Z 파 ?훤편 ;tf 바람 

식한 것。 l 러- 년 I쉬 北짧에 Më一펀 ~므i 팝;뼈詩化으펴立이란 렌에는 談

i쐐 이 란 없냐고 본냐. 

以上 4천듬쉰 -슬 마치고 겨;論‘으~ 뜰어가서 i훼北뷰t웰 으| r5ζ Zi진 交. 파에 

관 l主j 감감어 l jfk 딴 씀*쳐 i잖 블 의 |씌北統一섣갈 펙;立해 내는 일에 관한 

i끊|훤떠안 Z쉰 j니方 ’;섣을r c;. j 음어| j~듭깐l긋해 ~이 겠나. 

1 ~ 01 굉菜의 rilii훌을 위해서 우라 l攻Fti는 낙관파 같은 鼎究機

i쉴을 設 i쉴한냐. 

i혐~~韓의 統一正휠:法해Ij定을 n\.-土二
E'- 땅f 깡E ↑幾 i잘j 

2 ) 流一外米語表記 ‘皮힘Ij定뀔-- l갑는 所겸機國 

3 ) 찮-親純文法淑싫괄 밑-는 鼎잊E 談國 

4 ) 統一字術技까|젠펌감ttl놓 iE 을 맡는 해f究熾國 

5 ) 親一標準語폐U定을 밑-는 짜f究썼f굉 

6 ) 평字佛止 i법;떨블 냐루는 맑究機、 i핵 

그 ê-1 ï!.. 이 듬 해f究짧댐을 rr9ti'굵하는 上位機짧윤 아울러 設똘한냐. 

또 위와 ; ' \.-.Q.. 
드 L 各댐f?￥; 橫 i쉽의 設훨어l 있어서 01 미 

該 프잉댐f 갖건 1했{꽃j 이 있 o L넌 그로사l 代行시켜도 좋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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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• 各빠究機 l휩에 는 뺨任빠究훨을 )rv2 名 씩 투석 뚫業의 j찮行을 

王뀔케 한냐. 이 들 專任버f~ 합은 ~t韓어|서의 l효l 핍 ;뺏鏡들늘 元分히 

빠究 械討하고 韓 l궐l 의 그것 파 比較險討바여 I뛰·北훨에 짧一펀 챙鏡 

을 위한 똘평쓸 作 bX 얀냐. 그 作뚫에 있어 統一꿇이 란 i뛰北韓의 

fJ웹돼n 合意에 의해서난 이뤄질 수 。 1 : ~L 2:二
^λ -1 '-

·ι
 
} E 겨

 
1 
< 항상 머 ë.1 에 -졸 것 

。 l 까. 

3. -핀한 댐뼈에 I힘 ~t韓의 i칩 ’넨 l초j 짧추격즙뜰이 i흡 f꿇 슴‘ i해 

件介터성안 方 r￡괄 풍퍼서 「統-을 위-얀 i초l 님감채첸化梁」둡 내놓고 

合:헨에 필U :i포 꽉노욕 #r년 월뎌 快‘討할 것 。| 까. l 깐의 j쫓 j젤딘‘ 으록 써는 元

分한 슴 5늪에 이 브지 못할 것 이 니 값次 j훌댔이 必월하겠는 더I , 그 

中 i펴期 f벼에 合핀둡 위 한 1ë分한 i황正을 fj할 것 이 나. 

이 f종 깨값어|는 前듭E 專 ffit치잊묘員이 主로 臨판 것이냐. 

4 • 잣流는 物的交流 ( 文!합~資料들 ) 와 Aå션]交 6it( 字좁一을 ) 와로 냐누 

어 -둡이 좋은데 , 又빼資쉐의 交· 피é 8풍期는 닙따르연 업바룰수꼭 좋 ~i- • 

3긴밤資科의 利 F텀은 ↓낼fE도 뚫IJ j파펀 專門떠f t짧협냥iI 게는 어 느l간람 듭午容 

되 어 있 7.] 안 펴北濤의 公式的칸 字術잣流에 따른 3ζ따짤科의 交파 

란 그 文 F밟짤科入 ;츄의 쉰과 利벼者의 석펀 i펌블 너 욱 :iJl F..원 것 o i료 

하려는더| 지냐 7.1 。 J . L_ ;. , 
\..õ '- ~I • 

A的交流는 얻 어 진 文 t젠〈합科에 김xi와해 서 統一 l회語헬짧↑L훨펑이 이 

루어 진 냐음에 美施합이 늑줍쉰 것 인 데 그 .댈由는 앞에 서 言&..하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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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l꾀하삼짧 j펀化의 統-;훌 樹立 作業의 쫓拖 차례는 냐음과 같이 

t넷으록 나누꺼서 }予갖Ij的 o t같 行함이 좁·갈 것이나1- • 

(1) 正꿇핍 , 外末짧表記 1~ íU!JÆ:規채文필하떠싫 

(2) 字짜채 {i~ }검 릅삼해lJ定 ↑필 i활듭암꺼ìlJ 定 a 託젠 헤F典패댐뚫 

(3) 신 字E흰 止외- l호j 禮쑤rH 1t능 

(1)은 가상 彩式的닌 것이며，또 빠究가 그숭 쉬운 것이역 셋 

써 5피둡은 λl 로 Æ~j쫓히 I핑聯있는 것이기 때운이나. 

(2) 는 語쉴에 판한 채꽉 뜰〔킨바 멜거라가 앙대렐- 뿜 아니라 。|데 

오로기떠안 立揚01 어 느민큼 介入될 수 있기c-l] c ì 까. 

β) 의 합字 j찮止는 ~t 韓에서는 「픔풍 J~로 까지 파太시키고 。 l 。
/'.λ --

냐 , l초l 힘 y째i1~로 나.J 01 "2 
쉰 11 걷「 줄여 잡드라도 여깐한 일거 2-1 괄 까루지 않 

o 연 안되묘혹 I힘北웰의 交沈가 어지간허 긴밀하지 않고서는 감당 

해 내 ~l 붓랄 것 이 며 , 또 北韓은 01 미 漢字廢 i뇨괄 하고 있￡나 南

짧에서는 평字둡 아울랴 쓰고 이다t는 까른 情況에 있i므로，이 

i쉰j~셜둡 南北韓字術交 ötE 에서 다1-루드라도 제일 마7.1 막 JI뼈序로 불려져야 

될 것 .:>1 냐. 

δ • 以上파 같은 大網 아래 나}음어l l콕l 즙감規펀디듬을 하나씩 범주별 

로 들에 씀더 具1*的킨 方떨을 말해 보겠냐. 

i ) 正畵품 - 져기에는 맞춤법 , 띄어쏘기 , 文章符융法， 標準짧-홉 

i똥이 셀含되고， 從來 범벅 i로 함께 까루어 오년 標準語， 外來語表

듭E에 판한 規範들은 α}혹히 마뤄져야 할 것이까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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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E 펄 i去짧‘ ii젠윤 南‘ !폐에서는 1933 年에 「 조선 거학회 , 젤자위원꾀 」에서 

riJU IE 반 「 한글맞숭법 농일안 」어 3ÓZ 어 l 잘진 약간의 홉o分페인 i~ 正

윤 더한 것괄 오늘날에 쏘고 있냐 • .+~韓에서으I r 조선날규범집 」

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4 年， 1966 후 루 차썩|의 값本많l 인 

없 íi찢블 거 친 結처상| 커 서 더 반·풍 삼밸B인 ι| 며 」똘步된 것임 은 짧깅츠해 

야 딴냐. 따라서 찮-힘을 마련깐냐띤 「규범집 」의 것 ul 더 많 

이 }자낀1 될 것 O -È 여 셔 ;:1 늠데 F힘-벌뚫어 l 서는 。 1 .날 화 IJ~ 펄 빠?Er로 WJ 을 

5휠力 히 {佳 j흰히1 :J Þ 양 것 01 냐. 

ii) 外꿨 E펌눴쉰검 i빛 

外米 lJ담·환읍디 i꽁어l 대해서는 폐製에서 近 f닙j 어 1 s:. (J( Ù\. 으l 論議가 

있었 L칸 느1 :) I 므로 01 1썼육에 ~t 후할으| 그것노 參빡하면적 더욱 뾰뚫 

된 統-을 위 한 外未 닙:탐눴듭êl짝 作成의 1iH~ 블 서 투을 것 이 L냐. 外

커5 득참 횟감겁 r공 :)1 」혈:칼의 경우에‘간 j鼠벼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jR j죠등어l 

서 外 l속j E감 가 마쿠 쓰01 고 있는듯한 感을 주는데 王1'*性 잊는 킹등 

記쳐-펼파 L갈 라 입 갈퍼 i 도 i핵J=ê되는 規訊일 것이 똥섣論된 ι，- • 

iii ) 채펴쪼 i필퍼써갚 

t혐편에서는 띨뤄부터 여 라차써| 字æx (1::, 9.1 流-읍 위해 

여 러 論짧와 試 lκl 가 있었음갈 감겁憶하고 있￡나 댔훨1 trJ uJ 웹싫로 티 

可더 펀하 iι，- 가 pJí 期의 fiJ:，쳐↓룹 쏠려 7.1 봇바고 갚았카. 맺 Ei3펄~서 의 

j펴 3평文 i앞뽑:로는 1929 年에 냐온- r 우바말본:최현비1 J 가 빠-ιl‘· 것 i 

로 오늘날까지 지녀와서는 혐펀아냐. 그려나 各文法범주띨로의 뻐究 

에는 상당히 높은 水i훨의 ;짜 5분둡 올려 고 ;감하자연 딴 설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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꿰좀지는 봇했A나 쿠슬 낱낱으로는 살 갈고 냐듭어진 것이 많이 

있는 것 이 냐. 又皮숲#로서 갚1 14:系와 아식 빠究가 미 흡한 운법 범 

수 들을 폈中的」즈로 갑자究하며 ，딴편 北韓의 成뽕플파도 充分히 X'1Jl정、 

하면서 」보까 더 높음- 지(準의 文 tE. 렐;플 내 어 놓도펀-- l펄l 댐 :후者틀 

은 {肯力읍 기울여야 될 것이나. ~ßJ 월낌文 fk 의 統一은 맞춤법이나 

태￥ 4i* 승의 ?젠i 一으l 前찮가 펀 Li-는 것을 알아야 한낙. 

iv) 딛f:.{，FÎ f支術탬핍펌韓에서도 이미 字術4支術}펀찬쉰갤i;E 어i 상당 

단 美:鼠-달 이훈고 있￡냐 꽃댔어l 는 아각도 l펀l 語 ， 日 詞 ， 판펌등이 

범 벅 01 되 01 쓰이 며 , 字術범 i펌표7E委員겉옷에 서 평:x핀한 셔3 뜸꽉가 쫓 k성S j료 

쓰이 지 않고 한갓 말놀이 어~덜어져 있는 感이 없 지 않녁. 01 

~-j ι ιi ι크 
'1λ::: 7:J\ 돋r 형혹菜의 r돕꿇b 어 l 活氣‘와 병Ij핸을 는

 
주l
 

계기로 사 _9- 거 -유 
n c - .J、 다 

바라고 싶낙. 랜만 아니라 될 수 L간 있나띤 F후j ~ l:첼이 統-된 用

듭판플 쓰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의 字術交流플 위한 훨짧的인 f!1튜業 

이란 。

-
」

초
 
닝
 

템위.로 줍이도라도 애우 마래어지는 일 ψ| 냐. 統一字術

用듭촬짚강프의 w.究~~당덩에서는 北웰의 f끊뽕릎 充分허 參考-하면서 統-

;탤파등을 11= f.파 로독 힘 쓸 것 ùl 냐. 

한편 ítt未의 주먹十구i\:의 F덤듭삼miJ定의 g설평에서 셋어나기 위해서 

벼語채Ij호에 α} 흔 字術的 ‘신 .뀐짚論의 ;핍f究날 f폈化할 것 이 싼請펀 나. 

v) 標準語

i힘‘ f핸.어 l 서는 -오늘날 1936 年에 쌀혔된 「사정한 조선어 표 

준괄 뇨L음」에 依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約 40 年이나 렘의 

것 이 야서 여 러 쏘보 根겨;的 OJ 改訂이 必、뿔하냐는 것 이 자주 날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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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1 면서 도 二L 1;~ι ι -:z::;;‘ -간브L .!:.L 검 .lI. 。 I L. -폐 깐 0 1 냐. 01 1채승내| ~t 후펴으l 人 I'-A L 

f벨 펴E 計li!J U AË 파 처 j썩하띤 서 jE Llij 쉰 한 ν} 눈- 4 l !9i합파으| 4호Sil 읍 j퍼 i듭해 야 ?J、 pn 

(,>1- 것 이 냐 . Jt 과d~!~ 어 l 서 는 i펀j Li-E; ι처 {~ !~ 化 011 있어서 í~쉰 l펀파 떨어 진 ;//1、e..•i 

이 lil 지 않 도덕- 힘-쓸 때 센해 파서 l끈j 핍의 여 긍| 체 : i’~ '뜰 υ 폐 침 으| 

그것 과 딩IJ 웬’; ‘ι| 프 7. 1 암으며 ; :uij .1 1-= ::i l. ι ι 
I/f~ 냐: 口띠 ‘ L 

Á~ ，우一 '] 1- _ç’一
1 2. 근 E 1상 i파걱L 하」l 있야 

~- ，!‘ ’끼‘t겉 수li i 二 ‘:,...1 ’:Y'L -- ‘ 1 ';π .!...ì--=drl I μ l j 사二 ...:--/ 일괄 쉽 게 하jl 있 '.:.1‘ · 

f파원펀관삼떠 | 판만 :팎 il따테안 쉐f7Efi 깊 이 날 것 이 핫펴·펀 냐 . 

vi ) ~;ì ;서 i~; t 썩 γ- 「‘I '~j )과 어 | 서 늠 。 I [J 1 여 딩-1 가 7. 1 으l 땀딴 패」파뜰 이 

1+ 싹 있으나 현떠안 훨Ij꾀:쉰 배
 τ
 

i윷터인 킨 삶/.1화 「관 υ | 루 7. 1 풋년- 아순i 

눈 젠이 있 ν1- • i팍j ñÚ {;{함 ， L드l 讀행 젠化둡 누-lE!l 서 더츄 1슴펴도l iL 훨 

펴 펀 if:È ψ< t~￥ ↓렉 의 사~ '" ，:;，::어 | 의 낳윤 감펄는 9)쫓하카. o틴 걱펀따。| 고 그씌 떤서 

l펴 U낀 o 흐 7j\ If. ~~ 。
-":... L I~!래맺 꾀폐 ::':::': 같 위쉰H 서는 t김한랫 않댐;녁i 어 i 대단 zl 

...u. L 

G 
L L되 EEg 산9 안 버r 갖건도- 갖잊 5뿜; 도l 고 。 l t-: 

;，λ ‘ -r. 

「픽 ~}t 꽉어떠 자3 되 는 Rii-펀 싸F 까*~으패꾀이 단 。1 넙 7.1 안 우 려 가 너 

나윤 i서￥ 9i↓갈 난츰가 뛰하여 北韓의 에-한 맺 1;째 ;71":"~ 으l bx ...i?함닫 「 홉‘맺바게 」

강; :쏟젠시3 하는 것 쉰 [념 .-}t經으 I 국어의 똘異플 숲이는 더| 노 
O 

핀
 

C 

수
 

되
 

E 

것 이 녁 . 

Vii) !!J’:字’-괜 止」나 l화l 읍쉰 iMdt - 평字}짧 i뇨늠 일찍우터 숱하게을 =:/.、

ãfre 

뒀i 도|년서 쉽사바 이뤼 힐 수 없는 것는 이 H캠휩가 미I 우 딴다{한 

일 거랴 괄 안고 있는 大뿔-菜。|기 때눈이 ，+. 오칠 날 j쌓字샘.tl 王張

에서으l 쨌本버 ι난 착오는 k꽃 字으l 不 ~F섬 싱IJ 又 i회에서 ?헛字블 값이i 

버 떤 으ja 써 일은 ~l- 이 뤄셨 냐고 하는 잦易하고 그등·펀 Ji햄 j춘 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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τ닮하는 것 이 나. 그 結뽕는 낼j5땀괄 E+ 릭- 시 걸쁨 아니 라 J 1土용 으 iS 

감쉰5(추드는 i핀파 ~1캉金 f拉에 큰 t.파면L 윷 끼 치 고 있는 것 이 냐. 01 짧 

5한 쉰 대 단 히 끈- 일 거 바 갈 간 쉰- 것 야 에 서 , 字者 뜰 으l ~l 꺼 넌-$L f뱅 
ι 

;G펀 G'j ù1 i바?짜와 l沙( r{l: 의 f할↑~ [{'9 인 支}갓 없 이 는 t]): 자J61 도저 히 不 可能

-qJ.- 것 이 사 . 꽁 字 j3검 l t. 꽃 b셉 J;J, 떼 어| 우선 fd 分한 터선쉰r 마쉰할 펄 E캄性 

μ、원 이 i수 1 ， • t차字다굽 ji h!d 칩핍로 티}꾸는 일 , 새로운 n!-_ι 7.] 어 니{ 근 1:'-

기 우1 헤 λ | 으 l :IÎ:t d‘삼 t去 .9-1 삐f究 ， 方둡i ol 냐 엣 갚에서 도 -모숭 -뜨 도l 쉰 리 c -1 Ò '::. 

그 \.. () 
E τr 뜰 여 오는 일 , 外未!앞의 판入의 t섬쉬 , 字ii쉰 ~~;I깨벼 싫으l 「섭]띈 , 

i’평 文더íJ 'U xí끼;에 서 순수하 터전 ò 로 한 文#어l 보으l 결 τ수 。- -
\.;. ï:! 

효， 관午삼한 i싱字 if{j 으l l섬위 , 그에 i폐 는쉰 *ln fl: f춘 目 1첼로- iVF典

낀끼머， 깅 /-‘ ijs- 1 。= c 。~'- QI 일거 ëq 릎- /μ ，탤합에 jb침어i 걱 01 른 bX果쉴- 充分 히 

.. '">"!:":.、 →~-= ~ L 。
걷~- -45 'T:í """L ti칠‘꺼 하고도 니「람적단 댐。 | 냐 • 」

단
 

l 

니
 

-
‘ L 北뭘에서는 지나친 

i별想;어l 로까- ;: 1 끌어 올라 고 共/뚫E효펴댄J ‘il 깐4!;순: 까 7. 1 훤入하려는 
x 

τ
 

의 1핸i I피은 섭1: I徐효느콕 함 이 &，、감상판 것 이 냐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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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V • 交때E方꿇에 딱른 등특錢의 한 」곽↑추 H인익l 

ψIj 7.G fdé 一 맞춤법 ~韓펀장등 作 fjJt 으1 :경 우 

우 ï~.1 는 이제까지 성- t장찬 紙 IÍ:Ü 쓸 끌역적 ifJ ;lk !ii때 으l 섣휴術x해E에 α} 

른 댐1 터담뻐-3EfHS 門의 ;jiy파 7]- ~침쉰 생 각해 봤나. 이 1J책이 핏;평니인 o 

로늠 어떻게 냈 lj ;」되는-가의 한 본보 71 로적 lE j:FFjfi 가운너!서으l -줍
 

, 
까
 
X 

L닙더| 관폐서 다음어| 을-어 갈펴 보 가로 7시-겠마. 

i꾀 l센 어 l 서으| 갖습‘-남 1:f，!池관 「딴-파맞참 ‘닙검-일 01 J 어 l 설껴 있마. ( ※ 

以下 「 ‘간 날 맞 숭 1-섭 츄잎얀 」 늪 「 츄일안 」 이 라 !!!씨짜참 ) • -판 ‘갈얀 

o 
1- 1933 半 조선 어 -학펴 어| 으| 당1. 꺼 R}핀 ii셔i 것 o 51_ 그 펀 U~j 으| 따| 닙fi 

배f 3li ，成팡가 펀하fÆ쉴[~건 벚나근 순 ~j':j삽 01 였 다. 그 부 1937 年 1940 

年 J 1946 年 19 57 年에 lj li 分찌 언 H짝 iE 1씹 i : I ;~] 가 더 쐐 저 서 오늘「‘갈 

쓰고 났 늠 맞 굽 !겹 이 되 었 다 • 

~~ iF，'，~어|서늠 「딴효맞둡멜꽁-일안 J i순 관 ul' 당으로 삼아 。 l 뜰 fi::: ITU U낌 

」주로 ï$:. 닙T 파 c:j 1954 年 과펙-원에 서 「 소선 이 천 자 1겹 」 으로 챔쉰 파 

였고， 다시 1966 年대 (11 어.tf..다시 숲 I띠 I씌인 따訂슬 더 하역 jC ” 

의 내각직 팍국어사성위원l 회의 名 채로 「조선어 뇌-멤집」으로 내어 

숙강 갔는더{ , 이 것。| 5L늪날 Jt ~;(~.9- 1 iE -j관 法으호 i衣꽤되어 있는 맞춤 L겁 

이다. ( ※ 以下 北빠으| 조선딸 규 l검집으| 맞줍 l겁날 규엄칩으로 때검 

41Jf-답 ) 

그런 데 이 우 닛 한 l겹 페iii1!에 서 으l iE- 뀔.단 거 의 서(~ J떠 0" 도 됩 만- 한 

것이마. 北|폐의 l갖람볍에서는 r - 2.가 J 핀순복공지라도」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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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음어| 에차역 츄암안에 서 는 r - 근까 근쑤 -꽉 - c 강|라.도 」 로 적 

고 ， I피년팝系끼iJ 마·암어 | 
L . 

-}•_ L r - 에 J . r - 었 - J 씀 「 규멤 객 」 에 서 

는 r. - 역 J r - 녔 - J 0 포 석 요마 • ~t 폐에서는 淡 EF i얄 :꽁꾀어|서 

잉3급으l r c J rLJ -c년- 그 녀} 로 :강- 김디 -~; ~ 는 껏 ↓파lEA: 으| j갚 J‘잊 가 )1-슬 

따-칩- 0 1 다 • 그 l:ll 서 c: wl- :::'- 버 야 l 따라서 써 뇨 으 : L U 살펴 보1-도 T ;ζ ï:ï 님 τ，. L 끈 죄. 

위에서와 7rEL S l-L 컨 ‘Ifrr J r!는1 걱 E돈 ~z 7'~ 는 따거L 승l : ‘r’ :. Li.J -ë~ ‘ :xXL -) L l 」ElLl .-'--

~1 -딘 2.: 거/、 ;6-: :까ι -2- -r 

01 나 • 사잇소리플 ’ 료써 적 ι1 사iaE C -1t범집에서 뱀Ij 샤노1 qi 마 ) 

。 l 퍼 힌- 판1情온 • ; i4- -- 생 각 ;쾌 보떤 당:난차마는 ν ~ -ë: 안껏 i! νl ‘二
o I 

l갖 춤 l섭 。 l lL ?니 
‘- ’ 

딴 가지의 ,:], =-li.. 
1=- 1 IIr.1 |;il i Iikl 띈 괄 숫‘t 핏 즈료 갓 01 며 J r 조 

선쉰 규 1닝진 」이나 그 투| 으I r 조산 l갑 규띤섞 」이냐 가 「 힌-날갖 ‘꽉 l겁 

휴일안 」 릎 그내보 침팩하 cf 있고 ， 3t I;U ，t 어 i 서의 i파l 히감 사~ "i1i녀 lt 이 l 서 으 )파 

本띄낀인 겸§상상}가 。 L νL 。
:!l. 근 -, 챔 l파l 玩一순 ;션íI，편 차 c게 페 :ik|5lE 사0 1 펴| 걷료쐐가 

약1 거l 하 도 팍- 하 고 있 71 쉐 푼 이 니 그평다 ‘건 F폐北 !:i[센| ~ I . t t1 ~ x τ- 닝 E 

쑤允一시 킨 마는 0 1- 。 무 ;二 
2. τ ’ ~ 낯·인 가- 7 

] 
떼
 

j U 

，
」

‘ 
ν
 
J1 

,‘ ‘””· ~1 에 서 j흐어 보인 맞 까지 

치닫됐 i펀둡 ~)I~ÙI‘J t-~ c~ 냉
 

]상
 

‘

빠
 

씀.단뜰 보자는 일 어| 지냐지 o }- 스; 
ç，δ 」

것인가 ? 

섣쿄 그 렐 지 캠 슬 것이냐 . 그써서 우터는 |쉰 ~t떼으l :,.1 l- ;:;.--. I 土J öJ z τ'1 'd -1 

j흙싫칸 윗익l가플 다음어l 살펴감1.}-야 찰 젓이다 . 

cd- 추\J J 이 바 
A: D 닙 | 니 맛줍 l겁 어l 관한 k녕 íl파뜰속눈 한더l 9_ 아서 iflj m 에 {共 71 

위 펀- 웹 싫i î:딴이 마 • 곱 맞줍업 -윤 니히 고자 하는 사-람 늘어| 거l u 1- = . I:r! 
~ -?J - 닝 

j꾀 íli니윤 한너l 모아 둡고 알게 해수는 구실늘 책인 것 이 

나 . 이 젠 듯에서 C게 지서 말 찬} 는 뱃-줍 l겁 이 칸 좀 더 JE i<<li 동 | 말해 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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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츄 l닙 규멤 겪이 라 함이 총마 . 。| 리 하여 맺춤 l섭의 처J”따늪을 어떻게 

lliüt 하 고 있느냐의 그 i발 싸 J] i\. 으! i슴랬-가 고
 
C 「 곽일안 」과 「규-멤 

캡 」 으l i닫 ~~~ 둡 01 루는 것엠을 란지l 뜩l 마 • 이 렌 ;E-싹 'è-J- .tt쩨켄 서 1 , 

7J.- 」。 감I 핏「슬 쐐 /1二· 文 ù 료 쓰되 Ej:3갚 루서 선 01 단 。 L E 기 어 협거l I:: I .A----

얘기짜고 5 는 l않j1l! 있거l 알아 둔 지 쉽게 얘 기 -세.다먼 풍으l 패씹어l 

L. 할-싫 가 G」λ| 」L=-- 그렌 j갚: I파 01 마 • CE- 나-픈 Lll 유효 ， 같은 ..9_식 _',L 
L- 디 E 

만-쉰도l A :- 앗 있고 댁 71 춤게 ~4 .rw. 했 는 더l B-;:二 간도 -보→ 잊수 
‘- /、

고 ;테쇠JI 솜 μl 가 '-<-1 툴러서 •• 1;1..... 
〈、

먹 커11 -"- τ11 
I ) .‘^ 1그 ~n 

놓아 。 며 우 -욕친 :::， 1 1 ‘늑 
。"^ -- L수 w ’“-

치rE -”’i 까 있 다 • 0] 갇은 꽃 -원가 츄일안 과 규멤집 ;;.1 j펀눴-언 것 이 마 • 

cj 같은 체월 뜰 우리늠 흔승l 깎게 보아 념긴다 쑤li 섣t 의 |선참:늪 

갚아뜰였으면 됐 71 폐 f늠그K 이 xE1;」- 되고 -모- 되고는 짜 'b젝따인 젓이 /、

사 ν171 않늠가 ? ·꽉 국 c싱 ji 념어가서 채우연 노|였지 料 J1! 송씨 

E!-. _- _ 분제가 되 는가? 그러냐 이 런 지C)l7 1L . 근ι 7111과따덴 ， 걸읍 I t: 

관。!내 펴i 가 어 떠도 마나연 됐지 아스팔트블 :?1;!- 。 L 조드- 개 낳칭-으로 
τ5 '-- ).).. '--

‘ 

빠지늠 젓이 둔 벨 마뜰거l 였지 않 느냐， 지웅윤 0 1 였으 I건 고 r난 。 l χ l 

닝 l 기- 샌끌 어떻마늪 것이냐 파는 생 각과 같윤 젓 이마. 파 C게 은 

우바는 우개삭l 넷습 l 닙 샤l ;i펀 ;써흔 디 l 」;자L 1 ;5ι;.1’니닝 }끊세한 속순슬 어떻게 i상{共파고 

있는가둡- oH -9- 1ll:펄한 7tJ; 흥청 들- 가진 껏이 라 보교 ， 나응 그러한 격ζ1프 

:y~ 뜰 기 r::一 니X| 1 ιEζ=- \ 닌니 f-!j~ íll뎌핑 사이에서 分析해 ~ 겠마. 

똥일안-는 그것 이 마쑤어야 할 )바쉽;;ii피댄]플 ;살낯 칩-고 있다 . 따 

라서 맞칸 1겹의 폐;습;어 I II삶L늘 수고 結 j쉰은 딸休으| ↑本 -체·어| 두서가 

21 냐 • 속 놓일안에 서는 外來 i핍줬괴디 ， 느|어쓰지플 맞줍 l닙에| 한더l 너 
õ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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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교 있는너l 맞줍!님이 칸 iE "많 法으| - ù\So! 므-꾀 外커t J'삼는 1강 (난히 l원外 

해야: 할 것이 오 되 0-1 쓰 지 는 ‘붓줍 l섭 안 어 l ~갚「관 젓이 야니 라 ÎE '월法 

파우| 범수로서 X떤符 퍼h /E.과 이-플라1 맛 히운 i:펴 고 1- 같은 러l 넬어| 누어 

렐 것 C1 1 다 • Eε 딴 -뒷-잎안 서l 는 너 l 꽉 1)[1 ~;파으로-서 이 지만 웬 rl쉰 i해까 

J- l 깐 Jft U 갈 수고 있 는 dl t j: 냐E l:/i jiIJ‘ 定까 지 正 j뭔 i’'1~ ol L닌 이-야 7'> 1-
느1 

까 닭 01 ;1 다 • 한펜 τL ~_느 t! l 0 _ 11J 0 
..:u... '-'- l:.'.. t크「 닌 ‘ L )’ !~끼l[섣 드Ei’~ ::J ~ ι u J 이 

X -i'J 닝 1_~ 한 -날맞습 1섭 어 | 

있어서는 배1l서는 안 그」 :J~，~ í찌 J(.i I.~l 이 ιl · υ
 
-L 

-

l
J
」

4 

”
이
1
 

」
4
…
1

-
-
-
、ι

l14l/ 

j}~잔'j/I-.. 과 따호.히 

세 우|노 낙뜯으나， 01 것 만갚 위해서 딴 l‘ i|3 i l ，j-슬 닙 갓 ν I S~ r감 은 교 l관 

下 L~ 범 수도 ’섭씁 사 깎() I 온 r:감 -딴 파.lF 이 겠 다 

以 _c 과 같 은 |i55i녔머|서 「 낚一 i검잔 J Ól iE 많필요-~ 서 으싱수아써 맞 

숨!섭 , 띄 어 쓰 기 , ~ .^ I- 브，_ -,'ï U J 고 느듀 ~]~ _CL ‘l냐! 이 간 L 
τ.. 。’ r- __ X__ rJ ' -l.1- t.!.... <-:. 디 t:J I -L!.. 간 1- 우l 뱀 주~ 가쉽·우로써 

t本첼;끌 죄갚 ‘1핏 하거l 파 고 와
 

J 

아
 「

써
 서
 

r “ .L. :-{i;. -I ιj 
규」면. 극'.T 펠씬 쉽 거l 파고 있는 것이 

다. 이 r같은 口L 느느 1:)-1 0 1 ^ -1"1 녕-가 ; í ‘니 l폐 으l 11 1- 란 j년 Jj칠 C1 1 띠-바 }효-이 。 1- ()I 
(") '2. c. -, i섣‘ i폐 어 l 

서 으l 二 ( ~폈펜셈 에 관 iEi 規定 ) , 三 ( 되떠 쓰 7 1 머| 관한 사t ;펀 ) 쓸 펀Ij 

U3: f F 역 ， 규멤진의 맞숨 1섭 의 츄 칙은 。 l 펴까다. 

, 맞좁 l쉽 은 단어 에서 듯슬 가지는 얘 기l 으| 
너 1=1 v 
T낀r 긋.， tl 제 나 같게 

적는 원칙 -을 기본드L쇼 한다. 

‘ ” 
이
 

V 

2 • 조선 글은 왼씀에 서 오른 쑥으로 가로 쓰는 것 듭 권 칙 으혹 ‘ , -

‘t 

한다. 

한픔맞줍 l샘 -은 평컨 더l 국어 의 J8 )펀 답 -환폐에 관한 써定이 다 • 1f~ 態

素가 모여서 ’… 츠 fj. j르-"1'-'-11 11 2 이출 경우요l JB)펀 d성 안 셨핀 D피 g.j 싫 4폐 들에서 二L

죽 한가지 形 1떤플 가~ 칩-아 그 f당 1펀플 l넓똥해 서 적는 것 이 맞줍 

q 
J 

7 
/ 



l겁 꽤 h팬들에 1.1 1- 당꾀 어 있 는 센 씨IJ 이 다 . fB T펀 혜; 가 모역 서 01 -춘 꾀 

듭하어|는 서l fi.í 폐。 l 。 1 0 IJ 
λ^ - - -, 샤1 -‘ 18 !떤껴션로 되

 ν 
- i￥ï ïl:f~ ;ttt 와 11사 iFF 의 υ '" íF6 

ft인 fj 디ti.it~ 와 iiJi 삭깐Y 파 ðK/:t 1차~ J.펴 L폐 고| ι-:i: / ;;‘ 。 l
시‘ 1 -1 P ，~ 때 j녕 녀관 와 그 [;.1 고 ，펌 lFrF 

파 jH-} I써 으l 1￡ i갚 ij￥와으l ‘:"~-J.: ， '. :-、 6 1 ”‘I.J r::.l -'- !.. )퍼 |퍼 ij{ t 와이 나 • 꾀- 어| 국 아의 -띤 

핍에는 댐값한 경우-5. 서 r핏 :'-Ì~: 닙삼가 있다 . 01 같은 f l‘L 1 i섭룹- 이 푸는 

7t; J펀 뜸 으1 1당 jJ펀줍 펴i 긴삶 li J 띤 끼J;' j Til1어 l 
;‘- " ‘ ’ · ’ l 관한 tbi 定 이 맞럼느엽 이 라떤 갖 숨 업 

으l h|li j’폐 괄씀 그깎 은 퍼 찬ftfii IjX 上으l 체 Lt! 이 l 따 라 分 ?il 차 C ~i 문-는 것 

01 台 j넨 [j얀 이 다 . 규렘 ;섭 의 「맞습법」 에 서 

2 장- 강} EH 부드l 석 가 3 장 어 깐파 로의 척 기 4 장 ‘삼 성 어 으| 껴 

가 J 5 장- 선 누사씌 어 근으| 적 지 6 장 ó~ 코- 과 챔 미 사 으 | 석 71 , 

7 조L 한자 어의 

처 텀 J;j- 까~-J 파 C케 

“1: j쉰짤어l ----- - f -r-l • 

재션 i;{f 

도 o 로 7Ì J페 7깐 ·이 --

‘ 
덮뀐 *쉽 j느 서 

직 71 

jJ 으，_ .C2... 로 익 。 1- 2.1 
J、λ o L ’ () e. t.:. 

.r-1 一 μ4 
-서-- - r.:. X.Jt.어 ; 관 한 것 J [깐l 파 t핏 ?하: 6ff ， 크고 」ji 

7JiL 다 f;t낸 U낀 。 l 고 떻然짜 C거 약 허 가 가 쉽다 . 

μ
‘
 녀T
 

-
표
 

1 ; 'íS 쉽:i 냐 三같六때 i l 'l닙 j펴갖 7]-， 늠 ι}jE εl JJi 1까 -즙 

세 깐 것이 아 니 까 퍼넙tf ~: i방 QX， 의 分싸i의 li% 뀔노l 는 섬 수셔 íJ니 l필 " 1 킬 

젓이 표 -프 =펜 三~ Ü!i 으l 
시
 
” ” 
J 

시
 셔
 

씨
싸
 

’ l 
/ l애 등-~ 찰만I i ;íj 으| 7잎 4 하 j꺼 듭은 너십 I;씌3 고F iì쉰 j꽉 

사이의 }당 !펀짧피t11으후 定 f立 시 킬. 것 이나 . 

판달 넷-둡=.. \겁 꼭잎얀 은 1 93 3 { !=- 커ι 헤 으| 우- 랴 l책I I ~삼 냥니라 jE가 。 l 르 렀 다1 

字WJ 水 아li 의 폐 꽉으 저] i\l페 이 이 둑해 낸 쉐j·fiF1 이 마 , 그테 나 40 年 쑤| 

안 오늘날으l |패| 핍字의 J.K 펄이 그때보니 -헨 삿l 내 아가 u l ~ 
λA 근 

þ.j 0 
λ -c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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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 C딘 하마 • 1933 年 무렵에는 넷-숲 t섭에서으| 避기i되는 댈 f立안 H~}현 

~진 가 아직 fê 껴·효l 폐、誠도|어 있지 -봇했다. 맞줍법 외 J띈셔IJ 은 f당 !펀 

中의 파기이당젠플 f훨하 C게 적고 그 -뤘·形편들은 줬쉰디에서 J:i.映시키지 

암는다늠 젓안너\ J 01 갇은 쐐念 또한 뚜렷 01 f띤遊뇌어 있었마고 할 

수 맛냐. 이같이 l:J~당되 는 등슴計3퍼li펴 01 보다 낮은 水빨인 휴일얀 

에서는 그 術짧↑핏벼이라든가 때.訴l又펠으파 하역 규뱀갱에서 보다 

고
 

르
 

E 
T 서

 
l cH Q~ 하고 일-맞지 않 은 것등이 있게 파고 있다. 이를테 

연， 휴띨안에서 ”第七.r!t 1本픔 과 로가 어우플 척에는 소 ~1 가 쪼하 

거냐 아 냐 하꺼냐괄 꺼펴따고 냐 제 댄形을 H~ 푸지 아니 -깐 다 rr 

” 혔 八l띠 서3 됨의 iif} r깐수 파 ~d; f :괴 L . 
iíîi J극i τ: G쿄J3U 콰 。게 척는다”고 i단 냐

 
i 

근
 

젓
 

규 

범 캡 에 서 는 ” 제 8 향 어 잔 파 로가 아 괄 펠 꾀 어 l 는 각각 그 본 다 형 

태괄 띈-혜 적는 것쉰- 권착즈:..5:. 한다”라고 펴 ~6t)(펜이 녁 가다능 

어저 녔다. L.l二 스 
~~L. 봉띨얀어|서 는 3 .!휩 7 찌j 어| 서 Rli 듭페섬 JlX. 이 :간 ~，~ 츠 l~를

Yl'l fl~l '2 

쓰고 있 ￡냐 피괴 펀칸 i파 쉰과 으 XiI~ [ji9 인 멤 수운류설.， 가리 키 늠 쐐 ;습、이 

니 ;삼꽃펀 Hji필이 마 . 같윤 패〕으'2 8 .r녕어 l 시 둘 以 上으I r 品퍼 가 

썩삼 딸 적 어l 늠-J 이 란 란~ 01 있 는더1 r 紹삼 J r꺼 신 「 쨌 台 」 이 산 1갈 

‘J -감 싸 λ| 「 섬 l찌 」 파 x-1 IL .'괴 는 「 댔-쓴ì J 이 란 j핀 aEi 와 파 l티l 되 지 쉽 마. 

규- 렌 ;섭 에 서 으1 01 의 iiX 펀 j•L 3iE에 서 는 正~ ti쩔 하 거I r 합 에 어 는 pB 711 어 난 

으1- J 로 걱 고 있 다 

맞습 1닙 치r- 댐깎 이 깐 l갖좀 l갑 저! ;1꾀윤 딴더1 요아 향아 이플 설 H여하거 

내 ι1 -01 거 t+ 할 따l 어 li: 1j f뎌 가 | 하 자 는 것 이 으로- , 될 수록 찾 지 쉽 고 

오l 쑤지 ;칩고 ， 가르:ï. \ 지 충그l 산편히·역야 핀냐. 잊-줍볍 J퍼패핏 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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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의 이간은 구실날 잔 01 부 가 위해 서 는 체 i폐짜 -뜬 그 저iì íí퍼 I~ 씨의 

分체와 I 'j니갓IJ 이 f Ì' ~'M LÌ낀이 고 jj，F l폐文펴에 군두 더 기가 앤 교 다i)~’꽃 ‘까 l난 서 

도 쐐 j폐 하 지 쉽게 쓰ζi 저 있 어 야 할 것이 다I , 딴 너l 늑÷ 갈 수 있는 

i洙JtI 늘 α\， ~료 슴l ‘셀 이 는 일 이 익，;， ..'L 꽉 채 샤 i갚 것 이 마 • 。 1 '\깐 I.l디 터 | 

있어 규뱀 캡 이 -닫 권 익~ 꾀- 마- 펜- 설 냐 늠어 저 있 씀 것도 깎 ;쇄괴:.1 늠 c:닐 

이 다 . 이 」꽉 터 l 텐 ~;!;- 일 얀 어 l 서 는 三- jFi EE lji-j jE r l:I j ' 싱 」 이 란 깐 ùiJ -:날-

서 ! 우고 있 지 r ! ~ 규f- 벤 캡이|서 「제 2 앙 ôj EH 수의 적 지 」석 I c ‘- 젠· 
I.. ~ ,- '-

(댔 rJ~으로 
C'".: 

ilG ':;IJo1 더 ‘깎 이 석 이 냐 . ‘ i ’ 삼 - - 。 l 씨J ι " ~ 어 | 관 감 그L f ’ “ 1L 낀서 1'.:1 r-l l: ! λ~Æ 

해 서 
r.:: 디? xL -F ~J- 1i i ::j! j;LiL 시 ili 젤 ‘날· tL 42i sF ‘fi -띔- 일안 Er l” 5y,f ·j、 HIJ | |F 폐 과 t& "1 / \ - 、 '/ 、 rr'J -

!핏 l'챈 으l “ 해 주i 二 」싫 fj‘fi1 i쐐 요;|- li {샌굉 이 。'j ，쌀 펴 저 한 iili i5 lIi -룹 0 ] 룰 척 

어 l 는 소 리 가 꽉쪼하거 나 까 니 하거냐 그 센 11; 줍 l:\ t 구지 아니 딴 다 . 

( 약1 늘 따파고 ζ -날 버 띤 l斗 ) 

{9ú i꺼 

젓 이 낀나 

엣 냐가나 

씻노팡다-

섯 누렇 나 

와 갇은 더1 규 1 삼 캡 에서 갚 

ζ 

짓니 긴다 

안4간마 

샌노땅나 

신누 령 마 ” 

”제 5 장 섞듀 사 ‘ι1- 어 근 의 적 지 

제 1 9 항 섞누샤 오~. 어급 이 어 울펠 

밝혀 척는 다 . 

척에는 Z}- 7.} 1 " 그 관 r;. 1 행태플 

려1 ) 덧신 ， 덧저 교감1 , 맏누 이， 빗보다 선웃음 ， 짓밟다 ， 참 외 ， 헛r;. 1 r:. 1 다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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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같다. 

|습!一 쇄젠어l J간젠. ri~ l써X이지만 규-엽낀어l 늠 묶-일‘간의 효어l }• 스 
-'-- L 

군우더 기가 치냐. 또 휴〈산안에서는 j꾀띄어l 는 「 센 ‘ ’폐 」 라고 011 c -, 
고 J꾀딘 닙~~I써어|서 늠 닙fi ↑H 이리- 하역 ;i~ 1J )- 13 싼[쉰로 하역금 σlι1 ~-섣커 l 

(깐마 • ~딴 께示;에서 -똥일얀 에 는 설닷 쓰이 는 젓 ti XJ{!(fil{ 고
 

있으냐 군튜더지띨 뿐이다1 , 밥 I써둡이 / !j ;3 ff 으| 경우안 。 t 0 디 H j • _ __ _ _ .1 _ 14: ti 

7~ ...9- ~二
。L.. 어떼한지 l김- 서 r:-.] 거l ’깐다 . 

효一 c I () ). _Q.. 
('> '2.. L. -c: 

i.J 1- . :-ι 1:t1 η l 
;;r;:-o- 닌 -1 서 있 지 찮아 c‘ f ’셉션주 펴이 싸GiEL cL 덴 r꺼 어 l λH 

로운 o l- :;ζ l :t) 
Z 걷r 넙 자i ii프 릎 세 운 다 는 IJU H:Î U얀 얀 H:J"펴 플- 되 고 L+온 것 이 지 

냐H 운어 I , 그같은 핍또:1'0 띤 꽉 i- 1‘펴 。| 역 "C>I 곳머 1호&사되 어 있다. ;간관 

규범집은 J쇼이 o l- -<,)
。'2.. c. ~ 서} 당스) 등- (;~역 7.} 끼 = --

0 
-L μ

 -
디
 

-
마
 

것이나 이 같 은 j앞 

Jff 피? 인. ;션 펴;는 댄iJ i젠와i 있어 한설 간 i판 해저 있마. 이플 터l 텐 ~-이 
。'2..

안에서늠 해 五폐 바침치ji ;힌 에서 IJ 第 十~Jß ζ X 大 격 E 고 승 기기 AA -lA 

~ L:τ E人 딘E 금끄 라 口끼 닙 < 으| 떤 꺼 댐 I J ~ 칩 을 더 쓰 715. 한 다 " 와 

같이 쐐定파았으나 이 갚 은 치i~定은 !JÉ셨 얀 써요 ~i l:깜섬-같 아는 

lj첼史 티낀인 -{J~ '1합늘 바 탕ξL로 할 때는 솥으냐 오-늘널어l 는 총매 써 요-

띤 받 」심 늪 이 어떤 것안지 딴아.띤1-야 노l 니 거치장스려칸 뿐이다. 

또는 휴일안에서의 第때 J셔은 ø t:E來에 근늪 근 LO 호 적텐 것을 

E 근 로 척 지 로 한 나 n 와 같 이 그 -값 감딘 의 來l찮 블 보 이 고 있 i 나 

규t님접어|서으| 該펀 *퍼~은 ”쩌]5 강- 한 랭태듀L 얀-으l 둔 요음 사 

이에서 냐는 설 측읍운 <'2. 2> 로 적는다”와 찰이 간셜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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以 J: 팎일안파 규 i셈까l 늪 처박1하역 봄 o 로써 규범집 이 휴일 안보다 

한견 洗練되고 iiEZ상된 것익을 알 
./

T 있었 다. 이 것 은 규뱀 집 이 

휴잎안을 바당으-료 하역 두 차려l 냐 갈 jL 마능은 젓이고 그 l파立 

의 n원g] 가 20 !年 。 l 냐 찮싫가 있고 ， 휴 일안이 日帝下의 어렉 운- 狀

하d 숙C:il 서 이 쑤어 낀더 u ] 쇄서 -11-범깎 아 jk ”illj 필 }j/; 의 f펀H~ 티얀 ~l ~Z t찾 

아깨 이뤄 졌으 L •• l , 경然한 애 가다 . l 、섭 l;i!l，i 에서는 jE沈으호서으l 냥 지 로 

도~qJ 01- 츠츠
r、 c!. 니-=. 

냐
 。그

 
고-내 보 지녁 왔 고s:. 미처 iXi;1 . 으l {펑숭슷뜰 갖 지 

-모」 
ιA、 했선 것이냐 cÝ. 듬 J 으l ;채 씁 7} 있낀마 떤 。}마 기「만i 걱j 으 | 그것과 

두L ["-1‘ ,-.:• () 1 
L. 1:1 ’ 치는 것 이 도l ‘선 갈 껏 이 다 . 우리 가 i~] ~t 때어l 하t一욕l 

넷 줍 l섭 페~ì ~IÜ 핏읍 l~’ 마 」 것 요 ! ι!’-It l / LI:프U 1二 ' /J_ :' 니 . /r ‘1A - L 나은 o I ~':"" c-I-.c -, ·거:~ ."2: íîv" Í' 't:ì ,5 역 

웹‘채젠 J캄괄 이 똑- 렌-나는 껏 암 넌 ’'J 1- ú 1-느네 이 -내 두E보 i값ff뜨 하거! 과-} 
E ι" '- ’ = 

것은 「 규 1검 ;섭 」 이 표Ej; 것도 iUf 한 ::::.ι， 었 는 일 이 다 . 

그 텐 터1 Cl 기 서 우ë-] 가 냄] ;꾀둡 f않 i넘 三L서 으
 

L 샤
 깃 

그러떤 규
 

「l 
l 

멤집 」 은 
!l•’ 
• 

--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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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 : ~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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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 r 

「/ 것이 냐 
L r 」

야
 

것 이 다 . 디{ 납펀: 쿄
 

, 
켜
 건 

그L 념 시 

는 것 이 나 ):해페 ξL보 「 규 1셈 싱 」 은 ~; lJ nJ 파 가에 아직도 0-1 다1 운 바가 

많마는 것 으j;~써 i王 IVJ 이 관 나 . 이는 「 규템집 」으| 샤필석|시 온 마 

가 보℃ 감L .. -]- t-l l- ,,::':.,. )1) 
1[ 납 X 년1 너 1~1 1本가 p~ 젠하고 있는 바j 상나性 01 마 . 니 ~- -L.. 1:1 J o! ^ -ò- 녕 -1 

3필)팩 가 。

τ
 

뇨
 고 

X t낯~8낀띤- 치1 ”fiii -윤- fil1 V펀 j료 느
 
L 다

 
」
「


-o ‘ |김j @, 7沙떤 갚크파파 LJ긴 
-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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、

. h
q 

l 

티IJ 0 I -옳으 냐 따늠 |많 !핍값펴 j펠썼 pl~~’A의 애 ~H 호1- 으l |돼피]능-응 찬날 l붓 

춤법이 안고 있늠 本 l셉!Y:J만 것 이 여 진정 으로 퍼-핏한 iJ ~ - ’:..11~ _<2- 01 ^ ï~- 닝 -c -1 

같은 !빔넓의 )1센 決:이 있응 투|에야 얻어섣 ...-'
끼- 있마. 

우리 가 l펙 北’ill’i統一맞숨 1겁 갈 樹立깐마 합은 단순-õ-I 두가 시 것 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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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 i校하역 그 줌에서 보다 나은 것 같 센操한냐는 ↑F짧에 머 무는 

것 01 아니라 l 이 %꽃승승 -쓸 계 71호 ε~ 0~ 오늘의 차] ~했으-로 서 이풀 

있는 3건 .~등 힌· 것 -을 i훼北 |펙의 Jjx~ 까4-살 밟고서 이 부어 낸 냐늪- 것 괄 

」{ L 하
 

ι
 
-< 것이 라고 j팩紙써 야 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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